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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목사 칼럼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기쁨은 놀랍습니다. 새롭습니다. 낙심

과 좌절 가운데 있는 마음에 빛이 임할 때 용기와 새 힘을 얻습니

다. 그래서 빛을 향해 가게 되지요. 성탄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

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 성탄의 은혜가 처음 임했

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 마음과 몸을 더욱 준비해야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요. 그

러나 그 이후로 마리아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마리아와 그 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기쁨이 되

었습니다. 외로운 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 낙심과 슬픔에 

잠긴 분들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

수그리스도를 믿는 분에게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정혼한 요셉.. 그에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같은 

것이었지요. 있어서는 안되는 죄와 수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

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계

시는 요셉을 구하고 마리아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요셉과 온 인류

에 주신 속죄의 은혜의 기쁜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안에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길 소

원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분을 찬양합

시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  올림

  성탄의   
담임 목사 칼럼

은혜

Joy to the World

담임목사칼럼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부흥을 사모할 것입니다. 영적 메마름을 느끼는 분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름부으

심을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흥의 열망도 있고, 복음의 말씀도 있는데, 왜 부흥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Great Revival) 를 주도했던 찰스 피니(Charles Finney)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흥의 물꼬를 터는 고리는 기도이다. 진리만큼 필수적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진리를 역설하

면서도 기도는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엄청난 열정으로 설교하고 말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준 후에 왜 열매가 없는

지 의아해 한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기도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성령이 없이 진리만 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맺

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진리를 가장 열심히 적용하면서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

은 언제나 불행한 것이다.(Finney Lives On by Raymond Edman)”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주께 매달려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

리에게 부흥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3년 팬데믹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요 

저녁마다 수요횃불기도예배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 안에 철

야기도를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분기별 철야기도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찬양과 기도의 밤과 더불어 2023년 

찬양과 기도의 밤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의 밤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기대해 봅

니다. 특히 최근 수요횃불기도예배 3주년 날에는 기도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

를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

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주의 생명과 

구원과 복음으로 밝히 비추어 줄 부흥의 불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 이 진수 올림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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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ision은  뉴비전교회에서 일년에  두 번 출

간되는 잡지로,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느끼시고 경

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쓰셔서 출판함 또는 출판팀 

메일(nvcpub@newvisionchurch.org)로 제출

하시면 선별하여 뉴비전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나 

좋은 모임 또는 알고 싶은 사역에 대한 취재를 요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

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및 무

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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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ision  | FALL 20234

2006년 실버대학으로 시작된 노아대학이 2019년도까지 매학기 200여 명이 넘는 수강생들과 함께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

나 2020년도 봄학기가 시작될 무렵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 간 오픈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 왔다.

2023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대면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

하였는데 120여 명의 어른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생활로 인하여 모두들 반가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였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10년 이상 노아대학을 섬겼던 임원 10여 명과 강사진 20여 명의 수고와 헌신으로 2023년도 봄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팬데믹으로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외로움과 고립된 단절감으로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위

해 우리 교회에서는 봄, 가을 두 학기 매 10주 일정으로 오픈하며, 매주 토요일에 시대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컴퓨터 과목을 비롯하여 건

강, 건강과학, 기타, 뮤지컬 연극, 바둑, 성경, 사진, 스트레칭, 영어, 원예, 크로마하프, 탁구, 태권도 등 영육의 건강을 위한 과목들을 오픈

하고 있다.올해 가을학기에는 좀 더 풍성한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11:30분에는 매주 교역자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예배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육의 건강을 위하여 맛있는 점심도 함께 드시며 노아대학 동료들과 교제도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가을 학기에 베이 지역의 많은 분들

이 노아대학에 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한다.

교회소식

글 | 김해수

노아대학노아대학

<노아대학 종강 단체사진>

<노아대학 스트레칭>

<노아대학 크로마 하프>

<노아대학 빌립보서>



2023 가을 |  뉴비전 5

I I wanted to go on missions for two major reasons: to have 

fun with those on my team, but also to serve God’s people 

like He has called us to. Since I have never gone on mis-

sions before, I felt as if the Lord was calling me to get out 

of my comfort zone and let Him be known in the city of LA. 

I truly desired for Him to use me for His glory.

The night before the day we departed, doubts filled and 

overwhelmed my heart. I was scared of a lot of things. 

Could I really become closer with my brothers and sis-

ters who were on the team? How would the dynamics in 

our relationships turn out? Was my heart truly prepared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to the people of LA? I laid 

my doubts and fears to the Lord and asked for help. He 

provided me with answers that all pointed to one person. 

Jesus. Through His love, our team bonded with each other 

in ways I never knew could be possible. His love is where 

we built our relationships. Jesus was the one who prepared 

my heart to spread the gospel truth, not me. The fear that I 

once felt ultimately turned into joy through God’s grace and 

great love for me.

The most memorable event that comes to my mind when I 

think of missions is when our team distributed blankets to 

the homeless in the metro station. We had actually done 

this the day we arrived. As soon as we unpacked our bags 

and went over introductions, the Send Relief crew present-

ed to us what we would do for the night. Our team walked 

through the metro station, talking, passing out blankets, 

sharing the gospel, and praying over those in need. After 

around thirty minutes of walking around the subway sta-

tions, we came up to see the bustling area of downtown 

LA. This was when the Lord truly spoke to me.

As we came across shopping outlets, restaurants, luxury 

brands, and fancy buildings, I witnessed the brokenness of 

the division of the city. While I was busy appreciating the 

flashy aspects of the city, right below my own feet was a 

whole community of homeless people, waiting to be free, 

saved, and loved. I could not stop thinking of those who 

were suffering, doing their best each and every day to sim-

ply live. The movie, Parasite, follows the story of a strug-

gling family trying to make a living through a richer family. 

It depicts the separation of society between the rich and 

poor, with the poor literally living below the rich, which is 

what is happening in LA. The homeless in the metro and 

even on the busy streets of downtown are seen as the out-

casts of society. These people who we are commanded to 

love as ourselves, these people who Christ sacrificed and 

shed blood for, these people who are deemed as children 

of God, are seen as the outcasts. The Lord broke my heart. 

He broke my heart for these people — His people — and 

revealed to me how greatly they needed prayer and love. 

Jessie, Kenny, and Henry. These are few of the people we 

were able to pray for and love upon.

At the end of that day, I was holding the last blanket. I was 

too scared to go up to anybody and give it to them and pray 

for them. Simon, one of our leaders, asked me, “What’s 

stopping you from letting Christ be known?” Him and Josh-

ua led me to a man in need and we spoke about the gospel 

truth and prayed for him. Afterwards, my heart was filled 

with so much shame and guilt. How could I call myself a 

follower of Christ if I could not even open my mouth to let 

Him be known to the public? How could I? This experience, 

along with the other opportunities where we were able to 

serve the homeless, opened my heart to the goodness of 

God. I was humbled and encouraged by the truth that it is 

never, will never, and never has been by my own works and 

abilities that I can consider myself a follower of Christ. It is 

Him who strengthens, guides, protects, and truly loves me. 

By grace and grace alone I am a child of God. We are His 

children. It is our duty to share the good news of Christ to 

His people through His great love.

차세대사역원

글 | Martin Song (10th Grade)

Youth Summer Mission:Youth Summer Mission:

Los AngelesLos Angeles



New Vision  | FALL 20236

WWhen I first heard that our church is inviting youth to go on LA missions, the first thing I thought was, "It's going to be super 

fun!" But the more I thought about missions, the more I felt a tug in my heart. That I should help others experience the God I 

experienced. I should love others as God has shown me His love towards me. I thought that this is my opportunity. 

As I was preparing for missions, I had countless thoughts in my head. Most of them being worries. For example, "What if I 

deliver the wrong message?" "What if the place isn't safe?" "What if anyone gets sick?" "What if our team doesn't bond or 

depend on each other?" But I also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God and He was holding tight on me. As the day we left got 

closer, my worries changed into dependence on God and giving Him full control. 

Because ultimately, it is God that has given me a chance. Missions was an incredibly blessed experience where I got to see 

God in a lot of places and got to have so much bonding time with my team. But one memorable thing was when I was walk-

ing down skid row. Skid row is a small neighborhood in LA, made up of people that face homelessness and poverty. I used 

to think that homeless people were people that are sad and angry and people that are hard to approach. But what I saw that 

day were smiles and greetings from the homeless men and women. Some of them were even encouraging people to believe 

in Christ and sharing their testimonies. That surprised me a lot and I saw that God was there and was working and had a 

plan for skid row.

 

That day and the whole week, God revealed to us that He is working in LA and that He is active. Even in places that we can-

not see or places that are just out of reach, God is there. Even in times of suffering, God is with the people and will never 

abandon them. Missions encouraged me to believe that God is real and that He is present. Before going to LA I had a lot of 

doubts and fears. But after going to LA missions, it's as if He washed away all my doubts and fears. I could now fully depend 

on God. And even though there might be challenges that Satan throws at me, I can now believe that God will help me power 

through and He will clear the way.

차세대사역원

글 | Sofia Han (9th Grade)

Youth Summer Mission:Youth Summer Mission:

Los Angeles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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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y experience from the LA mission trip last year was a main reason why I signed up again for this mission trip since I 

longed to feel the joy and love from serving others outside of my community once again, and see how God could bring 

life to those who are broken and in need of a Savior. However, before going on this mission trip, instead of thinking about 

how God could use me, I was preoccupied by my anxieties about serving somewhere miles away from home. Neverthe-

less, in Puerto Rico, we soon got to work scraping, pressure washing, and painting the house of our homeowner, Don 

Angelo. Although he had suffered multiple hurricanes and even lost power for multiple months, he still met us with a smile. 

In fact, he would offer us extra food every meal and constantly worry about our well–being. Seeing how Don Angelo was 

so generous to us despite his situations made me realize that God is truly working in every life, no matter how hopeless 

they may seem. As Don Angel encouraged us with his simple acts of service, we hoped that a glimpse of God’s love was 

shown through us as well. 

While working alongside our homeowner, Derrick, who was our team leader, proposed the idea of sharing our life stories 

throughout the upcoming week during our lunch breaks. Though I worried my life story wouldn’t be interesting enough, as 

I listened to Derrick explain his story, I realized that every life is just as important since God thoughtfully created each one, 

and actively works through them. For the rest of the week, my team members and I would tell each other small stories of 

our lives as practice. 

As we got deeper in our conversations, I realized that what they showed on the outside wasn’t all to their story, as they 

each had their own pains deep down that they had never shared with others. In a way, I felt guilty for not knowing about 

their sufferings earlier, and I felt as if I had lived my life too “easily” compared to them. Praying to God, I would ask why 

He would allow them to go through such hardships at a young age. But as time passed and I continued to hear my team 

members’ stories, I could start to see that God was actually using every situation in their lives for a bigger picture, and I 

was deeply encouraged by that truth. I learned that even in the midst of my pains, God is never absent and is changing 

me to become a better person. 

My time in Puerto Rico was short, but I believe that God was using this past one week to both deepen the relationships I 

hold with my team members and with God. Through meeting Don Angelo, someone who’s lived through the disasters of 

Puerto Rico, and the sharing of my story, I was able to receive encouragement that God is a God who provides hope even 

in the midst of the worst imaginable circumstances—He is someone who will never forget about me nor about my pains. It 

was truly such a blessing for me to experience the love of God in Puerto Rico this past week while serving the local com-

munity. 

차세대사역원

글 | Jian Hong (10th Grade)

Youth Summer Mission:Youth Summer Mission:

Puerto RicoPuerto 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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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r me personally, I believe that my actual mission experi-

ence was very different in comparison to what my expecta-

tions for missions were. Initially, I wanted to go on missions 

because a lot of my friends had told me they were going to 

apply and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experience to be able 

to go to a foreign country over the summer with my close 

friends. Of course I took into consideration getting to evan-

gelize and spread the word of God to those in Puerto Rico, 

but I believe that initially, I prioritized the idea of being able 

to have fun with my friends in a new country much more. 

However, through the training sessions we had with Pastor 

Julie, I believe that I came much more on terms with the idea 

that the mission was a methodology for God to send us to a 

location where God may not be as well known, in order for 

us as Christians to spread the gospel and teach those who 

may not be as fortunate on the living word. I think through 

these training sessions, I was able to truly differentiate the 

meaning of a vacation and the meaning of a mission. An 

example of this was the prayer walk that we were able to go 

on in our group. 

Through this prayer walk, we walked through a shopping 

center in Puerto Rico near the home that we were help-

ing paint. While looking through the shopping center, we 

were able to find so many differences between that shop-

ping center compared to the ones we see back home, spe-

cifically the types of stores they have, the types of people 

shopping, and more.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under-

stand how fortunate we are in the Bay Area, and were able to 

first-hand pray for those in Puerto Rico from the perspec-

tive of those who come from conditions where it may seem 

so easy or find resources and materials to connect to God, 

without having to be in consistent fear and worry of natural 

disasters, not having enough everyday materials, and more. 

Moreover, right before going on missions, I think I thought 

I’d have an incredibly wholesome time the entire time I was 

there, spreading the word of God with my friends always 

besides me. I remembered Pastor Julie telling us that there 

would be times on missions where we could feel lonely on 

missions, but I don’t think I really thought much of that until 

I actually got to missions. However, on missions, I think I 

was able to realize that spreading the word of God isn’t al-

ways a task that has to be done with those who are close 

around you, and oftentimes being able to truly apply and 

understand the word of God comes from times when you 

are alone. I think on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I 

had on a mission was at the end of the day, when we were 

given time alone to read our devotionals and reflect through 

writing on what had occurred throughout the day. This was 

memorable to me because throughout each day, there was 

so much that occurred that made it difficult to really reflect 

on how God was able to work in us throughout the day. 

However, through the time we spent individually writing out 

our own individualistic thoughts on the day and being able 

to reflect on how God was present amongst us in that day, 

I was really able to realize that sometimes, God can be the 

most apparent to us in his works when we are alone, without 

the expectation of needing those around us. This mission 

really was able to encourage my faith after that realization 

because it made me understand that missions aren't all 

about spending time with others and trying to make bonds 

simply with those around us. Rather, missions can be a time 

where faith is built with one on one time with God, and God’s 

immense mercy and glory can be shown to us when we are 

alone time with him, without others around us. 

차세대사역원

글 | Joseph Son (12th Grade)

Youth Summer Mission:Youth Summer Mission:

Puerto RicoPuerto 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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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콜롬비아 미션은 정말 감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거의 

20시간이나 걸려서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레티시아. 반

갑게 기다리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고 다음날 사

역을 준비했다. 처음 방문 하는 이곳 레티시아, 처음 뵙는 선교사

님 부부 와 현지인 사역자들 모두 서먹하지만 기대에 가득찬 마음

으로 준비한 것들을 어찌 잘 풀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님께 의지

하였다. 정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기숙사 사역.

다음날 기숙사 방문과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찬양을 나누는데 팀

원 전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있

었다. 준비한 강의를 나누고 소그룹을 간단히 하였다. 그리고 예

상보다 너무 좋은 나눔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시시때때로 주신 

지혜로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 다음 날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파도가 넘실대는 아마존 강을 

건너 산타로사라는 섬에 도착했다. Good Friends Church에서

의 뜨거운 예배 , 정말 3 시간 여의 예배는 정말 은혜다.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para la Gloria de Dios)를 외치고 얼

싸안고 격려하는 모습은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은 정도의 감

동이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너무 감동하고 감사했는데  말씀을 전하며 이들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으며 알아나가길 소원했다. 정

말 감동의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시작한 의료 사역과 VBS. 첫 날은 60여 명의 학생들

이라 할 만 했다. 그런데 이틀째는 100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 

모였고 아주 무더웠다. 음악도 준비한 영상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사탄은 끊임 없이 우리 팀을 분열하려고 공격했다. 그

날 저녁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쳤다. 가난한 마음으로 중보자들에

게 SOS를 쳤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

겼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날, 이 날은 1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마구 마구 받아들

이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매일 조그만 배를 타고 구명조끼를 입고 건너는 아마존 강, 때론 

평화스럽기 그지 없지만 때로는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거센 바람과 넘실대는 파도, 그 위의 작은 돛단배, 때론 물을 퍼내

야 하는 그다지 안전해 보이지 않는 배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하

며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 물도 

식량도 모두 레테시아에서 가져가야 한다. 전체 인구 3000명의 

콜롬비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섬 산타로사. 이곳에 부르심을 받고 

숱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 부부. 이들의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다른가? 

이런 자문을 오기 전부터 했는데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 그 감동

은 몇 배인 것 같다.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이 하고픈 걸까? 자

신에게 자문한다.

     

성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쌀농사를 하며 팬데믹 동안에도 

수없이 배를 띄우며 코로나도 4번이나 겪으셨단다. 또한 제자들

을 향한 사랑, 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제자들, 또 육신의 자녀도 

의사가 되어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볼리비아에서 의학 공부

를 한단다. 또 그 선생에 그 제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헌신하는 

제자들, 정말 모두 감동이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건축 자재를 

지키며 교회의 그 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올린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성전. 그러나 이들에겐 정말 피와 땀이 들어간 은혜

의 장소인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망의 장소인 좋은 친구 교회. 옛

적 할머니와 어머니가 개척 교회를 섬기시며 벽돌 날라가며 건축

하던 생각이 떠올려지기도 했다. 이 형용 못할 감동은 도대체 무

엇인가 계속 자문한다.

세상이 주는 맛난 음식을 마다하고 채식만 하던 다니엘과 세 친

구처럼 이들은 자신을 구별하고 세상이 주는 쉬운 길, 편한 길을 

마다해서일까? 목사님과 사모님도 왜 유혹이나 갈등이 없으셨겠

나?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 

같다. 그리고시종일관 그 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 값을 

치르기 를 선택하신 것 아닐까?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라 그 순종의 극한이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동으로 오는 것 같다.

우리 팀이 떠나자 마자 그 교회 리더의 아들이 팔이 부러져 난처

한 상황이 생기고 급기야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하

니 하나님이 치료의 길도 후원의 길도 열어 주셨다. 할렐루야 주

께 영광!

거기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특히 목사님을 도와 차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고 다짐해 본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나의 부르심대로  다음 세대

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오로지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삶! 그것이 내게 주신 특권임을 감사하며!!

Para la gloria de Dios!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선교

글 |김애경

SET 2023 콜롬비아SET 2023 콜롬비아

희생이라고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희생이라고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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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17일 일정으로 11명의 팀원들이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를 경유하여 레티시아(Leticia) 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여진 팀원들은 선교가 끝나고 보니 

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Hand picked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존강 중심에 있는 산타 로사(Santa Rosa) 섬 안

에 있는 부에노스 아미고스(Buenos Amigos)교회에서 수많은 아

이들과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의료 사역도 하고 주일예배과 교제도 

나누면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구원

에 감사함을, 성령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먹는 곳이고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지역이

지만 홍성진/최혜숙 선교사님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으로 제자

들을 키우시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시며 예배하셨는지 온 마을 

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존경/좋아하고 모든 교인들과 아이들이 하

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게 보였습니다. 3시간이 훌쩍 넘는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

습이었다. 매일 작은 나룻배를 타고 아마존 강을 건너서 섬으로 이

동하던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녔던 물길과 같았습니다. 물결

이 조금만 세지면 금세 겁먹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중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생생

하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매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서 라고 외치며 믿음과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레티시

아 기숙사의 청소년/청년들과 산타로사교인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주신 은사와 삶의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복음으로 묶

여져 있는 한 가족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수 많은 생

생한 간증들과 교인들, 청소년들의 스토리를 들으며 삶의 여러 모

습들 속에서도 우리를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고 삶의 어두움 가

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 감사

했고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잊지 않기 위해 서로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응원하며 도전해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그들

과 나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청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며 구하는

지 보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 학업과 커리

어, 관계, 삶의 방향을 두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 깊게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

의 영광, 나의 편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빛나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보게 하셨습

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

리에게 그 영광의 맛을 함께 나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

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4절을 통해 말씀해주신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그

리스도의 사랑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번 선교에서 은혜로 교제하게 하

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팀

원들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마존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 깊고 어두워 보이는 아마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작은 물

방울 한 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케냐의 엘토토나 콜롬비아/ 브

라질/ 페루나, 코벨로, 터키, 인도, 캄보디아나 산호세나 뉴욕이

나- 내가 있는 곳에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넘치는 그 은혜로써 매일 매순간 살아가

는 내가 되길 바라며!! 주님 예비하신 그 날에 모두 기쁨으로 함께

하는 그 하늘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선교

글 | 박성지

SET 2023 콜롬비아SET 2023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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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콜롬비아 미션은 제가 이제까지 방문한 어떤 곳 보다 세상적

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모든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

재하는 천국이라고 느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지 않았을까 라

고 느끼며 이런 하나님의 가족 속에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저도 뉴비전교회에서 이런 가족이 되기를 기

도하며 애써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14년 넘게 아마존을 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시며 한사람 

한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희생하시며, 섬기시면서, 

겸손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시는 홍성진 선교사님과 김혜숙 선

교사님의 삶을 보며, 감사를 드리며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

다. 우리는 가진 것은 많으나 감사하는 마음보단 늘 더 원하고 작

은 것에 불평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존 선교 때 그곳 가족들과 함께한 5일 동안 들은 감사하다

(Gracias)는 말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모든 감사하

다는 말보다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입에 발린 감사함이 아

닌 마음 깊이 와 닿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와 아마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

보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이기를 힘

쓰고, 온 정성과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

마존 가족들의 순수함과 믿음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해 봅니다.

남편과 함께 선교 가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리며, 함께해 준 10명의 팀 멤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을 여시고 아마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땅을 축복하시고 더 크게는 라틴 아메리카를, 전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안에서, 주님의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온 삶을 바쳐 수

고하시는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 주

시며,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은혜

속에 살기를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로 동참

하는 것에 게을리지 말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선교 가는 것에 

기쁨으로 계획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홍성진 목사님께 배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매일, 우노, 도스, 뜨레스, 

(하나, 둘, 셋) 꿍꿍 따, 꿍꿍 따, 꿍꿍 따 따, 꿍꿍 따 두 손을 번쩍 

위로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Para la gloria de dios!!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삶에 보여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으르

지 않고 지체하지 않기를 다시 다짐하며 복음 대상자 목록을 업

데이트하고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하며 이번 여름동안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찬양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글 | 한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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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의 협동 선교사가 된지 일 년이 된 홍성진/김혜숙 선교사 부

부가 사역하는 콜롬비아의 레티시아라는 아마존 강가의 조그만 도시에 

있는 기숙사를 방문하고, 그분들의 교회가 있는 아마존 강의 건너 편에 

있는 페루의 산타 로사라는 조그만 섬을 방문해서 의료, VBS, 청년 사

역을 했다. 그들은 아마존에 와서 헌신한 지 14년이 되었다.

레티시아에 도착 후 첫 날에는 선교사 숙소의 옆 빌딩에 있는 기숙사에

서 거주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곳을 찾는 유스 학

생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다. 좁은 방에 50명의 학생들과 동역자들

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 팀은 놀랐다. 홍성진/김혜숙 선

교사 부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기숙사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애경 팀장이 전하는 메시지에 빨려

드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김희철 형

제의 음악치료 세션을 통해 모두가 웃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둘째날인 주일에 산타로사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홍성진 김혜숙선

교사 부부가 목회하는 부에노스 아미고스 교회에서 현지 성도들과 우

리 팀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놀라운 하나

님의 역사를 보았다. 그곳 성도들은 4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시간이 찬

양, 간증, 말씀으로 어찌나 성령 충만한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밀림 속의 작은 교회 건물 안을 꽉 메운 200명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들과 우리 팀은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들 스스로 지은 교

회 건물은 예배실과 어린이 예배 장소가 있지만 건물은 아직도 공사 중

인 곳들이 많았고, 뒷뜰에는 큰 통들을 이용해서 정수기 시스템을 설

치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동네의 많은 이웃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보급

하기 위해 이것을 공사 중인데 지금은 거의 끝나서 곧 생수가 나올 것

이라 했다. 홍 선교사는 어느 식당에서든지 외식을 할 때면 몸소 나서

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종업원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왜 앉아서 같이 

식사를 안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을 돕냐고 물으

니 그들이 자신의 친구란다. 그렇게 해서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

는 선교사를 보면서 왜 이런 작은 섬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있는지 알 것 같았

다.  선교사 부부는 삶의 전체에서 행동이든 말이든 하나하나가 그리스

도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곳 사

람들이 두 선교사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

고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곳 사람들

은 우리와는 다르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들은 예수를 제외하면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이란 마태복음이 살아 움직임을 보았다. 예배자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

님은 천국을 허락하셨다. 

월요일부터 3일동안 VBS를 했다. 첫날은 60명, 둘째날은 100명, 셋째날

은 140명의 아이들이 왔다.  이 작은 섬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 

준 하나님께 감사했다.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도 많았고 VBS 뿐만 아

니라 복음큐브(Evangecube)를 사용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  선교

사 부부는 지금 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과 공부방 사역에서 더 나아가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사역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이 아마존의 모든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VBS 게임 시간을 맡았다.  콩주머니 

던지기(Bean bag toss)와 볼링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순수하고 잘따랐

다. 우리를 도와서 게임을 운영하는 유스 리더들이 게임을 더 좋아했다. 

나는 준비해 간 말씀 강의 하나를 화요일 오전에 현지 성도들과 리더들

과 나누었다. 친구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하고 그곳에서 

동역하는 히아니(Gianny)라는 신학생 자매가 통역을 도왔다. 우리를 죄

에서 구원하려고 희생 제물이 된 예수가 우리를 그의 친구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 주고 받은 질문과 답에서 우리가 얼마나 닮은지를 알아갔

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

다. 그들과 허그를 할 땐 내마음이 항상 짠했다.  예배시간에 기타를 치

던 롤란(Rolan) 형제는 처음엔 조금 서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친

밀해져서 좋았다. 18살 된 모페(Mofe)란 여학생은 대학교 1학년인데 기

숙사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영어를 조금해서 알게 되었는데 법학을 공

부하고 있고 장래에 인권 변호사가 되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일할 

거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

고 인내를 가지고 공부한단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학생이다. 혼

(Jon) 형제는 기숙사에서 동역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자신은 원래 기자 

겸 작가이고 어린이 동화책도 쓴다고 했다. 통역사 히아니는 한국을 좋

아해서 한국 교민 교회를 다녔고 이 섬으로 수 년 전에 선교를 와서 홍

성진 선교사를 만났고 그 후로 그를 도와서 봉사하며 수 년간 이곳에 

산다고 했다.  선교사 부부와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헌신을 

몸소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홍 선교사 부부다.

미국에서 단기선교로 그들을 만난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생들과 유스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로 양육하고 있다. 방대하지만 소외된 아마존 지역에 복음 전도, 제자 

양육, 교육 사역, 현지 교회 목회를 하는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 부부와 

동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회가 같이 찾아보길 바란다.

선교

글 | 구자익

SET 2023 콜롬비아SET 2023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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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일기><선교 일기>

6월 8일 (목)6월 8일 (목)

교회에 모여 짐을 두 대의 교회 밴에 실고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향해 6월 8일 오전 10시에 출

발했다. 열 명의 팀원(9명의 한국인 김애경 팀장, Helen Kim, 

Jennifer Baumgartner, 한량아, 김희철, Dr 김기숙, 주정애, 황

애자, 구자익, 1명의 중국인 Henry Chik)이 SFO에서 콜롬비아

를 향해 2시에 출발했다. 우리 교인이었던 박성지 자매는 뉴욕에 

사는데 그곳에서 출발해 보고타에서 합류하고 우리는 사역지 레

티시아에 다음날인 6/9오전 11시에 도착했다. 홍성진 김혜숙선교

사 부부와 현지인 동역자 3명이 우리를 환영했다. 숙소인 와이라

(Waira) 호텔에 도착하고 점심은 레티시아에 붙어있는 브라질 국

경의 도시 타바팅가(Tabatinga)에서 브라질리언 고깃집에서 먹

었다. 선교사 부부의 안내로 아마존 강가를 방문했다. 그동안의 

장마로 강물이 올라와서 엄청난 크기로 불어나 있었다. 강의 중간

에 위치한 산타 로사 섬을 볼 수 있었고, 그 섬에 선교사가 목회

하는 부에노스 아미고스 교회가 있었다.

우리가 간 곳은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세 나라가 국경을 맞대

고 있는 곳이다. 숙소는 콜롬비아에 위치에 있었다. 교회는 페루

의 섬 산타 로사에 위치에 있었다. 아마존 강 위에 국경선이 있고 

교회에는 성도들이 세 나라에서 모두 모였다. 브라질의 유명한 아

사이(Asai) 아이스크림을 진하게 먹고 콜롬비아 쪽으로 다시 돌

아와서 저녁시간에 모이는 수십만 마리 앵무새 무리가 나무가지

를 향해 동시에 날려드는 장관을 근방의 공원에서 보며 새 똥 세

례를 조금 경험했다. 저녁 식사 후의 팀 미팅에서 주님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자는 팀장의 지침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마쳤다. 

6월 10일 (토) 6월 10일 (토) 

아침을 매일성경 QT로 열고, 호텔 식당 아침 메뉴에 올라 와 있는 

것을 직원이 직접 보여준 살아 꿈틀거리는 두 손가락을 합친 사이

즈의 아마존의 별식 모호호이(mojojoy)라는 에벌레를 먹어 보라

지만 그것을 사양하고 간단한 에그오믈렛, 시리얼과 과일 샐러드

로 아침식사를 해결했다.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도착

했다. 수많은 틴에이저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동역자들 그리

고 우리팀과 선교사부부가 함께 좁은 방 안에서 아침 찬양 경배

를 드렸다. 학생들의 힘차고 생동감있는 찬양은 우리 팀을 놀라게 

하고 일부에선 감동의 눈물이 맺히게 하였다. 돌아가며 인사하고 

웃음을 함께 나눈 후에 수년간 유스 사역을 한 김애경 팀장은 학

생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크리스천 신앙과 제자

도의 기초와 근본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들의 똘망똘망한 눈 안

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보았다. 통역은 김혜숙 선교사가 주

로 하였다. 볶음밥 같은 맛있는 점심을 기숙사에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직접 요리해서 대접했다. 오후 시간은 김희철 형제가 음

악치료 세션을 학생들에게 해 주었다. 직접 듣고 보지 않으면 설명

하기 힘든 힐링 체험의 시간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사한 음악

을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만지

고 표현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깊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

게 되고 자신의 창조자를 사모하는 것 같았다. 학생들과 우리 팀

은 서로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팀장의 지휘 아래 여러 개의 게

임들을 같이 하며 웃고 서로를 끌어 앉았다. 저녁식사는 팀과 기

숙사의 리더들과 같이 했는데 옆에 앉은 23살 된 제프리(Yeffery) 

형제는 인디오 마을의 추장 아들인데 가족들은 예수를 아직도 모

르고 있고 자신도 전에는 무당(witch)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었다 

했다. 팀미팅과 기도로 금요일을 마감했다.

6/11 (주일)6/11 (주일)

산타 로사 섬에 있는 부에노스 아미고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

다.이 섬은 페루 쪽에 있고, 강을 오가는 수상택시(river boat 

taxi)는 양쪽 합해서 20명 쯤 탈 수 있는 폭이 좁고 모터가 뒤에 

달린 쪽배이다.  모터는 20 이나 40 hp 라고한다. 이 교회는 섬

에 형성된 정글 안의 조그만 마을 안에 있다. 교회 건물을 직접 

건축했다 한다. 목조 건물인데 일부 기둥은 터마이트로 이미 상

해 있었고, 천장엔 노출된 A-frame 위에 철판 지붕이 얹혀 있었

다. 선풍기가 몇 개 돌고 있지만 예배당은 안은 후덥지근했다. 하

지만 크지 않은 예배당에 우리 팀과 어린이들까지 합치니 성도들

로 꽉 채워졌고 의자들을 앞으로 당겨 앞뒤 사이를 좁혀야 했다.  

2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았다. 찬양팀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

을 어린이들과 함께 한 시간 이상을 했다.  현지인들의 예배 열정

은 대단했다. 찬양 중간에 성도들은 앞으로 나아와 자신들의 간

증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 간 헬렌 김 자매의 유창한 스페

인어로 전해 준 간증, 박성지 자매의 워십댄스, 처음 보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글해지며 율동에 집중했다. 댄스 동작 중

에 어려운 밸런스를 하며 뻗은 손발이 약간 떨렸다. 너무나 신비롭

고 아름다운 율동을 천사도 시샘을 하는 것 같았다. 김희철 형제

가 키보드를 치며 찬양을 했을 땐 K-Pop 콘서트에 온 것 같았다. 

찬양과 간증들이 끝나고 어린이들은 옆방 어린이 예배실로 나가

고 김애경 팀장은 준비한 주일 설교를 김혜숙 선교사의 통역으로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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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주제는 민수기 11장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였다. 성령

충만한 예배였다. 예배가 4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새로 왔거나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6명이나 되었다. 이곳은 섬이

다. 교회를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한다.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

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가 배를 타고 내릴 때에 경험했지만 

타고 내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예 탑승 시설이 없고 가

파르게 놓인 바위를 손을 잡고 지나가거나 진흙탕 물 위에 있는 좁

은 널빤지 밖엔 없다. 오후엔 예배실 옆에 있는 벽돌 벽으로 둘러

싸이고 창문이 몇 개 없는 뜨겁고 벽의 진동으로 소음만 가득한 어

린이 예배실을 내일부터 있을 VBS 를 하기위해 장식했다. 저녁 식

사 후에 어떻게 홍성진 김혜숙 두분의 선교사가 어린 두 딸들을 데

리고 14년 전에 이곳 아마존을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들었다.  두 

선교사와 두 딸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다. 그동안 그들 가족들이 경험한 고난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

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의 명령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하고 오직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선교사들을 위한 팀의 통성 기도로 주

일의 일과를 마쳤다.

6월 12일 (월) 6월 12일 (월) 

선교사 부부의 인도로 쪽배 택시를 타고 아마존 강을 가로질러 산

타 로사 섬에 도착하고 교회로 들어갔다. 오전에는 의료 사역을 Dr 

김기숙, 황애자, 김희철 세 사람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빵 가게의 2

층에서 진행하였다. 또 예배실에선 교회의 젊은 성도들 20명에게 

김애경 팀장이 성, 친밀함, 사랑(sex, intimacy, love)을 주제로 강

의를 했다. 그리고 김희철 형제가 예배실로 돌아와 음악 치료를 같

은 성도들 상대로 하였다. 오후엔 어린이 60명이 우리 팀과 현지교

회 어른과 청년들이 같이 인도해서 VBS를 하였다. VBS 주제는 Go 

Fish의 Superstar! 였다. 어린이 예배실의 프로젝터가 성지 자매

의 랩탑과 호환이 되지 않아 다른 프로젝터를 가지러 레티시아까지 

강 건너 갔다오느라 시작이 조금 지연 되었지만 뜨거운 VBS 찬양

을 하고 김애경 팀장의 메시지를 듣고 3개의 스테이션으로 흩어져

서 아이들이 크래프트, 게임, 성경공부를 했다. 아이들이 리더들의 

지시를 잘 따랐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리더에게 축복기도까지 할 

줄도 알았다. 오늘은 주로 교인들의 자녀들이라는데 내일은 학교에

서 일찍 방과해서 더 많이 올 거라고 하였다.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의료사역은 75명의 방문을 받았다.  선교사역 첫날 일과를 마치고 

예배실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팀이 모여서 돌아가며 리뷰 코멘

트를 하고 하나님께 협력 사역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섬을 떠날 

때 저녁 노을이 강가에 아주 아름답게 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녁식

사는 기숙사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식구들이 같이 하며 웃고 친

교했다. 호텔로 돌아와서 팀 미팅하고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쳤다.

6월 13일 (화)  6월 13일 (화)  

이튿날도 부에노스 아미고스 교회로 와서 사역을 시작했다. 의료 

사역 대합실(빗물을 모으는 지붕이 있는 교회의 빵공장 앞마당)에

는 벌써 의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차 있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

은 곧 시작됐다. 대부분의 현지 성도와 유스들과 우리 팀은 예배실

에서 한량아 자매의 간증을 듣고 구자익 형제의 친구, 신앙, 사랑

(Friends, Faith, Love)을 제목으로 한 강의를 들었다. 통역을 한 

히아니 자매는 온라인으로 Grace Mission University (GMU)에서 

신학을 하고 있고 홍 선교사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다 했다. 어머니

가 목사라고 했다. 그리고 의료 사역을 하던 희철 형제가 예배실로 

와서 어제하던 음악 치료를 계속 해서 현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

며 하나님의  소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웃음의 꽃을 피웠다.  점심

은 노란색의 소스에 치킨과 감자가 들어있고 그것을 흰 밥에 덮어

서 먹었는데 약간의 매운 맛이 있으면서 뒷끝이 개운했다. 수박 잘

라 놓은 것도 나오고 짙은 보라색의 옥수수를 끓여 만든 차도 같이 

마셨다. 현지 교인 아주머니들이 만든 맛있는 점심이다.

오후에는 100명의 아이들과 VBS 를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진행으

로 했다. 찬양과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

다. 110명의 환자가 의료팀을 방문했다. 배를 탔을 때는 저녁 6시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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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벌써 어두워져서 강물이 검고 헤드라이트가 없는 배들은 앞

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배에 몸을 실은 우리

는 조금 긴장이되었다. 모두 무사히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팀 미팅과 기도 후에 VBS 팀은 어린이 명찰에 넣어 줄 

사진들을 인화하느라 늦게까지 사역했다.

6월 14일 (수)  6월 14일 (수)  

사역의 마지막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길 기도하며 

팀미팅한 어제를 기억하며 홍선교사와 김선교사가 각자 운전한 2

대의 트럭에 타고 배 타는 곳에서  큰 돌들을 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에 탔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섭씨 20도 (화씨 60

도) 정도인데 김 선교사가 이곳 사람들은 이런 기온이 상당히 추

운 것이라 했다. 파카를 입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곳이 적도 남

쪽이라서 7,8월이 겨울인데 이런 온도가 겨울 온도라고 한다. 우리

에겐 반 팔에 시원한 느낌이고 전날의 후덥지근한 기온과 비교해

서 건조하고 시원해서 좋았다. 아마존의 강물이 오늘은 유난히 파

도를 탄다. 바람이 있고 조금  큰배가 옆을 지나가면 큰 파도가 배

의 옆면을 치며 물세례로 사람들이 자리에서 놀라 일어난다. 배가 

좌우로 울렁이며 비명도 지르고 한편에선 파도를 잠잠케하라는 기

도 소리가 들린다. 

교회에 도착했다. 기도 후에 쿵쿵딱과 Para Gloria de Dios를 외

치며 서로를 허그하며 아침 인사를 하였다. 의료 선교 팀은 옆집 

빵 공장에 있는 진료실엔 환자들이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라

는 기대로 그곳을 향했고 김애경 권사는 간증을 들려주고 말씀 사

역을 계속했다. 희철 형제가 의료 팀에서 예배실로 돌아와서 음악

치료 세션을 유스들의 대환영을 받고 시작했다. 계속되는 음악 세

션은 찬양시간으로 이어지고 모두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되는 

시간을 겸험했다. 점심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Brias Del 

Amazon 이란 식당에서 맛있는 해산물, 볶음밥, 튀긴 닭과 생선

을 먹었고 교회 빵공장에서 우리 팀을 위해 만든 케이크를 같이 

먹었다. 케이크는 약간 찐 맛도 나서 옛날 시골에서 밀가루 반죽

에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가마솥에 지푸라기 불로 쪄서 만든 빵 맛

이 생각났다.

오후엔 14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VBS의 마지막날을 바쁘게 치렀

다. 어린이 예배실은 발디딜 틈이 없이 비좁았지만 아이들은 앉았

다 일어났다 하며 리더들을 따라 찬양을 목소리 높여 불렀다. 마

치 지붕이 들썩이는 것 같았고 동네가 떠나갈 것 같았다.  오늘은 

천만다행으로 날씨가 덥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교회에 처

음 온 30여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VBS 프로그램 끝에 그들만 모

아서 Evange-Cube 를 이용해 복음을 전했다.  작은 섬인데 어디

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 주었는지 기적 같았다.

  

의료팀이 진료를 마치고 우리와 함께 어린이 예배실에 조인했다. 선

교 프로그램이 모두 끝났다. 우리는 이 섬에 사는 교인들을 중간에 

두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눈물의 시간이었고 그중엔 쓰러

지는 이도 있었다. 그들은 우리 팀을 중간에 세우고 더 높은 소리

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쿵쿵딱과 Para 

Gloria de Dios 를 같이 외치고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인사를 했다. 

돌아오는 뱃길은 어제보다 더 깜깜한 시간이었다. 쪽배 옆을 스쳐

가는 아마존의 물결이 이젠 친숙하였다.

6월 15일 (목) 6월 15일 (목) 

오늘은 아마존 강가에 있는 인디안 (Indio) 사람들의 문화 탐방을

했다. 배로 한참을 달려서 간 곳인데, 이곳이 아마존의 상류인데도 

어마어마한 강폭과 달려도 끝이없는 강물과 정글을 보며 아마존 강

의 크기에 다시 놀랐다.

6월 16일 (금) 6월 16일 (금) 

하루에 한 편밖에 없는 오후 비행기로 레티시아를 떠나서 보고타에 

도착했다. 일박을 하고 토요일에 콜롬비아를 출발해서 산 살바도르

를 경유해서 토요일밤 자정에 집으로 돌아왔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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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기도와 말씀 묵상,훈련, 준비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뉴비전교회에서 처음 가는, 말로만 듣고 TV 로만 봤던 정글 속 

아마존 콜롬비아 선교를 갔다. 모기가 기승 부리고 악어가 출몰한다는 그 아마존을 간다 하니 가족들의 염려가 있었지만 기도해 달라

는 당부와 함께 팀장 김애경 권사님을 비롯한 11명은 비행기를 세 번 타며 레티시아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 밖의 풍경

은 한 눈에 여기가 정글이구나 싶게 비행기 활주로는 익숙한 시멘트가 아닌 나무들로 가득 찼고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였다. 짐을 찾

으러 나오는데 유리 너머로 홍성진,김혜숙 선교사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다 오신 복장 그대로 장화와 편한 바지를 입고 반갑게 손을 

흔드시는데 역시 몸소 사람들과 몸으로 함께 일 하시는 친근하고 실천하는 선교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연약하고 

예쁘장한 김혜숙 선교사님은 여자의 몸으로 15 년간 어떻게 이 정글에서 사역 하고 계실까 싶었다.

첫 날 오자마자 선교사님의 자랑일 것 같은 콜롬비아에 있는 기숙사에 가서 10대 학생들의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찬

양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은혜를 받

게 하시려고 저를, 우리 팀을 이곳에 보내 주셨군요. 이곳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 기도와 은혜의 산실이군요"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 권사님의 메시지 후 5-6 명의  소그룹 나눔을 통해 이곳의 젊은 영혼들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순수하고 강한 믿음 속에 너무 안일하게 열정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두번째 날인 주일에는 낡고 작은 나무 배를 타고 페루에 있는 섬마을 산타 로사 의 "Iglesia Buenos Amigos"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

데 예배당이 더워서인지 주님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서인지 4-5 시간을  예배 드렸는데도 모두들 지루해 하지도 않고 너무 은혜롭게 드

리는 모습에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힘들어했던 미국에서의 예배 모습을 회개했다.

특히 뒤에서 홍성진 선교사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에 한국의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이 열악한 

곳에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 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런 무수한 기도를 했을 것을 생각하

니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회개하며 현지인들과 힘들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떻게 나는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는 시

간이었다.

선교

글 | 황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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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한국의 기관에서 귀한 헌금으로 마련하게 된 정수 시스템이 개관하게 되는데 빈민촌 산타 로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깨끗한 생

수를 통해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이곳 교회를 찾으며 예수님의 영적 생수를 받아마시고 이 섬 전체가 복음화 되기를 기도 했다.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음을 알아도 병원에 가기도 힘들 뿐더러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한 알만 받아온다는 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 지 먹먹했다. 여러 종류의 약들을 예상 보다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가난 하고 도움을 못 받는 이들에게 부족함을 보며 다음에

는 모든 약들을 더 넉넉히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다.

넘실대는 무서운 아마존 강을 낡고 오래 된 나무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콜롬비아에서 페루 섬으로 가서 섬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날들은 하루 하루가 눈물과 찬양과 감사의 나날들이었다. 사랑에 굶주린 상처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갈구하며 안아 주기를 원하는 순

수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었다. 누구도 오지 않는 이곳에 한국말로 사역하니 너무 좋다며 그 큰 덩치에 하염없이 우시는 홍 선교사님

과 가녀린 김혜숙 선교사님이 한 없이 커 보이는 것은 이 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큰 믿음

이 있기 때문이리라. 사모님께 나중에 퇴직하시면 고생 그만하시고 한국에서 편히 사시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여기는 할 일

이 너무 많아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곳에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

지금은 내 책상에  두 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과 그곳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이제 나의 기도는 전보다 더 길어지고 있

다. 사랑과 은혜를 주러 아마존강에 갔지만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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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 I had to summarize this summer’s Columbia Mission in 2 

words, I would pick, “Obedience and Humbleness.”

I believe God wanted us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Obedience and submission throughout this trip. He took us 

to the Amazon to a small island in Peru to see what that is  

through the lives of the Missionaries, David Hong and his 

wife, Hyesuk, Kim. We also saw it through the disciples they 

have taught in Amazon in an island called, “Santa Rosa,” 

Even before we went on the trip, our entire team did our 

quiet time reading Numbers. We saw how God loves Israel-

ites even as they disobeyed him continuously. We saw God’s 

faithfulness and his mercy. We learned of his wrath, and 

his mercy even within that wrath. As our 11 member team 

prepared for this Columbia Mission, many of us were filled 

with worries and concerns. Although we are led by Amy Kim 

Kwonsanim, who has 25 years or more of experience, this 

was new territory for New Vision Church. We were also the 

first Korean-American team to visit Missionary Hong and 

his wife from America. Not only that, most of the members’ 

ages were over 55 with the exception of 3. On top of all 

these obstacles, the language we had to use was Spanish, 

which brought all kinds of limitations to us. But our God is 

great. Nothing is impossible with him. As he told us in Jer-

emiah 32:27- Behold, I am Yahweh, the God of all flesh.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We prepared  lectures for Youth, VBS for children, and 3 of 

our team prepared for the medical mission aspect. Brandon, 

from the Timothy Group also prepared for the music therapy 

portion of the mission. As much as we prepared, we still 

were not sure what we prepared was adequate. As we pre-

pared for the trip, God was with us each step. He opened up 

Spanish classes for us, sent us Helen JSN, who was fluent 

in Spanish, and used each of our talents to prepare for the 

mission trip. Even though there were so many unknowns, 

God kept putting in my heart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He 

kept telling me to trust and obey. So finally, the day came 

to leave.

We had to change planes 3 times from San Francisco to El 

Salvador, El Salvador to Bogota, Columbia, and then finally 

from Bogota to Leticia. It was a long time to travel. When we 

were finally landing in Leticia, I saw the vast stretch of Ama-

zon jungle from our plane. My heart beat with excitement 

thinking what God’s plan was waiting for us. I knew whatever 

it is, God will provide and give us joy and new lessons. 

As we were waiting for the bags to come out, we could see 

the missionary Hong and his wife outside the glass walls. 

They were ecstatic and so were we. The hot, humid weather 

that greeted us could not hold us back from the excite-

ment of meeting each other. First day Missionary took us to 

a lookout point where  we could see all three countries of 

Brazil, Peru, and Columbia. Missionary Hong and his wife 

operate a dormitory next to their residence in Leticia, Co-

lumbia for children who have nowhere to go, or need a safe 

place to stay. Their church “ Bueno Amigos Iglesia” or Good 

Friends Church is on the small island of Santa Rosa, which 

is in Peru. Each day, they have to ride a small boat to cross 

the Amazon River to go to Santa Rosa. 

There, standing in that area where 3 countries can be seen, 

we prayed for those lands and for the gospel to spread in 

those countries. The next day, which is Saturday, we visited 

the dormitory. All the children, youth, and teachers who work 

there greeted us warmly, and we started to praise and have 

a service. These children all had stories of their own, and 

many lived lives that children should not have had to live.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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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exposed to violence, broken homes, trauma, 

and pain. And yet, they greeted us with smiles that were 

bright and sweet. While praising and praying together, I 

felt the strong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as we sang, 

“Cuan Grande es Dios” or “How great is our God,” I real-

ized how much God loves these people and why he has 

sent us here. Indeed in his infinite greatness and love that 

we can’t fathom, God has brought us here to encourage 

and share the love of Jesus Christ with them. Hot tears 

rolled down endlessly in all of our team members’ faces as 

not only I, but all of us felt the love of the holy spirit among 

us. Thinking of how  Missionary Hong and his wife obeyed 

God’s commands to come to Amazon and what they must 

have gone through to plant the seeds of the Gospel and 

love of Jesus in these kids’ hearts made us humble and 

speechless. We stayed there all day presenting a lecture 

by Amy Kwonsanim, and doing a musical therapy session 

by Brandon. 

We got to know the members by playing  fun games, eat-

ing, socializing and laughing together. The next day was 

Sunday and we went to Santa Rosa Island to attend the 

service. It was a beautiful, little church and soon people 

filled in. Church was jam packed. We sat in the back, and 

as the service started, you could feel God’s love filling the 

church. The church service lasted 4 hours, but the 4 hours 

didn’t feel tedious. Not one person fidgeted or lost atten

tion. It was filled with witnessing, praises, and presenta-

tions from our team. Afterwards, we decorated the VBS 

area with balloons and posters and came back to the hotel. 

Finally the next day was Monday and our team woke up 

early to get ready for VBS and the Medical Mission to start. 

The medical team set up their area in the bakery area that 

the church is operating, and we got ready to greet all the 

children. Since kids go to school in the morning and come 

home at 1:30 p.m. We were able to use the mornings to 

lecture and witness to youth and teachers as well as do 

music therapy for them. All the lectures were well received, 

and they appreciated everything. Many hearts were moved, 

opened, and many realized the importance of obedience, 

following God’s directions, and seeing his purpose in their 

lives. 

It was amazing each moment as I realized that our God 

is indeed God who works miracles. He took away all our 

worries. The communication and the language issue we 

worried about was not a problem. We were able to com-

municate with however small amounts of Spanish we have 

learned. 2 wonderful translators were provided for us, and 

after technical difficulties, the projector was connected 

and we started to praise God. Our VBS ‘Go Fish’ presented 

the Gospel clearly, and we wanted to deliver the message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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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 were saved by grace through saving faith.” The 

first day we had 60 kids, the 2nd day, 100, and the third day 

we had over 150 kids. There were 21 kids on the 3rd day 

that Missionary Hong had never seen before who came. 

We especially wanted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and 

pray for them. 

For 3 days, we were able to share the love of Jesus and 

have a party filled with God’s love. Our team was indeed 

a  ‘Dream Team’. Despite the sweat that poured down like 

waterfalls, fatigue, or obstacles of language, and so forth, 

each of us helped and worked together like a well oiled 

machine. We made beautiful friendships, shared our lives 

with our new friends and children, and were able to see 

how nothing mattered when it came to sharing the love of 

Jesus Christ with each other. The poverty, pain, anguish, 

trauma, and language barrier were still there, but the love 

of Jesus Christ gave hope and joy. It gave all of us comfort 

and peace among difficulties that exist in our broken world. 

As I look back at our trip, I realized that Santa Rosa Island in 

Peru in the middle of the Amazon, a piece of heaven exists. 

There you have satisfaction with whatever you have. You 

have hope and joy and love for each other. There, you are 

willing to help each other without worrying about what you 

will get back. The love comes through hands that cook for 

us, hugs and kisses children give us, through the humble 

serving lives of Missionary Hong and his wife, and finally 

through our mighty and great God who loves them dearly. 

Though we are back in the US, I left part of me in Amazon 

in Isla Santa Rosa. 

I give God all the praises and I ask that we pray for Mis-

sionary David Hong and his wife, Hyesuk Kim for their con-

tinuous obedience and humbleness to God. May God bless 

all the children and people in Santa Rosa, and may they 

hold onto the gospel and holy spirit in the face of evil in the 

world. FInally, thank you God for sending me to Amazon to 

see your love, grace, and why I need to continuously obey. 

Para la Gloria de Dios! (For the glory of God!)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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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ince last year, I believe God gave me the heart to want to 

go on the Columbia mission trip as I have a passion for chil-

dren as well as medicine. I thought this mission trip would 

be perfect for me as I also enjoy getting out of my comfort 

zone and exploring other parts of the world. As soon as 

our team landed in Leticia, Columbia, it was such a pleas-

ant surprise to see missionary Hong, his wife, and some of 

the young adult members greet us with such a welcoming 

manner. 

From that moment, I knew that God had led me to this mis-

sion for a reason and I was excited to witness how God 

would use me and our team to touch the people of Santa 

Rosa, the island in Peru where the church of “Good Friends” 

is located.  

The day after we arrived, we had a small service as well 

as a time to get to know the youth and young adults of the 

area. I could already feel the Holy Spirit stirring their hearts 

and their yearning heart to know more about who God is 

and how much they are loved. The passion and disregard of 

others' eyes while they worshiped and praised was humbling 

and such a blessing. 

To others, they may seem like they may not have much and 

are struggling in various ways. Some have family issues, 

financial issues, relationship issues, lack of education, the 

list goes on, but they have the most important thing, God’s 

love and grace. 

On Sunday, we took the boat to Santa Rosa to attend ser-

vice with the congregation. It was my first time attending an 

almost 4 hour long service. Although it may have been long 

time wise, it did not feel that way as the whole building was 

filled with praise and worship.  

I thought to myself and came to realize, perhaps that is the 

way to worship and a worship that is pleasing to God. As it 

was time to do VBS and the medical mission for 3 days, it 

was so heartwarming to witness the pure joy from the kids 

and on the other hand, heartbreaking to hear everyones’ 

pain on the medical team's side. 

It made me reflect on many things that we may have taken 

for granted or thought as an expected thing such as easy 

access to healthcare or clean water. Even with that said, 

the young adults and youth there exude such joy and are 

very humbling to experience. I have learned a great deal 

from this mission and will continue to pray for the people 

of Santa Rosa, Columbia, Brazil, the missionaries, and their 

disciples.

 

Para la gloria de Dios, for the glory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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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지 못한 일본 단기선교를 팬데믹 후 4년 만에 팀을 구성하고 매 주일 예배 후에 만나서 일본어와 찬양을 배우며 몇 달을 보내고 

6 월에 일본을 향하였다. 개인적으로 2018 년도 방문 후 두번째 단기선교로 가게 된 것이다. 5년 만에 방문한 일본은 많이 변해 있었다.

1. 이형재 이은주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파송 선교사로 가 계신 것이다.1. 이형재 이은주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파송 선교사로 가 계신 것이다.

2. 신삿포로 성서교회에서 싱글로 섬기시던 현지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결혼도 하셔서 예쁜 아들 영지(에이지)가 태어난 것이2. 신삿포로 성서교회에서 싱글로 섬기시던 현지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결혼도 하셔서 예쁜 아들 영지(에이지)가 태어난 것이

다.다.

3. 5 년 전에 빈 땅에 가서 기도하던 터에 시로이시 메구미교회가 건축된 것이다.3. 5 년 전에 빈 땅에 가서 기도하던 터에 시로이시 메구미교회가 건축된 것이다.

4. 5 년 전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던 어느 형제가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모이지다이 오아시스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이다.4. 5 년 전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던 어느 형제가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모이지다이 오아시스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이다.

5. 모이지다이 오아시스교회를 섬기다가 시골 동네로 들어가서 교회 개척 후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사모님께서 남아서 사역하고 5. 모이지다이 오아시스교회를 섬기다가 시골 동네로 들어가서 교회 개척 후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사모님께서 남아서 사역하고 

계셨다.계셨다.

6.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음식에 관심이 많음도 알게 되었다.6.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음식에 관심이 많음도 알게 되었다.

5 년 전과는 달리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었고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교육을 통하여 교회로 오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구체5 년 전과는 달리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었고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교육을 통하여 교회로 오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구체

적으로 자리잡게 되어 가는 모습이 좋았다.적으로 자리잡게 되어 가는 모습이 좋았다.

첫날 일본 목사님(Kaji)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일본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목요일에 김주환 선교사님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용서는 용서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에 수

많은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

었다. 일본에 가기 전에 내가 다녔던 선교지는 늘 선교지에 닿자마자 긴장된 마음으로 드러내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으로 다녔다. 

2014 년도 이스라엘에 단기로 갔을 때 전쟁이 발발했었고 너무도 두려운 마음과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몇 년을 쉬고 

그래도 아직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일본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2016 년도 말에 2017 년도 선교지 신청을 받을 때 남편

에게 권하게 되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남편의 말에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2017 년도 말이 되어 2018 년도 단기팀에 남

편이 먼저 일본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나와 딸, 프리실라가 함께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나에겐 조금은 친밀한 나라이다. 친정의 막내 고모님이 일본에서 오랜 시간 사셨던나라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늘 일본은 나에게 가깝게 와 닿은 나라였다. 2018년도에 처음 일본에 가서는 조금은 다른 나라에서 하던 방법과는 다른 사역 

방법에 의문도 생기고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 일본 목사님과 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일본 선교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도 용서도 내 방식대로 하였던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늘 주시하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들의 시야에 정말 진짜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고 한다. 그들에게 나는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들과 마음

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에 늘 안 보고 계신 듯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 보시

는 주님을 더욱 의식하며 그 받은 크신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용서의 깊이를 더 체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해 본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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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 이른 새벽 부터의 밝음과 시차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몸은 힘들지만 세상에서 맛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선교지에 가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사역보다는 어느 순간에도 하

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하셨다. 그 하나 됨이 이루어 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

게 크신 축복을 주시게 됨을 이번 단기선교에서도 보게 하셨다. 

나의 뜻 생각을 버리고 팀이 하나됨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남편이 팀장이기에 이번 단기팀에서는 내가 따로 맡

은 사역은 없었다. 선교 떠나기 얼마 전 기도팀를 맡아야겠다는 마음을 혼자 갖게 되었고 일본팀의 모든 기도 후원자들(130여 명)에게 

소식과 기도 요청을 보내는 키맨을 하겠다고 자원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도 후원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을 

더 내야 하는 시간이었다. 어떤 날은 2~3 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한 날도 있지만 정말로 몸은 어찌도 그리 가뿐한지.̂ ^ 사진을 고르고 

내용을 적고 워낙 글 솜씨 없는 터라 매일 부담이 되었지만 기도 후원자들이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심이 느껴지기에 매일 보내게 

되었고 한마음으로 이곳에서도 같이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 있는자나 보낸 자나 모두 한마음으로 일본의 영혼들을 섬기길 원하셨고 그 일을 이번 단기선교 기간에 이루어 주

셨다. 할렐루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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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년간 코비드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일본 단기선교를 새로 시

작하며, 그동안 최창섭 안수집사님께서 수고하셨던 팀장의 역할을 

물려 받아 여러가지 염려가 앞서는 마음을 품고 맡은 사역을 시작

하였습니다.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수의 팀원들과 함께 일본으로부

터 희망하는 사역의 내용을 전해 받았을 때에는 우리 중에 그 사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하나님께서 앞서 행

하시는 것을 보게 해 달라는 기도에 집중하며 언어 공부, 전도 훈

련 및 찬양 연습을 위하여 매주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

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요청하였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

는 헌신자들이 하나 둘 단기선교 팀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

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

한 신뢰가 커지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일본어 전도 훈련을 위하여 미쯔와 마켓 앞

에 모였을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앞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

셨습니다. 예정된 한 시간이 다 지나도록 더운 길목에서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다가 마무리할 즈

음에 그늘진 기둥 곁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눈길을 끌었습니

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일본어 전도문을 암기한대로 그 분께 말씀

드리니 그 내용에 공감하시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영접 기도까

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증거들

을 확인하며 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 일본에 도착한 일행은 함께 동역하는 다섯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님들과 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과 함께 환영 인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팀에 함께하신 한 분의

인사말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

는데, 제 생각이 그와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에 진행된 선

교 오리엔테이션은 일본에서 40년간 목회를 하신 카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 일본 사회의 환경과 단기선교로 섬기면서 마음

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된 오오도리 공원에서의 노방전도는 복잡

한 일정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는 못하였지만, 한 일본 청년에

게 영어로 전한 복음은 여러가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한 

여학생에게 일본어로 전한 복음은 암기했던 복음 메시지의 내용

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때가 오

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사역 기간 동안에 4일간 매일 저녁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는 영어 클래스를 통하여 전해지

는 놀라움과,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역으로 섬기게 되는

팀원들이 기뻐하며 섬기는 모습과, 방문하는 교회마다 지난 3 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증거를 확인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밤 자정에 이르기까지 사역 물품

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쳤던 팀원들이 수요일 새벽 4 시부터 일

어나 비빔밥 재료를 준비하여 키라키라 집회를 위하여 방문한 모

미지다이 오아시스 교회에서는 4 년전 팀원 중에서 한 분이 학비

를 후원했던 신학도가 이제는 어엿한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며 또한 그 분의 아버지는 쓰나미로 인한 사고 이후에도 남

아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후쿠시마 교회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말

씀을 듣고, 한 분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찾은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방문한 순간 4 년 전에 텅 빈 땅을 밟으며 이 땅 위에 세워질 교회

를 꿈꾸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세워진 아름다운 교

회와 그 안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성도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눈

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교회의 건설 과정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

사를 들으며 마지막에는 일면식이 없던 교회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에 응답하여 거금을 보내어 건축 비용을 완납하게 하였다는 

간증을 듣고 사람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

양하였습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가 이웃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초

청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은 마치 우리의 잔치처럼 기쁨 일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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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목요일은 분쿄다이 레인보우 교회를 방문하여 일본 교

회의 처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 및 

보여 주신 선교 비전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교회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준비한 4 천여장의 전도지를 접어 이웃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신삿포로성서교회로 

돌아와 다음 날 있을 유니 오아시스 교회의 한국 요리를 나누는 

큰 행사를 위하여 재료를 준비하며, 영어 클래스를 마무리한 팀으

로부터 어린이 영어교실에 19 명, 성인 영어 교실에 7 명이 참석하

였으며 그 중에는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와 성인 클래스에 각각 20 명과 10 명을 보내 주시기

를 기도하셨다는 박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마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유니 오아시스교회 방문

을 앞두고 새벽 4 시 이전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

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김밥과 돼지 불고기의 사진이 교회에서

이번 행사를 위하여 배포한 전단지 사진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어제 분주하게 재료를 구매하여 추가로 준비를 하면서도 기쁘게 

찬양하며 음식을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의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10 여명의 성도들이 섬기는 유니 오아시스 교회에 도착하니 아

름답게 새로이 단장한 교회에는 곳곳에 스며 있는 성도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상 중에도 눈에

띄지는 않으나 기독교인을 향한 차별이 심하기에 드러내 놓고 스

스로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

회의 섬기는 일꾼들이 이번 행사를 위하여 지역 신문사를 통하여

8 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전단

지에 자신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는 말을 듣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섬기는 단기선교 팀들로 인하여 그들

도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증거를 확인하는 기쁨을 더하였습

니다.

토요일 모미지다이 오아시스 교회에서 진행된 영어캠프는 그야

말로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각종 게임 스테이션과 풍선 만들기, 

사진 찍기, 전도팔찌 만들기 등 각종 놀이 스테이션에, 그릴에서

맛있게 준비한 햄버거를 먹는 기쁨까지 이웃에서 행사 소식을 듣

고 찾아온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놀며 즐거워하는 

시간은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클라라가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며 마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단기선교팀과 현지 

교회의 섬기는 일꾼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 앞으로 믿음의 일꾼

으로 성장하게 될 이웃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단기선교 사역의 마지막을 꽃피울 가스펠 데이와 가스펠 나

잇은 기뻐 부르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에 

힘을 얻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에서 진행된 가스펠 데이에서는 전

해지는 간증의 말씀에 한 영혼이 마음에 울림을 받고 위로 받는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며, 저녁 시간에 신삿포로성서교회에

서 진행된 가스펠 나잇에서는 준비 과정에서의 미비함으로 인하

여 여러가지로 어긋난 상황에서도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지 교회의 찬양팀과 선교팀이 함께 부르는 찬양에 온 성도가 함

께 연합하는 모습은 모든 보는 이들의 눈을 놀랍게 했습니다. 상

황은 어려울지라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감동

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길에 앞서 현지 교회의 지도

자들과 함께 나눈 감사의 밤은 갖가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벅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도 귀에 울리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은 일본의 젊은 목사님의 고백으로, 이제

는 일본 교회의 성도들도 일어나 뉴비전교회의 단기선교팀과 연

합하여 함께 이웃의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역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를 통하여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일본 단기선교를 마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시편 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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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일본 기도팀에서 매달 기도해 오고 있었고 함께 목장에서 교

제하던 이형재, 은주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파송 받게 되어 일본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각별해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단기 선교가 중단되어 

있다가 2022년 부터 다시 단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연히 일본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2023년 드디어 일본 단기 

선교가 계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없이 등록을 하고 2월 부터 매주 모여 일본어 복음제시와 간단한 회화 그리고 찬양을 연습하며 

일본에서 섬기게 될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한참 남은 듯 했는데 어느덧 일본을 다녀와서 

후기를 쓰고 있다니.

일본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은 일본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가 있었고 다시 만나는 반가움에 기쁘고 감

사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지난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그 아

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심장이 떨리며 팬데믹에 갇혀 겁먹고 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핑계대며 안일

하게 지내던 날들을 회개했다. 세상이 잠든 것 같은 때에 이형재, 이은주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사역하고 계셨고, 2018년에 왔을 때 땅 밟

기를 하며 기도하던 빈 땅에 아름다운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싱글이던 다케다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결혼을 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간

증을 했던 이시구로 상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모미지다이 오아시스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모미지다이 오아시스 교회를 섬기시던 

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소천하시고 마키 사모님께서 유니 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계셨다. 두 분의 일본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

신이 아름답고 큰 울림이 되었다.

일본을 위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고 일하고 계셨다. 일본 

교회의 성도들도 적은 수가 모여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모든 것에 힘에 넘치게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에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적다보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사역의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하고 계셨다. 예배 준비, 찬양인

도, 성경공부, 전도, 심방, 중보기도 등. 사모님들도 힘을 보태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계셨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단기선교팀이 그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적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음에 감사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각 교회마다 요청하신 사역의 내용을 기쁨으로 준비하여 한국 음식으로 이웃을 초청하여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분

들이 있었고, 매일 오전과 오후에는 영어교실이 진행되었고 (영어팀이 쉬는 시간도 없이 정말 고생 많았다), 영어 캠프를 준비하여 아이들

과 부모를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 나누고 게임을 하며 교제하고 클라라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 3-4시면 일어나서 그 날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돌아와서 밤늦도록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일들이 반

복되었지만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도우며 뭐라도 더 해 주려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칠 때는 큰소

리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또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오도리 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가는 날엔 새벽부터 그칠 것 같

지 않은 굵은 비가 쏟아졌지만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비가 그쳤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 올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툰 일본어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유숙진 자매의 간증을 듣고 일본인 자매님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받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며 유숙진 자매님과 

눈물로 대화는 모습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을 위해 미국에서 부터 준비시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가스펠 데이와 가스펠 나잇

에는 그동안 준비한 찬양을 일본인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며 성전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생각

해도 가슴이 뛰며 눈물이 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선교

글 | 원정화

SET 2023 일본SET 202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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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로 작별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오셔서 배웅을 해 주

셨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라이드를 해 주고 쓰레기를 비워 주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신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린다.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

고 돌아 오면서 내게 큰 찔림이 온 것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동안 적당히 적당히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치열함과 

절박함이 없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간절함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아프게 하고 또 설레게 한다.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적당히 한 눈 팔며 “난 이만큼만 해도 되죠?” 라고 말하는 철없는 

아이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신데 옆에서 게임기 들고 뒹굴고 있는 생각 없는 아이처럼 살았던 것 같다. 지

금 이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고백한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예배 드림도 말씀 묵상도 기도도 형식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일본에서 처럼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

음이 열려 아버지 마음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제하고 있는 아프간 자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하나

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단기선교를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안영섭 팀장님께 감사하고함께 해 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한다. 정말 

성숙하고 온유한 성품들을 가진 귀한 분들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주관하시고 인

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설레게 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적당히 한 눈 팔며 “난 이만큼만 해도 되죠?” 라고 말하는 철없는 아이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

버지는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신데 옆에서 게임기 들고 뒹굴고 있는 생각 없는 아이처럼 살았던 것 같다. 지금 이순간 하나님께서 보내

신 곳에서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고백한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예배 드림

도 말씀 묵상도 기도도 형식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일본에서 처럼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아버지 마음 알기

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제하고 있는 아프간 자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단기선교를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안영섭 팀장님께 감사하고 함께 해 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한다. 정말 

성숙하고 온유한 성품들을 가진 귀한 분들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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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미

국의 크고 잘 셋업 된 교회 환경에 익숙해 있다가 이번 선교 중 방

문한 여러 교회들은 아주 소규모 초기 환경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써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간증

을 받는 신도들의 대상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니까 75세 정

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간증을 하

게 되어서, 저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방문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방문한 여러 작은 교회에서 많

은 분들이 주위 분들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 지금은 후원을 받는 

교회지만 앞으로는 곧 자신들이 선교하고 다른 신생교회들을 후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서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옛날 로마시대의 초기 교

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 열 한 명 선교 팀과 함께 삿포로에 있는 오토리 

공원에 가서 몇몇 분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두 분의 나

이 드신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중 첫

번째 분은 양팔에 목발 비슷한 것으로 지탱하면서 앉아 계신 분이

었는데,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 생각돼 이 분과 대화를 해서 이 분

이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분이 한층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길 바라면서 대화를 나누었

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제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고 자신의 과거 

경험담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불교 신자로서 제가 들려주는 말씀에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

지만 그래도 자신의 주변이야기들, 즉 친구들, 자신의 교육 경험, 

한국어도 배웠던 이야기 등 여러 자신의 이야기들을 말씀해줘서, 

짧은 시간에 친해졌습니다. 이분이 영접을 하지 못했지만 이분에

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기쁨 마

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또 그 분에게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떠나니 왠지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은

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힘든 문제들도 같이 겪을 수 있겠습니

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인도를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This year I had the responsibility of leading the children’s 

English class with Priscilla. We focused our curriculum on 

the alphabet, numbers, and lots of fun games and songs 

for the children to enjoy. We were assisted by missionaries 

Joseph and Jessica who were a huge help in translating 

and getting the children to focus when they got rowdy. Over 

the span of 4 days, we were able to get to know the kids 

and teach to the best of our ability. 

Some days were harder because the kids did not want 

to listen, but we prayed for that issue and God listened 

to our prayers. The English Festival was also a hit and 

a lot of kids came and had fun. I did a gospel share for 

the first time to a large group of kids. Some other ac-

tivities during our 9-day mission trip were evangeliz-

ing at Odori Park, where Priscilla, Pastor Joseph, and  

I focused on evangelizing to younger students. One girl 

readily accepted the gospel which was amazing. We also 

visited many churches and put pamphlets in peoples’ 

mailboxes. This year’s Japan Missions was challenging 

because many team members felt sick and there weren’t 

many opportunities to rest, but it was still a blessing-filled 

time. The Shin Sapporo Church really feels like family and I 

always feel the warmth and love that comes from being the 

body of Christ.

선교

글 | 김용립 글 | Clar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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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지 2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꽤 오래된 일처

럼 벌써 아련하다. 일본 단기 선교에 사인업을 할 때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이형재/은주 

선교사님과 일본에서 꼭 만나자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두 분이 

파송 선교사로 떠난 순간부터 매월 둘째/셋째 토요일에 기도 모임

을 가졌었기에 신삿포로 성서교회를 포함한 7 교회를 보고 싶었다. 

1월 말 예비 모임을 시작으로 선교 훈련에 참여하면서 글자도 모르

는 상태에서 앞뒤로 빽빽하게 쓰여진 일본 전도문을 외워야 했다. 

외우다 보니 외워는 지는데 뒤죽박죽 섞이면서 내가 뭘 외우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 이 생각이 들어오니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미리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자’ 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어 찬

양을 계속 듣다보니 일본 말이 낯설지가 않게 되고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눈물로 따라 부르며 은혜 안에 들어감을 느꼈다. 언어가 달

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임을 배운다.

떠나기 몇 주 전 팀장이신 안영섭 집사님께서 세 번의 간증 시간이 

있으므로 처음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 달라고 하셨다. ‘아이고, 간

증문이라니.’ 딱히 뭘 써야 할지 감도 없고 생각도 안 나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가기 며칠 전에야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쓸 내용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쓰다보니 7

분. “4-5분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줄일까요?” 문자를 보내니 “내용

이 감동적이면 7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내 간증

문이 감동적일지 아닐지 어떻게 아나’ 잠시 고민하다 문단 하나를 

지웠다. 동시에 ‘내 간증문이 그 어느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며 숙제를 마친 느낌으로 끝냈다. 떠나

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할게요” 라며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기에 고맙고 감사했다.

일본 비행기를 타고 일본 공항에 내려 일본 공항 버스를 타니 슬

슬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신삿포로 성서교회 2층에 마련된 선교관

에 짐을 풀고 다음날부터 시작 될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중

에야 알았지만 이번처럼 빠듯하게 사역을 한 적이 없었다는데 처

음이었던 나는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도착한 첫날 삿포로 교

회에서 준비한 환영회에서 5개의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성

도들을 뵈었다. 

기도 편지로만 알고 있던 7교회 중 5교회. 이런 느낌을 뭐라고 표

현해야 할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에 써 보낸 서신들을 말씀으로 

읽다가 직접 본 그런 느낌이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지

만 낯설지 않았음은 분명했다.

다음 날 눈을 떠 보니 새벽 3:30 왜 이렇게 환하지? 떠나기 전 아

침 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는게 힘들 것 같다는 내 말에 “걱정마” 

하시던 권사님들 말씀이 뭔지 알겠다. 삿포로는 그 시간에도 날이 

환하게 밝았다.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눈을 뜨고 있던 시간이 매일 

20시간이었다는 팀원들 말처럼 정말로 바쁜 하루하루였다. 몸은 

지치는데 다음날이면 거뜬하게 일어났다. 이런게 바로 불가사의다. 

오아시스 교회에서의 찬양집회. 찬양하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

다. 새로 건축된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들으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직접 들을 수 있

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카페 사

역을 준비 중인 교회. 전단지를 각 집 우편함에 넣으며 그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무지개 교회을 방문하여 일본이 

왜 복음화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그들을 이해하는 시

간을 가졌고 전단지를 돌리며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유니 교회를 방문하여 작년에 소천하신 임영택 목사님을 대신하여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곳에서 남아 사역하시는 마키 사모님

을 뵈었다. 여기도 개척교회이기는 하나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드문 일본에선 1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

라고 입을 모은다.

각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한 한가지가 있었다. ‘부자 

나라에서 가난과 힘듦을 자청해야만 하는 일본 사역자들이 이 소

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의지가 되는 믿음 좋은 분들을 보내주십시

오’ 일본에서는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

었지만 솔직히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실감을 못했었는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니 한

국 음식과 영어 캠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사

역을 마칠 때쯤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상이 가득한 나

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나라.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 상처를 드러내는 게 어렵고 그

래서 치유와 회복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부유하나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선교

글 | 유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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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역, 가스펠 데이와 가스펠 나이트.  시로이시 메구미 교
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했다. 통역까지 해야 하니 꽤 
긴 시간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젊은 여
자 성도분이 조용히 다가왔다. “내 간증이 자기에게 큰 힘과 도움
이 되었다, 기억하겠다”고.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알 것 같아서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았고 안아주며 
서로 울었다. ‘아픈시간들 잘 이겨내기를 바래요.’ 신삿포로 성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는 찬양으로 뜨거웠다. 찬양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열쇠다. 예배를 마치고 다들 돌
아가는데 낮에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에도참석하셨던 나이가 있으
신 한 여자 성도분이 낮에 내 간증을 듣고 말한다. “작년에 남편
이 죽은 후 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내 손을 잡으며 
울면서 말했다.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 간증문을 쓸 때 기도한 내
용이 생각나서 울었다. 하나님이 내게 간증문을 쓰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이 두사람을 위해서였구나! 마음의 말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다. 

첫번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아주고 행사가 끝날 때면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선교관을 쓸고닦으시던 신삿포로 성서교회의 박영
기 목사님과 김미영 사모님. 7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박 목사님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하며 존
경스런 마음이 들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몸소 실천하는 섬김.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상이 이런게 아닐까?

두번째, 한번 믿으면 충성스럽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보여준 각 
교회의 성도들. 헤어지는게 아쉬워 선물을 잔뜩 안기고 울던 정 
많던 그분들을 내년에도 다시 볼 수 있기를. 

세번째, 각 교회를 담당하시는 사역자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성
품에 맞는 곳에서 사역을하고 계시는지 놀라웠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로 가본다는 것은 ‘물 떠 온 하인들만이 알더
라’ 라는 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걸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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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rlier this year, I signed up to take the Perspective class, just worrying a bit about the level of homework I heard about. 

At that time I had no expectation on how it was going to open my eyes and heart to God’s plan and his love for everyone on 

earth and how I needed to spread the blessings I received from God which ultimately lead to my first mission trip to Japan. 

I was assigned to teach children’s and adult English classes, organize children’s camp and recreation activities for the 키라

키라 집회. It was quite daunting trying to prepare for all, especially given the lack of my experience other than I have been 

teaching high school Sunday classes but my wife and I were blessed to work with Clara and Pricilla.

And with the grace of God and some help from Steve and Grace, we all managed to more or less finish the preparation 

on time and were on our way to Sapporo Japan with 2 suitcases full of class and camp materials. With much excitement, 

nervousness and somewhat tired, I was already at 신삿포로 교회 and unpacking all the suitcases and getting ready for the 

first English class. It was surreal and I remember praying quietly that many children and adults will come and the classes 

will be a time of blessing.

During the 4 days of classes, we had close to 20 children and 10 adults participating. Children were shy at first but gradually 

got comfortable with us and on day 2 we were dancing and singing to Awesome God song. Conversational classes with 

adults allowed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a bit deeper but also had fun learning to shuffle dance. I still remember all of 

their faces and personalities. I truly felt and witnessed God’s love for them during these classes, children’s camp, and 키라

키라 집회. I read there are less than 2% Chirstians in Japan and that really made me appreciate the challenges and all the 

work that is being done by the missionaries in Japan. I pray that all the childrens and adults I met continue to experience 

God’s love and become God’s disciples.

I was blessed to experience God’s love for Japan, each one of the children, adults, elders and the ministry here. I pray that 

I take all the learnings, blessings and the relationships I have started to build during my Japan mission trip to my heart so 

I can continue to be an active participant of God’s grand plan.

선교

글 | 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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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남편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을 마칠 즈음에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한마음으로 단기선교에 꼭 참여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일본에 대한 마음을 우리 두 부부에게 주셨다. 우여곡절 끝에 일

본팀에 합류했고 나에게 영어팀 사역과 찬양팀 사역을 돕는 역할이 주어졌다. 

준비 모임에 함께 할 때마다 걱정반 기대반으로 과연 이번 선교에 있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팀에게나 선교지

에서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했고 염려를 맡겨드리니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또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게 되었다.

첫날 일본에 도착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는 이형재, 이은주 선교사님과 더불어 여러 사역자님들의 수고로 신삿포로 성서교회에 도착했

고 정갈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주신 숙소를 배정 받아 짐을 풀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그 사역이 현실로 다가와 버

린 것을 알았다.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모르는것도 많았고 도움을 잘 드릴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름 심사숙고하여 준비를 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 두렵고 떨렸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함께 서로 협력하여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과 함

께하게 되었고 너무나 따뜻하고 모두가 가족같은 그분위기를 보면서 불현듯 내가 처음 일본을 가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던 그날이 떠올려

졌고 그때의 그장면과 너무나 똑같아서 놀랐다. 그때 그 마음을 주신것이 우연이 아니였다고 느끼게 되었다.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었던건 ‘왜 일본일까? 왜 우리 부부를 그곳에 가게 하신 걸까’ 였다.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 부부에게 이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를 그때 알았고 그 이후로도 매일 깨달을 수 있었다. 4일간

의 어린이, 어른들을 위한 영어 클래스가 시작되었고 첫날 6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영어를 한 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소

통의 어려움이 걱정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현지에서 영어교사로 사역하시는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통역을 온전히 담당해 주셔서 힘들지 않

게 수업이 진행될수 있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놀랍고 감사한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시간이라서인지 눈도 잘 못마주쳤고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그 아이들이 벌

써 너무 사랑스러웠다. 영어팀 선생님 4명과 두분의 선교사님부부는 그날부터 일심동체가 되어 뛰어다닌것 같다. 저녁반 성인 영어 클래

스는 감사하게도 시작부터 자연스럽게 서로가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사람들은 속마음을 내놓기 어려워한다

고 알고 있었는데 해피하게 웃으며 서로에 대해 나누는 것을 보고 영어팀은 점점 자신감을 갖고 다음 수업들을 신나게 준비할수 있었다.

놀랍게도 삼일째 되던 날 갑자기 아이들이 19명이 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영어 클래스에 온적이 없다고 하셨다. 교회에서 

주최하는 수업에 아이들이 참관을 하는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다. 갈수록 몸은 지쳤지만 감

사가 넘쳐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났다. 아이들과는 하루가 다르게 친해졌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다같이 하나가 돼서 처음에는 잘 움직이

지도 않던 아이들이 찬양 율동 신나게 따라해서 넘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특별히 함께 사역했던 우리팀의 두 대학생 클라라와 프리실

라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대화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주는 그들이 더할나위

없이 고마왔다.

선교

글 | 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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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행사로 English Festival을 개최했는데 그 주변 동네 아이들도 많이 방문해 주었고 많은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제를 즐겼다. 영어팀 뿐 

아니라 함께가신 모든분들이 힘을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많은 사역으로 지칠대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기쁜마음

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볼때 서로에게 감동했던 거 같다.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는데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한 아

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일본은 다신의 문화로서 그들이 신을 믿는 것에는 익숙할지 모르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길 이라는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을 다바쳐 애를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눈으로 직접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힌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것밖에 없었다. 소통은 어렵지만 그

들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즐겁게 클래스를 열었던 영어 팀과, 한국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매일 새벽 4시부터 부

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셨던 팀원들의 즐거운 웃음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마지막 찬양의 밤 집회에서는 목소리가 쉬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찬양을 부를수 없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

었다. 사실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러워 여느 때 같으면 하필 왜 이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것이 확

실한데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고 끝까지 기쁨으로 찬양을 마칠 수 

있었고 그일이 나에게는 큰 간증이 되었다. 

이제 그들을, 그 땅을 마음으로 품게 되었기에 이곳에서도 생각하며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길 소원한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어 참 좋았고 가서 눈으로 보고 느꼈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이 기적같이 느껴져 내안에 감사가 넘친다.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클래스에 참여했던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 히메카가 왜 선생님은 일본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사냐고. 여기서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라며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잡아주셨다. 모든 게 감사였고 은혜였다. 앞으로 주

님이 하시는 일에 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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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pon arriving in Sapporo, I was immediately excited as I saw familiar faces that I haven’t seen since 2019. On the first 

day, the team was greeted by the Church leaders and families. The hospitality provided was truly one of the many ways 

God had blessed us.

Wonha, Suhyun, Clara, and I were in charge of leading the children and adult English classes. We had wonderful transla-

tors, Joseph and Jessica. They were an extreme help to bridge the language gap. Clara and I were the main teachers for 

the children class and we were surprised to see how the number of students had increased over the four days. At first, we 

were overwhelmed as the students were extremely energetic and did not pay attention as well as we had hoped. But on 

the second day, with over 15 children, we were able to go through all the material we prepared. It was through God’s grace 

that there were also children who did not go to church that attended the classes. It was such a blessing to see the children 

have fun and invite their friends to join us the following days. After the classes, there was an English camp, which had food, 

games, and other activities to participate in. There were many kids attending and I felt overjoyed to see them have fun. 

One of the activities was making a Gospel bracelet. This bracelet had five colors that represented a part of the Gospel. I 

enjoyed seeing the students remember what each color represented and remember what it meant in Christianity. As for the 

adult classes, Wonha and Suhyun did a spectacular job in preparing for it. There were many changes that had to be made, 

but the class was able to have intentional conversations in English. Some people were more transparent than we had ex-

pected, but it allowed us to get to know them better and have more intimate conversations with them.

Aside from the English classes, we were able to also evangelize, give out flyers, and also minister to the elderly. The evan-

gelism took place in Odori Park. I was in a group with Clara and Pastor Joseph Na, who was our translator. With God’s 

blessing, we were able to witness a planted seed in one individual. She was engaging as we told her the Gospel and she 

was interested in learning more. She followed along to a prayer and came to Christ. In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today, 

there are not many people who know about the Christian God at all. So our main goal was to spread awareness of God’s 

love. This was also done by passing out flyers in neighborhoods. For Rainbow Church, we put flyers in people’s mailboxes 

to encourage them to come out to the church. 

Although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come out just because of a flyer, we prayed that people would be able to read it and 

become curious. At Oasis Church, there is a place for the elderly to reside in. There, we were able to sing praises with them 

and also do small group activities. During this time, we were able to have some conversation with them and also spread 

the love God has given us.

In particular, I felt as if I witnessed God’s love clearer than I have ever before. To see familiar faces stay in the Church was 

a huge blessing in itself. Though there are people that are not seen as much, there are people constantly praying for them. 

I was also encouraged to hear how Shin-Sapporo Church wants to become a place where they can send missionaries out 

to spread the Gospel. Japan has such a small number of Christians, but I believe that God will use the churches in Japan 

to spread His love. I hope to continue serving with them and glorify God through it all.

선교

글 | Priscilla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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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기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셨다. 코로나로 인해 3년간 태국을 가지 못했다. 뉴비전교회 태국 단기선교 팀장

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교회와 하나님께 미안했다. 올 1월쯤 팀장을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다. 나보다 더 능력있고 동원

력이 있는 분이 팀장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요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만두겠다고 울면

서 기도했다. 그때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다.  "선교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그대로 있어 내

가 하는 것을 보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단기선교 사인업을 받으니 5명의 팀이 구성이 되었다. 너무나 기뻤다. 

4명의 자매님이 팀원으로 구성되었고 그중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매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었다. 아내가 너무 고마웠다. 

우돈타니에서는 계획이 어긋나는 일도 있었고 6시간의 빗속 노방전도를 하고, 주일에는 3시간이 넘는 예배를 찜통 더위

속에서 드렸다, 예배후 한 팀원이 몸이 아파서 긴급한 상황이 되었다. 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팀장으로서 홀로 고독

한 순간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께서 도와 주심을 순간 순간 체험했다. 이 순간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연습해 간 태국어 찬양과 율동이 현지에서 큰 인

기를 끌었다. 우돈타니에서는 주일 예배때 특송을 했다. 치앙마이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찬양과 율동을하고 선교사님

은 말씀을 전했다. 자꾸하다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수찬양 유랑단"이라고 명명 하였다. 우상이 가득하고 복음의 불모지

인 태국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찬양이 울려퍼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찬양 유랑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

사님을 상상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단기선교를 온 목적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었고 지금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며 흐뭇하다. 

태국의 어린이들은 머리에 이가 많이 있다. 머릿니 약을 가지고 갔는데 준비도 소홀하게 시작한 머리 감겨주는 것에 자매님들이 너무 재

미있고 보람을 느꼈다. 빗속에서도 우비를 입고 머리를 감기고 조그만 머리통을 수건으로 닦아주면 마치 이 아이가 나와 관계가 있는 아

이인 것 처럼 친근감이 생겼다. 우리에게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아주 의미있는 사역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것을 "세두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앞으로 "세두식"이 태국단기선교팀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하셨다.

한국에서는 암 투병 중이신 유상렬 선교사를 위로 방문했다. 힘들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로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감사했

다. 팀 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며 너무 기뻐하셨다. 큰 위로를 드린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꼭 완쾌 되도록 기도했다. 미국으로 돌아

오는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태국 단기선교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1월 

달에 기도했던 것이 다시 생각 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선교

글 | 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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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모두 결혼한 후, 이제까지 저의 삶을 지탱해 온 삶의 목

표가 사라져가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고 있던 중  말씀 안에서 주

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태국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의 가장 큰 보람은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를 눈

으로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태국 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격분하신 

감정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불상이 있

고, 그것에 절하며 꽃을 바치는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위해서 저절

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둘째, 낯선 태국의 우돈타니 거리로 노방 전도를 나갈 때 주신 찬

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이 찬

양을 의지하며 태국의 빗속을 걸어 여섯 시간 동안 거리를 누비

며 노방 전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걸음

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찬양의 소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

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팀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

며, 돌보며, 위하며, 사역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태국 학교 어린이

들 앞에서 율동과 찬양 후  머리를 감겨주고, 빈민촌을 찾아가서 

찬양을 하고 머리를 감겨주고,  대야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신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끈으로 하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

의 세족식이 생각나게 하는 세두식이었습니다. 

넷째, 기적을 보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저녁, 3층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 태국 땅에서 보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

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치앙마이에서의 사역은 그 기적을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불교 학교 교실에서 주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우렁차지만 자상한 말씀

이 있었고, 머리를 감기는 사랑의 손길과 맑은 눈동자로 감사하

는 마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으면 단기 선

교를 갔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제 경우에도 

진리였습니다.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

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글 | 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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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2023 태국SET 2023 태국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태국과의 인연은 2022년 봄 치앙마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안에 

있던 사진 한장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노란 셔츠에 주홍 원피스를 

받쳐 입은 어린아이 농림, 너무 작아서 네다섯살로 보이는 농림의 

사진이 제 눈에 확 들어 왔던 이유는 아마도 터키 지진으로 인해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났던 지안이의 얼굴이 

겹쳐져인 듯 합니다. 그렇게 태국에 소외된 하층 계급, 미얀마에

서 유입된 소수 민족인 타이야이족에 대해서 알아가며 농림과 친

언니 크림을 만나게 되었고 후원하게 되었고 이번 단기선교를 통

해 꿈만 같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농림과 크림은 한깨우 지역에 있는 8 가구 25 명이 살고 있었던 

타이마야족 마을에 살고 있었고,이들은 소수의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집시처럼 생계를 위해 빈민가를 이루며 주거 시설

은 합판과 함석 조각들을 잇대어 지은 집이며 바닥은 흙인 채 그

대로 지어서 우기철 비가 오면 물이 새며, 해충과 모기로부터 늘 

노출되며 마당과 주변엔 황토흙으로 되어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타이야이족이 흩

어져 각각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되어 아무

도 관심을 주지 않아 200년동안 복음조차 들어가지 않은 황금어

장과 같은 곳입니다. 현재 농림(농:동생 +림:드림의 줄임말) 드림

이와 크림에 마을은 강제 철거되어서 몇 가정이 함께 임시로 주거

를 옮긴 상태였지만, 오히려 주거 상태는 더 나아진 상황이라 안

심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강제로 철거 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과

의 연락이 두절 되어서 선교사님이 수소문해서 크림이 다니는 학

교에서 찿아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

지 찾아내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절이 세운 반뽕학교에서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알게 

하시고, 동숭교회 땅밟기와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100여 명의 몽족 어린이들, 머리 감기는 사역을 통해 이를 제거하

는 기쁨과 머리를 감겨주며 어린 영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

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쓰레기마을 농파끌랑에서 90여명의 

타이야이 사람들과 함께 진흙땅 위에서 비를 맞으며 찬양하고 함

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심에 더

욱 더 감사드리고, 기꺼이 쑥스러워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

는 어른들의 머리를 감겨드리며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

려 있음을 알게 하셨고 가을에 있을 쓰레기 제거 작업과 그 이후

의 소식이 마냥 궁금해집니다. 

쓰왁산 타이야이 마을에서, 기독교 학교 쓰나타담 학교에서 하나

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반녕떵 어린이 선교센터가 될 장소를 

둘러보며 반녕떵 복음학교가 시의 결정으로  폐쇄 되었지만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복음의 방해 세력을 훌쩍 뛰

어 넘어 더욱 더 자유로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계획

하시고 실천하시고 계심을 핍박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되심

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태국을 향한 선교가 진행 될지 기대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 오길 소망합니다.  태국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 계신지 알아가는 

기간이 되었고, 선교를 와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린 영혼을 사

랑하시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교

글 | 김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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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에 참여하려고 선뜻 자원은 했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모르는 태국이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막

막하기만 했다. 단기 선교 훈련기간 동안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지라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선교사님 지도하에 

태국어 찬양과 태국어로 복음을 익히고 선교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단기선교에 임하게 되었다.

첫째, 태국 문화 탐방으로 시작된 단기선교는 우돈타니와 치앙마이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문화적 접근이 중요함을 배웠다. 태국 영혼을 귀

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합장 인사를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나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적 우상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해 주셨다. 몇마디라도 테국어로 복음적 단어들을 익혀간 덕분에 신학교 선교관에서 드린 태국인 사역자의 설교 말씀

과 임경수 선교사님의 주일 태국어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 죄인, 죄, 예수님, 십자가, 생명, 믿음, 기도 단어들만이 쏙쏙 들리는 특

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둘째, 비전트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선교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돈타니 뉴비전교회의 노방전도에 함께 참

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프라짜우롹쿤카- 프라예수롹쿤카-)을 전하였고, 선교사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미국에서 단기선교팀이 

왔다고 소문내어 주일예배에 150여명이나 되는 지역주민들이 몰려들어서 깜짝 놀랬다. 교회에 먼저 도착한 이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태국

어 복음지를 함께 읽으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와 어른들도 만나게 해 주셨다. 총동원 주일예배 때 한사

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 주려고 장작 세시간에 걸친 예배 가운데 한시간 태국어 설교로 땀 흘리시는 선교사님을 뵈며 이 열정을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단기팀도 태국어로 찬양하고 율동찬양을 하며 태국인들의 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다.

치앙마이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다. 승려들이 세운 학교에 음악과 한국어 교사로, 주말에는 복음

학교로 이 믿음없는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끄는 사역과, 소외층 마을과 학교들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예수님께서 부

어주신 긍휼한 마음을 보았다. 선교사님께서 일하시는 학교들 방문과 머릿니(lice)가 많은 이곳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 소외층 마

을과 산족학교와 소외층 학교를 찾아갔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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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도했을 때 어리둥절해 하던 그들의 마음이 우리팀 태국어 찬양과 율동찬양을 통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 함께 몸짓으로 찬양

했다. 복음 선포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중보기도와 어린이와 심지어는 어른까지 세두식(머리 감겨주기)을 하고 나면 어느새 그들과 우리

는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우리의 작은 일이 그들에게 관심과 감사와 사랑이 되었고 그럴수록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마지막으로 오래토록 선교에 몸담고 계시는 유상렬 선교사님을 한국에서 만나뵈었다. 사랑으로 함께 울고, 기쁨으로 함

께 나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임마누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

는 자리가 되었다. 

셋째, 팀원이 말씀으로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셨다. 매일 사역에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만 같은 말씀

이 아침 큐티 때마다 쏟아져 내렸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함과 동시에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따라 선교에 

임하는 자세를 알게 해 주셨다.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화합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셨다. 우리의 마음과 몸짓이 선교

사님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신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 

선교의 어색함과 무지함으로 멈칫거렸던 나에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몇 안되는 태국어였지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팀의 태국어 찬양과 율동찬양을 통해 그들에게 기쁨과 복음 들을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

사드린다. 그들 머리에 손 얹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세두식 (머리 감

기기 사역)을 통해 나의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과 구제가 함께 어우러져 태국인들과 산족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팀장님과 팀원들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배웠고,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헤 하나님과 선교를 배우게 됨이 참 감사

하다. 또한 선교지에 가 보니 선교지 기도가 더욱 생생해졌다. 선교사님의 선교현장에서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과 은

혜를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함께 기뻤고 또 더 깊은 소망갖게 하신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하

여 만나뵌 모두에게 예수님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시길 기도하며 태국의 복음화를 기대하게 하신다.

주께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띠로 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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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부터 2년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올해는 선교를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에 단기 선교 일정이 발표되었

을 때도 제 학교 스케줄에 다 겹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

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

런데 태국 팀에서 일주일 뒤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 출

발 날짜가 딱 방학 첫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

는구나 하는 마음에 태국 팀 신청을 하고 7월 28일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며 정신없이 공부한 후 7월 31일 월요일에 태국 단기 선

교를 출발했습니다. 

[선교를 출발 하기 전] [선교를 출발 하기 전] 

이번 태국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뉴

비전교회로 보내신 2015년부터 자주 선교지로 보내심을 경험했

는데 매번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다시 가고 싶었던 선

교지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고, 매번 새로운 지역과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태국을 

방문 했었는데 올해 다시 같은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어서 놀

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곳으로 보내시더니, 이번에

는 갔던 곳으로 다시 보내주시네? 태국 땅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

을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5

년 전에 처음 태국을 갔을 때에 치앙마이에서 유상렬/경숙 선교

사님들과 이세우 선교사님을 만났고, 우돈타니에서 염신승 선교

사님과 임경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 같은 장

소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뵙게 되었는데,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왜 또 같은 선교지로 보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돈타니에서] [우돈타니에서] 

5년 전 우돈타니에서 임경수 선교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인도에

서 추방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돈타니 뉴비전교회를 세우시고 

태국어로 설교하시며 노방전도에 힘쓰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팀도 

이번에 노방전도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부담

스러웠고 날씨도 비가 오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

께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지를 나누러 나가니 부담스럽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말이 어눌하더라도 태국인들이 내가 말하는 한 문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라짜우 쏭 락 쿤 카)' 을 알아

듣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머리로는 '결과는 하

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 뿐' 이라는 것을 

알아도 마음으로는 거절당할것을 두려워하며 노방전도를 피하던 

저에게, 담대히 먼저 나아가 말을 걸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매말라있는 태국 영

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기도할 대상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와 함께 임경수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셨던 사역은 총동원 

주일 예배로 주변  많은 태국인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300명이 목표라고 하셨을 때 작은 교회 사이즈

를 생각하며 그곳에 배치한 의자 약 80개라도 채워지면 다행이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본당 안을 

넘어 복도와 센터까지 넘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

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약 1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아멘을 외치

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5년 만에 다

시 태국을 방문하면서 염신승 선교사님의 신학교도 어떻게 변했

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5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의 변화를 보며 

더 많은 태국인 신학생들이 들어오고 배워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양성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5년 후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에서] 

5년 전 치앙마이에서 이세우 선교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자세

한 것은 기억하지 못 했지만 학교 사역을 하신다는 것과 소수 민

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

금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하신 복음학교 사역과 섬기시는 학교 근

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세우 선교사님께서는 아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하시면서 '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하나

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

이기 때문에 한 태국인 어른을 전도하려면 15년이 걸리지만, 어

린 아이들은 6개월이면 전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이들 전도가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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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통해 학교 이름들과 소수 민족 이름들을 배우며 구체적으

로 어떤 기도들이 필요한지 보았습니다. 몽족과 타이야이족을 방

문하여 이가 있는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는 사역을 하였는데, 이세

우 선교사님도 처음 해보시는 사역이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

했던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것을 보

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께 힘이 되어 드리라고 우리를 보

내신 걸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5년 전에 못 뵈었던 고세령 사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

습니다. 사모님과 대화 중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

를 태국에 보내셨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 하

시던 사모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말이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

게 되셨고,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고 하셨습니

다. 저도 어렸을때 중이염을 앓고 청각장애가 생겨 보청기를 끼고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모님의 상황이 공감되었습니다. 사

모님께서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고마워 하셨고 저는 그렇게 사모님을 위로해 드리

기 위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국에서][한국에서]

 

다른 해외 선교와 달리, 이번 태국 선교 일정에는 한국에서 하루

를 보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던 

유상렬/경숙 선교사님 부부께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만

나뵙고 위로와 격려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현

재 치료를 위해 한국에 계시지만, 오랫만에 고국 땅에서 편하게 

말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일처리들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푹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태국 치앙

마이로 돌아가셔서 사역하실때는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수 있도록 함께 기

도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선교를 마치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힘들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드리고 격

려해 드리자는 취지로 다녀온 이번 태국 선교는 저희들의 방문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심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

다. 저희들도 기도해야 하는 대상들을 배울 수 있었고 선교사님

들을 만나 사역을 도와드리고 대화와 선물들을 통해 작은 위로

와 격려를 해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

를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태국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

는 용사들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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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글 | 국영섭

SET 2023 N국SET 2023 N국

하나님이 이번 N 국 단기선교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는 매

주 교회에서 조국 동포를 위하여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선교를 하는 지 잘 모르고 어떠한 변화와 사역이 그 민족과 땅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정치적이고 서로 비난하는 것들이 제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독재자의 통치 아래 굶주리고 감시당하며 그들만의 이념속에서 어렵게 사는 동포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

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는 참석한 경험이 없어서 부담되었지만 팀장님의 권면으로 선교 일정 전에 있는 레

아 컨퍼런스 등록하게 되었는데 다른 팀멤버도 다 참석한다고 해서 컨퍼런스도 선교 일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기선교는 열방샘교회 예배 참석으로 시작되었고 담임목사님이신 이빌립 목사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많은 N국 사역들을 소개해주시

고 앞으로 교회와 선교센터가 할 사역의 방향과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사역은 하지 않지만 전체 과정을 전화로 통화하며 관리하고 무서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평안하게 함으로 끝까

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유 선교사님의 사역사례를 들으면서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받

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완벽하십니다. 짧은 N 국 사역소개을 받고 레아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고 그 후 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것이 N 국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은 주님의 큰 은혜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지 못했

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컨퍼런스에서 예배와 간증, 판넬토의, 워크샵을 참석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물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아이스 정도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광범위하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전혀 관련도 

없는 머나먼 땅에 있는 사람에게 N국의 선교를 품게하시고 불러세워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을 알 수 가 있었습니

다. 노동자, 평강공주, 방송 등 한국 내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

하고 계시고 지금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로 주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

럼 말했던 것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많은 구제와 후원도 복음이 없이는 금방 무너지거나 의미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하셨습니다. 컨

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지 사역을 하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나

의 능력보다는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나아가야 함을 다시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다. 팀을 인도하시면서 늘 먼

저 앞장서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 주시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창순팀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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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도 제목이 이번 선교를 임하는 목표였습니다. 과연 그 목표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 선교여행을 통하여 북한 선교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볼 수 있도록1. 선교여행을 통하여 북한 선교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볼 수 있도록

2. 북한 선교를 위해 각자의 비전과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2. 북한 선교를 위해 각자의 비전과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3. 북한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탈북민들의 수고와 어려움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3. 북한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탈북민들의 수고와 어려움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북한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하는 것인지? 상상으로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나

름대로 공부를 하고 미팅을 통해 들으면서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 못 했던 많은 방법으로 각기 다른 부르심으로 북한

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복음통일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탈북민들의 수고와 어

려움이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보다 큼을 알게되었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떠올

릴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보다는 한 민족의 통째의 삶과 관련된 복잡하고 특

정하기 힘든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며 할 수 있는 사역은 많았지만 그 사역들이 대부분 지속적이고 큰 책임감이 필요로 사역들이라는 생

각이 들며 쉽게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해야겠다는 나의 다짐을 하기 어렵고 그러기에 나의 비전에 많은 사역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북한이란 씨앗이 심기어졌고 씨앗이 자라며 소망과 비전이 주어지면 부르심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선교는 위의 기도제목에서 보듯이 특정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위해 어떠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알게하

는 사역쇼핑 같은 선교였습니다. 

첫번째 일정인 레아의 Empower Korea 2023 은 내지 선교라는 생각지도 못 했던 선교사역를 알게되었고 해외에 있는 이민 2 세들과 한

국사람이 아닌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북한을 위해 일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빌립 

목사가 하시는 탈북민 교회사역,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한 선교 및 제자 육성사역, 남북사랑학교를 통한 탈북민 자녀교육사역, 김주한 목사

가 하려는 탈북민 평신도 교육사역, 유진실 선교사가 하시는 구출및 양육사역, 신영도 선교사가 하는 평강공주사역, 이희라 전도사와 같

은 신학교생들을 지원하는 지원사역, 양샤샤 선교사가 하는 북한 재파송사역, 하충엽 교수가 하는 지도및 연구사역, 천상만 목사가 하는 

DMZ 안내사역, 이민복 선교사의 풍선사역, 김진행 목사가 하는 연합 기도와 예배를 하는 쥬빌리교회사역, 김강오 목사의 미자립 탈북민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 성훈경 목사가 하는 북한선교 방송사역, 김개방 선교사가 하는 유튜브사역등 많은 각기 다른 부르심을 갖고 북한

을 위해,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와 부르짖음을, 북한민들의 

통곡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모든 분들이 말쓴하 듯 그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분들이 하시는 각기 다른 사역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묘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북한민들을 구원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복음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 될 것을 보는 선교였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며 그때 그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

는 저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내 민족인듯 외국인인듯한 북한을 알게 되고 그들의 고통과 사역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

글 | 곽상엽

SET 2023 N국SET 2023 N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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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1 기간 한국으로 단기선교 여행을 팀장으로 다녀왔다. 선교사들의 대량 추방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가는 길이 어렵게 된 2017년 이

후, 러시아로 사역 대상지를 바꾸었었는데, COVID 로 인한 2020부터의 공백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 사역 대

상지를 다시 한국으로 바꾸어 간 2 번째 단기선교 여행이었다. 작년에 이어 2, 3 명이 참가하는 최소 규모의 팀을 안내하여 가는 선교 여

행이었지만, 팀원들 간에, 그리고 방문하는 선교 사역지에서 받은 은혜만큼은 과거 어느 대규모 팀 사역시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게 풍

성하고 컸었기에 모든 감사, 찬송및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 드린다. 

2012년부터 시작한 N 국 단기선교 여행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헌신자를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혜를 매번 기대하

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린다. 매우 훌륭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즉 이빌립, 제이미 김, 김강오, 

김주한, 오성훈, 성훈경, 고현권 목사, 양샤샤, 김개방, 이민복, 심양섭, 신성도 유진실 선교사, 이용희 교수, 유홍렬 장로 등의 사역을 보고 

간증을 들을 때 밝아오는 N 국 선교의 미래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 그 한분 한분의 애쓰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여기에 옮

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팀 일정 전후에 내가 별도로 방문한 최광, 조바울, 정형신, 조이김 선교사/목사님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고 싶다. 

지금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3 대 세습에, 인권탄압, 정치범 수용소 및 공개 처형 등으로 공포정치를 해 오고 있는 N 국의 체제상, 선교적 

창의적 노력과 안전을 매우 중요시해야한다. 복음을 N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N 국 선교에서 COVID 사태 이후 꽉 막혀있던 그들의 국경

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과 형태로 N 국에 복음을 전달되고 있고, 특히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3 만여 탈북민들을 세워줌으로서 

복음 전달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선교여행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몇 가지는: 

1. Reah 집회에 팀 전원이 전 기간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것 1. Reah 집회에 팀 전원이 전 기간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것 

2. N 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Reah 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과의 만남과 사귐 2. N 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Reah 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과의 만남과 사귐 

3. Again 1907 집회에 참석한 많은 탈북 사역자들및 탈북민들의 뜨거운 찬양과 예배3. Again 1907 집회에 참석한 많은 탈북 사역자들및 탈북민들의 뜨거운 찬양과 예배

  

4.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준비되고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 주셨고, 각자 맡은 바 사역들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시는 사4.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준비되고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 주셨고, 각자 맡은 바 사역들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시는 사

역자님들과의 만남 등이다.  역자님들과의 만남 등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받은 사역비전으로는 1) 한국내 탈북민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방학을 이용해서 이곳 실리콘벨리에 비전트립으로 초청

함으로서 탈북민 사역자님과 그 자녀들을 위로및 격려하고 그 분들이 N 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잘 하시도록 돕는 사역과 2) 탈

북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노력 등이다.

선교

글 | 손창순

SET 2023 N국SET 2023 N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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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정세로 볼 때 북한 단기선교라는 제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고 낯설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닫혀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인데 우리가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북한을 향한 복

음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에겐 무엇이 주어졌는지 너무 궁금하고 꼭 무엇인가가 나를 기다

리고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설레고 기뻤습니다. 

우선 REAH Conference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북한 선교의 반도 채 못 알고 왔을 겁니다. 그

곳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돕는 분들, 예비된 분들의 간증과 헌신,앞으로의 선교 방향 등 상

상을 초월한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Many Parts One Body 라는 주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직 머리 되시는 그

리스도만을 기릴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탈렌트로 나의 맡은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주제 아래 다른 

파트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분반별 교육과 보고를 듣고 참 멋진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약 2:18) 북한 주민들이 그들(북한내 선교사님들)에게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구냐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분 저분을 통하여 들

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억압 가운데 영적인 도전을 심하게 받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니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REAH 후에 여러 곳을 방문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탈북민 교회들과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 그리고 풍선 띄우는 박사님, 대북 방송하

시는 TWR 탈북민 신학생 , 탈북민들의 자녀 교육과 돌봄, 평강공주(탈북 후 인신매매로 중국 곳곳에 팔려가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는 여성

들)사역 등 정말 바쁘게 다녔고 모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역들이라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십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현장들 이

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일단 대북 방송을 보내는데 북한 내에 라디오를 공급하는 일이 있는데 단파로 보내면 아무 제재 없

이 밤에 들을 수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복음 통일이 됐을 때 문화적 충격을 줄일 수 있고 김일성이 신이 아

니고 하나님 이 진정한 주심을 알 수 있게하는 전도의 한 방법으로 좋겠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미국을 떠날 때는 풍선 띄우는 것을 꼭 

보고 싶었는데 수년전에 정치적이유로 중단이 되어서 다시 재개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다 쓸 수는 없지만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북한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

으셨고 복음 통일의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많은 우리 교인들도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교

글 | 권한나

SET 2023 N국SET 2023 N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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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에서 여름마다 Fresno 에 있는 한인 교회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VBS를 하러 가는 몽족 선교팀이 있다는 얘기

를 듣고 용기를 내어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둘째가 어려서 선교기간 동안 주어진 일들을 잘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 시켜 주실까라는 기대 또한 컸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모인 우리 팀원

들은 팀장님의 인도로 기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

스도로 하나의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분의 산 증인이 되어 이번 선교기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 할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현지의 아이들을 맞이하는 각 팀들의 섬김은 VBS 끝나면 아이들을 드랍한 후 더운 날씨에도 노방 전도를 하며 

저녁까지 기도와 예배로 성령 충만케 해 달라며 그 어느때보다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들이었기에 이 시간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훈련에서 배웠던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고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틈을 내어주거나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번 몽족 선교를 통해 저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회

개를 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

야 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했던 우리 팀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와 저의 가

족이 귀한 쓰임 받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영광 드립니다.

선교

글 | 송지영

몽족 VBS몽족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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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no 지역의 몽족 선교는 최근 몇 차례 당일로 다녀온 적이 있

지만 숙박을 하는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일간의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단기 선교가 처음이라 

긴장도 되었다. 화씨로 100도는 쉽게 넘는 여름 날씨 속에서 평소

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모이는 VBS를 진행하면서 진행자나 참

석자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을지, 또 내가 craft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하는 걱정이 들었

다. 선교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고 팀장님과 다수의 팀원 분들을 만

나면서, 이 선교는 주님의 일이며 또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

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주로 기도했던 것은, 모든 참석자/팀원

들의 안전/건강과 함께, 나의 손과 발과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선교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님

이 내가 만나길 원하시는 devine appointment를 만나 복음을 들

어야 할 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었다.바쁘게 지낸 3일이 지나고 보

니 더운 날씨 속에서도 특별한 사고나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도 감사했고, 그동안 만났던 아이들과 사람들을 떠올리며 계

속 기도하게 되었다. 그동안 참석했던 가정에 찾아 갔는데, 이번

엔 참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다 그 가정의 아

랫집에서 아이들이 놀러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걸어 부모님 허락

을 받고 참석하게 된 아이들이 3일 연속 참여했던 것도 감사했다.

또 첫날 가정 방문 때는 아이가 없었고, 둘째날도 본인 교회 출석

하느라 참석 못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셋째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인 Grace자매도 같이 따라 나선 경우도 있었다. 아직 어린 

둘째만 보내기 힘들어 따라오는줄만 알았는데 차편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복음과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갈급함이 있

는 자매였다. 예전에 몸이 아픈 중에 별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었

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지만 점차 복음을 알

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 이제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황인주 목사님께도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몽

족 교인들에게도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다.

 

이번에 만나게 되었던 Grace자매가 바른 신앙 생활로 인도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길, 그리고 VBS에 참석하며 즐거워 했던 아이들

의 마음에 교회가 좋은 곳이고 예수님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아

는 기회가 되었길, 하모니 교회에서 youth leader로 섬기는 대견

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해가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

는 황인주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시길, 그리고 이번에 각자의 귀

한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고 서로를 섬겨주었던 모

든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같이 작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

나님께 감사 찬양 드린다.

선교

글 | 심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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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단기 선교 팀을 모집할 때는 마음조차 없었던 내게 선교의 마

음의 문이 열렸다. 선교를 직접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늘 ‘직장 때문에 안 돼’ 라는 정당한 이유를 붙이고 참여하지 못했

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그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 또한 길도 열어 주

셨다. 함께 PSP 7기를 마치신 권사님이  몽족 단기 선교를 같이 가

보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생각해 볼께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6주간의 북클럽을 마치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라는 

마음이 생겼다. 너의 편안한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라. 이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음성도 들리는듯 했다.

처음부터 선교 훈련을 받은것이 아니라서 선교 전 훈련은 선교 사

역원에서 녹음을 해주신 강의를 듣고 훈련하였다. 나처럼 늦게 마

음을 정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강의 녹음을 통해 선교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 가족 단위로 갈수 있는 곳이라 

참으로 많으신 분들이 동참하는 것을 알았다. 어른 아이 모두 38

명으로 구성된 몽족 단기 선교팀. 한분 한분의 섬김의 마음과 손길

이 너무 귀함을 다시금 그려 본다. 몽족 선교를 준비하면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그리고 세번째도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

의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그렇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부터 나의 몸 상태

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감기에 걸릴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갑

자기 기침이 멈추지 않고 나왔다.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서 목소리

도 나오지 않는데 갈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팀원들께 기도 요청을 

했다. 그런데 나만 아픈게 아니었다. 

Craft 를 맡은 팀원 거의 모든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제

목을 내놓았다. 이것을 보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장난임을 직시하게 됐다. 이것을 직시한 후 주

위 모든 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고 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단

이 몽족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까봐 엄청 두려워 떠는 것 같은 마

음을 주며 예수 이름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선

교는 곧 기도이다.

가기 하루 전 마지막 점검의 시간. 나의 기침은 조금씩 멎어가고 있

었고, 삐끗한 허리도 잘 치유되었고,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도 많이 

호전되어 다 같이 갈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할렐루야!! 이중에 아

이가 아파서 경과를 봐야 하겠다는 한 자매는 계속 기도하며 아이

만 괜찮아진다면,  함께 동참하길 권유했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출발이 가능했다.

몽족 선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VBS를 함께 하고 돌아오

는 사역이었다. VBS를 참석하겠노라고 미리 신청하고 그들을 맞이

하는 시스템이 아닌 우리가 직접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 아이들을 데이고 와서 VBS를 하고 다시 

그들을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토요일에 하는 Outreach 와 동일

한 방법이다) 여름 방학동안 다른 교회 선교 팀으로 인해 이미 6번

의 VBS Program이 진행 되었다고 하셨다. 우리 교회는 7번째. 그

래서 그런지 부모들도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사람들이 많았다. 

매번 참석한 아이들도 있고 중간 중간 나온 아이들도 있고 처음 나

온 아이들도 있었다.

첫 금요일 저녁은 황인주 목사님이 주신 List를 가지고 2팀으로 나

뉘어 한 팀은 교회 근처 집을 두드리며 프로그램을 소개 했고 한팀

은 전화로 심방하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다. 전화 심방도 받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메세지를 남기고 브로슈어를 집에 꽂아 놓

고 기도하고 오기. 우리가 할일은 거기까지였다. 나머지는 주님이.

VBS 첫째 날VBS 첫째 날

드디어 VBS 첫째날이 되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뤘기에 조

금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피

곤하지 모르고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나의 기침도 거의 멎은 상

태. 그러나 혹시 몰라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 기

침 때문에 어려웠던 자매도 아이 상태가 좋아져 함께 나와 동참하

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에 모두의 마음

이 설레였을 것이다. 아침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8개의 차량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다. 내가 동참한 차량은 8호, 우리가 

간 지역은 몽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10~12개 정도 문을 두드렸지만 한 집

에 살고 있는 남매만 픽업 가능했다. 

교회에 와서 보니 3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아이들 점심을 먹이고 찬양과 말씀 그리고 각 스테이션 별로 나뉘

어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였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3살 영아부터 

youth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까지 참으

로 다양한 연령의 분포도가 있었지만 칭얼 거리고 힘들어 하는 아

이들 없이 그곳에 아이들과 잘 융화되어 함께 VBS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선교에 직접 동참하시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이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의 기억 속

선교

글 |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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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길이 남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었다. 나는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보는 것만도 지치고 힘든 데라

는 생각에 한번도 아이들과 이런 사역을 같이 한 게 없는 것이 후

회스러웠다. 첫번째 VBS가 끝나고 다시 차를 타고 가가호호 방문

하여 아이들의 참여할 것을 권유.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

간이 되었다. 타는 듯이 뜨거운 햇볕을 뒤로 한체 어느 누구도 게

으름 피우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한 것 같다. 

VBS 둘째 날VBS 둘째 날

오전에 LA에서 선교를 나오신 분들과 그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주

일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첫째날과 동일하게 아이들을 픽업. 교

회로 데려와 점심을 먹이고 다른 주제로 VBS를 하였다. 둘째 날

은 첫째 날보다 조금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둘째

날도 여전히 108~109를 오가는 날씨. 가장 뜨거운 4~5시에 또 

다시 집에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찾아 교회 프로그램을 알리고 

다음날 다시 올것을 알리는 시간 나는 속으로 이게 되나? 집을 아

무리 두드려도 사람들이 없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집을 찾아가

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 집이나 두드리는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

다. 그러나 그건 나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셨다. 그

렇게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꿔 주셨고 

간혹 문을 열어주는 부모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듯 했다. 지금

껏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생각하니 황 목사님 과 사모님의 

사역에 박수를 보낸다. 23년동안 묵묵히 그곳에서 한번도 눈 돌

리지 않으시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VBS 셋째 날VBS 셋째 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중에서도 Youth 

아이들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참 많이 왔다. 한 60여 명 정도 된거 

같았는데 확실한 인원은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집중

해 주었고, 특히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찬양도 너무 힘차게 부

르고 율동하고, 아이들의 눈동자가 달라진것처럼 보인다. 살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길이 남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게 바로 선교의 맛인가 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운더리에서

는 느끼지 못하는 감격.  모든 어려움을 뚫고 사역할수 있도록 주

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더운 날씨임에도 밖에서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잘 돌려보내는 자매님들. 팀원들 지치지 말

라고 중간 중간 섬겨주시는 운영진들, 단기 선교팀을 처음 부터 마

지막 시간까지 잘 이끌어 주신 멋진 팀장님, 각 스테이션에 필요

한 모든것을 준비해주신 신실하신 우리의 팀장님들, 한분 한분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 같은 교회였지만 잘 모르던 형제 자매님들과 

이런 선교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교제 할수 있게 하신 우리의 멋

진 수퍼스타 하나님. 환경적으로는 지치지만 별다른 내색없이 기

쁨으로 사역을 감당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단의 모

든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팀원들의 기도의 제

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주신 교회에 또한 감사 드린다.

나의 첫 단기 선교는 내 생각으로는 안될거 같은일을 절대로 포

기 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것

이다. 할렐루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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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아내의 제안으로 4월에 늦게 Hmong VBS를 조인하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늦게 몽족 VBS를 참가하기로 결

정한 뒤로, 가기 전까지 사실 맘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

습니다. 가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맘은 있었지만 제 개

인적으로 가야만 하는 뚜렷한 이유들에 대하여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았었고, 혹시 저희가 몽족 아이들을 섬기는데 민폐가 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mong VBS 준비 기간동안에 여기에 참여하고자 했던 막

연한 제 맘의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난 왜 아내의 Hmong 

VBS 참여 제안에 선뜻 오케이라고 했을까? 혹시 몽족 아이들에 대

한 연민 혹은 동정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

전에 몽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이전 청년기에 여러 비

전 트립 등을 통해 연민 및 동정 같은 생각들이 제 안의 교만함과 

상대적 우월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

니다. 하나님 선교 사역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였을까? 혹

은 그곳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을까? 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저의 작은 도움이 오랜 기간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덜어드리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고 있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론들은, 그것은 한국에서 이곳으로 온지 1

년 좀 더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저희 가족이 잘 정착하고 저희에

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흘러보내고

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창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Hmong VBS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전해주신 그 기

간동안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후에 채워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맘이 제 안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은찬이와 수

찬이가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들고 또래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생업을 오래 비워두지 

않아도 될 정도의 프레즈노의 거리와 일정이 인간적으로 매력적으

로 다가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고요.

그렇게 정리된 생각들을 가지고 7/29-31일 짧은 시간동안 Hmong 

아이들을 만나고 난 뒤에, 첫날 제 안에 가득했던 분주함과 비장함

들이 끝날 때 즈음에 행복하고 즐거운 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것은 오래 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느꼈던 제 유년기의 여름 성경학교였습니

다. 다른 것도 생각지 않고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스스럼없이 교회 

여름성경학교 초대장을 보내고 VBS 행사 및 예배를친구들과 함께 

하며 느꼈던 즐거움과 행복들. 그 즐거움과 행복들이 이번에 VBS

를 하며, 성인 어른이 되어 있는 제 맘에 꽉 채워지도 동시에 제 안

에 있었던 다른 근심들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Angelina, 제 차에 타면 항상 

VBS 음악을 틀어달라던 Eli, 저를 믿고 의지해주던 Hope, 저에게 

귀여운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던 Gilian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

지 가장 먼 거리의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없이 제 옆에서 수

다를 떨어주던 Brady. 교회와 집으로 오고 가는 시간 동안 그들

과 같이 VBS를 참여하는 친구처럼 저도 행복함으로 가득차 있었

고, 이 아이들 한명 한명이 얼마나 보석같은 아이들인지를 알게 되

었던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같이 웃고 수다 떨고 VBS 찬양을 같

이 부르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뜨거운 여

름에 보석같이 반짝 빛나는 아이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 아이들

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

글 | 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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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 7기를 마치고 나도 뭔가 할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3박 

4일 몽족 선교에 도전했습니다. 보내는 선교는 해봤지만 가는 선

교는 처음인지라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가는 팀원들을 보니 교회에서 얼굴만 스친 잘 모르는 형제자매들

이 많은지라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프레지노의 땡볕 아래 몽족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아

이들을 VBS에 초청하고 3일동안 계속되는 가정 방문은 몽족 아

이들을 향한 선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걸 실감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몽족에게 뿌려질 복음의 씨앗과 열매의 꿈을 

갖게 되었으며 함께 섬긴 어린아이에서 부터 젊은 형제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 이번 VBS를 섬기는 동안 귀한 사귐과 만남의 기쁨

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크래프트를 담당하며 아이들과 만들고, 그리고 했던 그 순

간순간 반짝거렸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생각나고 황인주 목사님

과 사라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모니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와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여러 교회의 자발적인 도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잠깐 왔다가

는 이 발걸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목장에서 함께 오면 좋겠다는 소망

을 가져봅니다. 

5월 갑자기 엄마의 부고 소식으로 한국을 다녀온 나는 무언가 나

사가 빠진 사람처럼 멍해지는 것을 순간 순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작년 7월 한국에 가서 남편이 엄마께 복음을 전하며 엄

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에 가슴 찡했던 순간이 위로가 되었

습니다. 몽족 선교를 간다는 남편의 말에 그렇게 동요되지도 않

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확신없이 지내다가 승교의 취직으

로 산호세로 오게 되면서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하

며 순종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선교는 처음이

라 무엇을 어찌 해야 하나 할때 팀장님 부부의 도움과 나눔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젊을 때 다녔던 단기 선교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 간 

몽족 선교는 의욕만 앞설 뿐 더위에 지치게 되면서 둘째날 vbs

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로 나간 저희 차는 TA만 데려왔을 뿐 빈

차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선교는 젊을 때 해야 되나 보

다 생각하며 약간은 실망하며 다음의 날을 힘 없이 준비하게 되

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깨 놓으셨습니

다. 셋째 날 7명의 아이들을 꽉 차에 태우고 오면서 하나님의 일

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엔 또 다른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오

게 되었습니다. 좀 먼 지역의 아이들의 연락 연결로 예배 도중 3

명을 또 데려 오면서 내리는 순간 한 자매님이 오셔서 “집사님 내

외는 피리 부는 사나이세요. 그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이 많다“며 

격려해 주시는 표현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운은 

참 많이 머물렀습니다. 

옛날에 이런 뜨거움이 참 많았는데 사느라 바쁘고, 편안한 생활에 

젖어들면서 전도보단 타협이 더 많았던 저를 되돌아 보게 되었습

니다. 돌아가는 아이들을 안아 주며 구디백을 전달하면서 뭉클함

은 찬양의 가사처럼 주러 갔는데 받고 온 선교 였습니다. 함께 간 

팀원들도 하나가 되며 매 순간 순종하시던 권사님, 집사님 열정의 

배움이 많았던 몽족 선교 였습니다. 찬양 워십으로 섬기던 자매님

들과 아이들, 앞에서 더운데 VBS 등록을 받던 형제님 자매님들, 

아이들 성경공부와 게임으로 리드 하던 집사님, 형제님들, 아이들

의 점심 준비와 간식을 돕던 권사님, 집사님들. 말씀처럼 협력하

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를 부르는 자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몽족 

선교 모든 팀원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글 | 김문숙 글 | 정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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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나의 이번 선교 동기는 우리 아이들이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길 바랬기에 다같이 가자고 아이들을 

강제 설득시켰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나기 전까지 리트릿에 있느라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었고, 나 또한 한달이 넘도록 목에 칼이 있는 

듯한 고통과 입안에 구내염까지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었다. 그렇게 다소 걱정되는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우리 선교팀은 첫날 함께 모여 내일부터 시작될 VBS를 위해 기도로 무장하였다. 많은 팀원들이 선교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

고 아프신 분들 또한 많았기에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셨다. 그렇게 우린 처음과 끝을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위

해 그리고 프레즈노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지만 시간시간마다 함께 모여 드린 기도들이 우리를 

하나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작은 분란 조차도 없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방방뛰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프레즈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벅찬 감

동이 내 안에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VBS 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

였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힘들고 또 나를 꺾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더위가 말도 못해 불타는 고구마가 된 기분이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던 나는 도저히 차에서 내릴 수 없어서 “삼십 초!”만을 외치며 잠깐의 육신의 편안함에 굴복하는 본이 되지 않는 모습도 보

였다. 노크를 해도 답을 하지 않는 집 앞에서는 함께 동그랗게 모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의 기도가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며….  

첫날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황인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다시 모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

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며 깊은 회개를 하게 하셨다. 프레즈노의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

보다 내 아이들이 더욱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랬던 마음이 더 컸음에 한참을 울었고, 고난의 때에는 그렇게 울부짖다가도 금

세 그것이 해결되면 나태해져버리는 모습이 부끄러워 또 울었다. 그 날의 예배 후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산호세 와서도 프레즈노 아이

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들의 얼굴을 익히기로 했다. 어찌나 아이들이 사랑스럽던지...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더 사랑스러

우실지 생각하니 마음이 훈훈해졌다. 팀원 한명한명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팀원 하나하나의 작은 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번 프레즈노 선교. 이 선교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

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릇된 나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회개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그리고 더불어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았던 목이 오히려 선교기간동안 깨끗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선교

글 |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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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SET2023 몽족선교를 사인업하고 나서 선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이번에 맡은 사역은 Hmong 아이들을 위한 VBS 라는 것을 알

았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서 부담이 덜하여 사인업을 했는데 VBS 라니. 저는 아들 딸이 다 커서 아이들 VBS 때 무엇

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 하는 VBS에 봉사자로 등록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배우기로 했습니다. 미리 

주제 율동과 말씀을 배우려고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수십번 돌려보았지만 따라하기 힘들었고 (우리 찬양팀 자매님들은 동영상 보다 

백배 천배 훨씬 잘 하심)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 주시겠지 기도로 밀고 가 보자는 생각에 출발하는 당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며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라고 또 우리 몽족 팀 한분 한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정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 영적 공격이 있었고 도착해서 황목사님과 사모님으로 부터 듣는 주의 사항은 김애경 권사

님의 말씀 “선교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다”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날에 만난 아이들은 여러 번 VBS 하였다는데 처

음 참가한 아이처럼 반응이 느렸고 신나는 VBS song이 나오는데도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매가 같이 온 아

이들은 율동을 하고 싶어도 큰 언니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 앉은 한 아이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그늘이 

느껴져 같이 온 형제나 자매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남동생이 2020년에 하늘나라로 가고 지금 8개월된 여동생이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속에 상처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선교관에서 가까운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

했을 땐 열악한 거주 환경도 문제지만 동네 곳곳에 담배 마리화나 냄새 각종 쓰레기들로 범벅이 되어 아이들에게 기쁨을 잃게 만드는 장

애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날 말씀과 게임 크래프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수줍어서 율동도 안 하던 아이들이 갈수록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

고 말씀 시간에 손을 들고 대답을 하게 되면서 VBS를 축제 분위기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흥분 하게 

될때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황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었는지 눈깜짝할 사

이에 일어났던 사고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였는데 우리 팀들은 피로한 기색 없이 더운 날씨에도 모

두들 환한 미소로 각자의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울거나 짜증 한번 안 내고 Hmong 아이들과 잘지내

고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모습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떡해 채워가시

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라이드 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게임, 크래프트, 찬양팀과 등록으로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모

든 팀원님들과 일마다 문제마다 하나하나 긴장하고 신경쓰시고 수고 하신 팀장님 우리모두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

해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선교

글 | 홍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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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즈노로 몽족 선교를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산호세보다 평균 기온이 높아 선교 기간 내내 105도 정도 된 것 같다. 

다행히 선교 센터는 에어컨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시원하게 VBS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아이들을 픽업하고, 다시 데려

다주고, 오후에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로 오기를 초청하러 다닐 때는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저녁 때 호텔에 오면 아

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 씻고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을 자게 되었다. 몸은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가지로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3일 내내 말씀, 기도, 찬양으로 시간

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선교지나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 같다. 회사 업무나 여러가지 개인 일에서 벗어나서, 온

전히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선교 시간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

해진것 같다. 당연하게도.

또한 전혀 모르는 집들의 문을 두드리며,  Korean church에서 왔다고 하며  VBS 초청할 때, 물론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집도 있었고, 

차갑게 거부하는 집도 있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꼭 오겠다고 환하게 반갑게 맞이 하며 아이들을 보내주는 집도 있어서 보람도 느끼

고 재미도 있었던 시간이었다. 처음엔 미국에서 남의 집을 그냥 문 두드리는 것이 너무 실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심스럽게 

두드렸는데, 이후론 과감하게 두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도 했었다.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누누’라고 친구의 집을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 아침까지 대략, 총 9번 넘게 방문하였다. 온다고 하고 찾아가면 오늘은 안 간다고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오라

고 하고, 또 그때 다시 가면 안 간다고 내일 오라고. 그러다가, 마침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온다고 하며 동생과 사촌도 함께 교회로 데

리고 오는 길은 마침내 승리를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꼭 담겨져서 반석 위에 세워

진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좋았던 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새롭게 만나서, 교제하며 그분들과 삶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마음이 더 따뜻해지

고 은혜가 풍성해 지는 것을 느끼게 된것이다.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인사만 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분들과도 더 친밀해지기

도 했고, 아예 처음 뵙는 형제님, 자매님들과도 인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

끼게 되었다.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

선교 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 중의 하나인,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했는데, 나의 작

은 몸짓과 손짓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에 감사하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

게 되어서 너무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

글 | 신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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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eginning I was very reluctant, but I went through 

phases of being excited about it then dreading it. When I 

got to the hotel I wasn’t excited or happy about being so far 

away from home, but when I actually got there and met new 

people, 

I felt a little better about being there. I still went through 

phases of being disappointed, not wanting to be there, then 

appreciating the program, having fun, then wanting to go 

home again. 

I don’t know if I enjoyed it so much that I want to go every-

day, but I definitely enjoyed it and felt God’s grace. I was 

reminded that he’s still working, and it was nice to see all the 

kids worshiping so passionately, since my passion for the 

gospel hasn’t really been through the roof lately. 

Before going to the mission I didn’t want to go, but during 

the mission I had fun being with the kids. I enjoyed the VBS 

but I was also scared because we had to make phone calls 

and knock on peoples doors, which I don’t do often. After 

the mission was over, I was happy that it was over, but also I 

wanted to come back next year because it was very fun and 

I wanted to see them grow their relationship with God! 

선교

글 | 조윤 글 | 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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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ent to the Harmony Korean Church to teach God to the 

Hmong people. My job is the praise team. I don’t want it but 

I had to. So I chose to just do it.

I felt surprised but many were afraid and scared. But it was 

ok for me. But I could not smile because I was very ner-

vous. And the only thing I felt bad about was I never talked 

to Hmong children. I just stayed with my younger brother 

and some kids from New Vision. The next time I will stay 

and talk with Hmong children. I felt happy but kind of re-

gretful.

Next time when we go to the Hmong again, I have to think 

about it. 

수 년 동안 생각만 했었던 선교의 문을 올해 하나님이 열어주셨

습니다.

우선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익히 알고 있었던 사회의 불평등 문제, 빈곤

의 악순환, 사회 계층 간의 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가까이 목격

하게 하시면서 차세대 교육을 통한 영혼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셨

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

으로 준비시키셨고 상황을 가능케 하신 주님.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마 25:40) 늘 

기억하고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글 | 김은찬 글 |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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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Hmong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었고, 이어서 우리 교회 

VBS 찬양팀 에도 조인하게 되었다. 두 곳에서의 VBS 찬양팀 을 

맡게 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과 부담감에 잠을 못 이룬 날들도 있

었지만 이내 찬양곡들을 들으며 율동을 익히고 가사에 담긴 메시

지에, 무뎌졌던 첫사랑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

에게는 첫 선교이었고, 또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하여서 더욱 특별

한 시간이었다.

Fresno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해에 걸쳐 준비된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게 찬양과 율동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다. 또한 

선교를 준비하며 어린 두 아이들이 선교사님 사역에 누를 끼치지

는 않을까 무척이나 걱정되었던 마음과는 달리, Hmong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가깝게 잘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를 편견과 차별의 눈으로 대하지 않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에 오히려 나의 작은 믿음이 부끄러웠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두신 잔치에 초대되

어 즐기기만 해도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Fresno에 사는 Hmong 아이들, 황인주 황사라 선교사님 

내외분과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왔던 이 선교가, 사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두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기

뻐하자고 초대하신 잔치였음을 알게 되었다. 

늘 그렇듯 우리들의 예상이나 생각은 빗나가기 쉽다. 나는 연초에 

쉼터 로뎀 입구에서 단기 선교팀을 모집할 때만 되도 올해 단기 선

교를 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Fresno VBS 단기 

선교 팀장에 ‘신대진’ 형제님의 이름이 있었다. 평상시에 파더와이

즈와 일터 사역도 함께 하고 있는 형제님이기에 형제님께서 하시니 

나도 함께 해야 겠다는 ‘의리’ 같은 마음으로 단기 선교팀에 사인업

을 하였다. 4주간의 SET 2023 선교 교육 1주차, 바로 첫시간 IMB 

총재님의 말씀 영상 하나로 이미 내 마음에는 ‘우리들이 찾아갈 그 

어느 가정의 어떤 아이 한 명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3박 4일간의 단기 선교 시간을 되돌아 보면 정말 성숙한 모습

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

들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소중한 시간들이

었으며 “뿌리시고 기르시고 거두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VBS 마지막 날, Fresno HKC 드림센터가 있는 Huntington Ave

에 미니밴 한 대가 들어왔다. 교회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아이들

과 함께 놀러 온 어머니는 VBS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

들을 교회에 맡기고 싶다며 방문한 집의 친구와 함께 잠시 뒤에 교

회에 걸어왔고 교회에 한번도 와 본 적 없는 그의 아들 Dylan은 

이 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

에는 Dylan을 계속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또한 

Fresno HKC 드림 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함께 살고 있

는 다섯 명의 아이들을 VBS가 다 마친 후 집 앞에 다시 내려 주

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일 큰 언니인 April이라는 아이가 다가와

서 정말 환한 미소로 “정말 고맙다, 최고의 날이었다” 말해 주는

데 정말 그 순간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원들과 사역을 이끌고 계

신 황인주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

은 위로와 벅찬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집 앞에서 그 들의  밝

은 모습을 사진에 담게 되었다. 우리들은 분명 그곳에서 만난 아이

들을 떠 올리며 계속 기도할 것이고 기회가 닿는대로 또 함께 만

날 것이다. April도 먼 훗날 IMB 총재님처럼 우리들의 작은 섬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길 

축복하며 기도한다.

“God is with April’s family” and “God is with all children in 

Fresno!!” 

선교

글 | 조남필글 | 윤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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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PSP 6기를 마친 후 선교를 어디든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몽족 선교는 나에겐 너무도 ‘쉬운’ 선택이었다. 가족들과 같이 

갈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며 산호세에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니 여차하면 안 가도 그만이겠지 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처음엔 멤버가 

5명이라 얼떨결에 회계를 맡게 되었고 늘어나는 팀원들 숫자를 보며 내가 안 가도 가서 봉사할 사람 많네 하며 안일하게 있었다. 7월이 가

까이 오면서 팀원들과 준비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떠나기 2주 전 아내가 코비드에 걸려 이러다 못가는거 아닌가 싶었

는데 다행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떠나기 며칠 전부터 큰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코비드는 아니었지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게 다가왔다. 선교 출발 당일까지 마음이 갈팡질팡하였다. 그러다 예약해 놓은 호텔이 있으니 일단 가기로 결정

하였고 가서 아이들 상태가 안좋으면 호캉스나 하고 오지 하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짐을 싸고 Fresno로 출발했다.

Fresno에 도착해서 선교지 센터가 아닌 호텔로 먼저 가니 선교가 아니라 왠지 놀러 온 느낌이 들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토요일 선교 일

정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해서 큰아이가 기침을 하였다. 괜히 왔나 하는 생각하며 나 혼자 가야겠다 하며 잠이 들었다. 토요일 아

침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홀로 Harmony Korean Church 로 가 팀원들과 단기선교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황인주 목사님께서 큰

아이 안부를 물으시더니 코로나가 아니면 마스크 끼고 참석해도 괜찮다고 하셨다. 아내도 큰 아이가 밤새 기침은 했지만 아침이 되니 컨

디션이 괜찮은 것 같다 판단해서 결국 온 가족이 같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Fresno에 아이들과의 VBS 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선교 팀원들 각자 맡은 임무들을 잘 수행하였으며 팀원들 간에 협력도 아주 좋았다. 같이 참여한 아이들도 현지 아이들 사이에 잘 어울리

며 준비한 찬양과 율동, Game Station, Craft Station 및 Bible Station 들을 잘 소화해 내었다. 첫날엔 현지 아이들 라이드 해주시는 분

들이 너무도 열심히 뛰어주시는 덕에 프로그램이 일찍 끝나기도 하였다.

하루 VBS 일정을 마치면 좀 쉬는 줄 알았는데 노방전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Fresno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집집

마다 다니며 노방전도를 해야할 생각을 하니 하기 싫은 마음이 컸다. 나도 하기 싫은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흔쾌

히 참여한다 하였다. 아이들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을 두드리고 VBS 홍보와 Harmony Korean Church 얘기를 했을때 현지인들이 아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고 반성하게되었다. 결국 아파트 단지에 있는 100 가구 정도를 다 돌면서 덥고 힘

듬 보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히려 VBS 보다 이렇게 현지인들과 소통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식간에 지나간 3박 4일 여정동안 다시한번 선교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것 보다 현지인들과 선교사님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같

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게 가장 큰 사역임을 느꼈다. 선교 기간동안 너무도 헌신해 주신 팀장님 내외 분과 모든 팀

원들께 감사드린다. 

선교

글 | 정승환 

몽족 VBS몽족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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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선교 관련 교회 광고를 볼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몽족 VBS를 가고 싶었었습니다. 결혼 하기 전 혼자서 선교지

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보기 좋았고, 작은 아이들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되는 모습들 

보며 나도 언젠가 꼭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잊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에서 추진하는 여

러 활동들을 보며 다시금 마음에 조금씩 소망이 생겼었습니다.

처음엔 큰 아이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여 처음 신청때는 하지 못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 마음이 접혀지질 않았는데 모집 광고를 다시 했고 아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과 의논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

회 VBS 발런티어 후에 큰 아이의 마음이 조금 열려 모임에 참여했는데 또 하나의 난관이 은찬이, 수찬이에게 바디워십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찬이가 미국에 와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학교 PE 시간에 창작 댄스 발표하기 싫어

서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찬양팀을 맡기셔서 가족 모두가 당황했었습니다. 하기 싫다는 아이를 순종해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마지막 모임날이 되어 아이에게 가서 찬양팀장님께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그 날 찬양팀장님의 격려와 응원으로 아이들

이 모두 참여하겠다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습하여 찬양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밖에 등록팀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

게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과 불평하지 않는 아이들, 끝나고 나서는 생각보다 좋았다는 아이들의 

말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몽족이라는 친구들이 많이 낯설었지만 라이드를 하면서 Eli, Hope, Brady, Gideon, Angel이라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다섯 아

이들이 3일 동안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서인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Eli는 차에 타면서부터 이제껏 배웠던 VBS 찬양

을 틀어 달라고 하고 모든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이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이들

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아이들을 함께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

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며 그 주위 집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꼭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했

고, 선교사님을 위해 사모님을 위해 프레즈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쟁쟁

거리는 말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했고, 각 자리에서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하신 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글 | 차유경

몽족 VBS몽족 VBS



New Vision  | FALL 202360

Perspective 교육을 받으면서 단기선교를 다녀와야겠다는 결심

을 했는데 2년이 지나서야 가게 됐다. 처음가는 단기 선교라서 기

대와 걱정이 있었는데, 선교교육을 받으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결과에 대해 모두 성령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홀가분해

졌다.  교육중 Pastor David이 전하신 말씀 중에 선교는 주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름받아 참여하는 것이

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말

씀이 많이 공감이 갔다. 우리는 그저 씨뿌리는 자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물과 햇빛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

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선교가는 날이 다가오자 과연 ‘Devine Appointment’ 가 어떤 아

이들이고 과연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다. 3일 

동안 과연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Angel 4남매와 Grace자매와 

두 아들을 만나게 하셨다. 4남매는 원래 명단에 있던 아이 집에 

찾아갔으나 VBS에 못 올 사정이 생겨 실망하고 돌아가던 차에 그 

집 앞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4남매였다. 4남매가 모두 VBS에 매

일 참여하지는 못 했지만, 아이들을 매일 픽업하고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 잡았기를 기도했

다.  Grace자매는 첫 날과 두번째 날 방문 때는 못왔지만 셋째 날

에 찾아갔을때 오히려 본인이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고 싶어했다. 

그 자매는 자신의 믿음 약하지만 자라나가는 과정이고 침례를 받

고 싶다고 해서 황 목사님께 연결해 드렸다.  우리의 작은 방문이 

그 자매의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를 기도했다. 

몽족 선교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단기 선교 

리더십 팀에게 감사드리고, 또 각자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고 참

여한 귀한 형제자매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몽 선교를 가기 전에는 제가 선교를 가서 정확히 제가 무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

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

나님에 제게 맡겨 주시는 것을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요일 VBS를 하고 저녁에 황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마

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에 대해서 얘기하

시면서 저희에 한 행동 말이 어린 영혼들한테 힘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 주셨

습니다. 제가 Fresno에서 할일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자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서 그 영혼에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

럼. 제가 하는 사역은 주님을 위해 그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사

랑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날 VBS를 할 때 Jordan이라는 한 학

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의 달란트로 그 친구

에게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의 공감해주고 또 정확히 VBS의 룰을 지키게 경

고도 주었습니다. 중간에 사모님이 오셔서 이 친구가 저번에 다른 

선생님에게 욕을 해서 잘 부탁한다고도 제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경공부 스테이션과 게임 스테이션에서 계속 Jordan을 챙기면

서 아무 큰 문제없이 크래프트 스테이션까지 갔을 때 마태복음 25

장 40절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래프트 스테이션

에서 저희 팀이 준비한 퍼즐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색칠하고 그림 

그릴 수 있었는데 Jordan이 자기 이름과 저의 이름을 적고 저에

게 고맙다고 그 색칠한 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안전하게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기위해서 준 사랑

을 그 퍼즐로 다시 주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퍼즐은 청소하다가 버

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증

거가 제 눈에 보였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잘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욕 안 먹게, 아니면 많은 사람

과 친구 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기 위하

여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Harmony Korean Church에

서 일하심을 느끼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선교

글 | 박성진 글 | 신승교

몽족 VBS몽족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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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my mom first told me about this mission, I took a while to decide if I should go. I was going by myself along with my 

friend’s family. I haven’t been that far away from my family for that long of a time, so I was nervous. It was also the day after 

I came back from retreat, so I knew I would be very tired.

After a few days, I decided it was a good chance to experience God’s work and help spread his word. After coming back from 

the mission, I think it was definitely worth it. I didn’t know there was a ‘place in poverty’ and in need of God’s love so close to 

home. Although at times it was very hot, tiring, and I missed my family, I got through it and had a fun time. I could feel God 

working through this city, especially when we went and knocked on the doors of the homes. 

Each day, the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increased and that made me proud. Out of everything that happened, what 

touched me the most were the children. As I observed them every day, there were some children who were very enthusiastic 

about Christ while some weren’t. Some were very open while some were not. There were all kinds of ethnicities and different 

ages. Despite this, they interacted with each other, making new friends, and being enthusiastic to learn about God. There 

was a specific child I was in charge of for the last two days. 

She was a cute four year old that had a hard time staying still and listening to the rules. It was sometimes draining but I kept 

helping her in hopes that she would continue to go to Church as she grew older and become a Christian. This made me think 

about our church; New Vision. Most of the children at our church were Koreans who grew up in a nice, organized church. This 

also made me reflect on how privileged we are, and how we take things for granted. 

Honestly, I could feel more of God’s presence and joy in the VBS at Korean Harmony Church. 

Overall, I think I had an unforgettable time getting to experience being a disciple of God and growing closer to my friend. If 

a chance like this comes around again, I will, without a doubt, decide to serve and spread God’s word. 

선교

글 | May Nam

몽족 VBS몽족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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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글 | Jackie Huh

몽족 VBS몽족 VB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For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3:47).  Fresno isn’t exactly the end of the earth, but it feels like it when you drive there. Fresno is 

hot, really hot.  As soon as we got there, we had a sense that we went somewhere different.  It was strange that somewhere 

so close could feel so different.  I believe having a different “mission” and being there to do the Lord’s work had something 

to do with that.  

On day one our first task was to pick up students for VBS.  I was assigned to group 3.  My copilot was Jennifer.  We have 

the farest pickups, so they ask us to leave immediately.  We were the first car to take off.  They told us to pick up a TA first, 

and that she would be our translator if needed.  

The drive to the first house was about 15 minutes and Jennifer was coaching me on what to do on the mission trip as this 

was my first ever mission trip.  She set my expectations a bit, but it was far worse than I expected.  The apartment complex 

was so run down that it didn’t seem fair that people live here. The pothole and trash on the road alone were dangerous. 

When we got to the TA house, she didn’t answer the door. Jennifer started banging on the door and we were there for a 

few minutes. No one answered, so I left Jennifer to see if I could get some other kids on the list. I picked up Jayna and 

her brother and came back to Jennifer. Jennifer was still banging on the door and yelling “BROOKE”.  She finally came out 

with her hair disheveled like she just woke up.  She said give me 10 minutes and closed the door.  At the time, I thought 

that was so rude that a TA would not be ready and she didn’t even apologize when she opened the door. This is going to 

be a long weekend.  

We all got in the car and we started to drive back to the church and Brooke was putting on makeup in the back of the car. 

We got to talking and she asked us for the list of pickups and she took control.  She told us that she would help us with all 

the pickups and she coordinated the rest of our pickup.  Even though we had the farest pickups, we picked up the most 

kids on the first day. On the second day without Brooke we picked up 0 kids.

Although I wasn’t able to talk a lot with her, I could see how much the church was a part of her life and how the various 

missionaries that come through Fresno have had an impact.  Brooke even told Jennifer that she remembered her from last 

year. Jennifer is hard to forget, but hearing that was very impactful.

God’s love is consistent and unconditional. Brooke remembering Jennifer meant to me that she had some impact in her life 

and that through her she could see God’s love. I urge you all to consider participating in a mission trip, wherever the Lord 

calls you.  You don’t need any special skill, just have and love for God and the willingness to share tha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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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31)”“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31)”

여러분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되나요?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제 삶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또한 확신

하지만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셨으니 분명 참이리라 생각하지만, 이제껏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걸까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는 종종 유명 인사들이 시상식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자

리에 설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를 전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늘 궁금했

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상식에 서는 유명 인사들처럼 대단한 성과를 성취한 적은 아직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을 때 농담

처럼 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는 말을 선뜻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고 싶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여

러 설교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제자의 삶을 등록한 것도 이러한 저의 노력

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 제 신앙의 깊이가 자라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서정욱 집사님과 2단계를 함께 수강한 성도님들께 이 글을 빌

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3주간의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은사, 몸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빌

려 왔으니 잘 관리하여 나중에 있을 결산의 날에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예로 든 정 트리오와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지휘자 정명훈)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은사를 잘 갈고 닦아 멋진 공

연을 펼친 정 트리오가 관객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는, 세 남매를 올바르게 기르고 교육한 그들

의 어머니의 노력과 정성이야말로 기립박수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모습에 대해 깨달았습니

다. 저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고, 모세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의 자손을 일으켜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물과도 같은 언약

을 직접 주도하여 맺으시고 그것을 빠짐없이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도 참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재림

하실 그날까지 제게 주신 은사를 잘 갈고 닦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며 제 모습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임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

님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잘 갈고 닦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떤 것

인지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람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더니 과연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다.”라는 말을 하

고 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

신 말씀처럼 ‘짠맛을 내는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

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증: 뉴비전성경학교

글 | 류아람

뉴비전성경학교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제자의 삶2단계 제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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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처음에 등록할 때에는 그저 1,2 단계를 마쳤으니 쉬지 말고 이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쉬면 오래 

쉬고 다시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3단계를 이번에 쉬지 말고 꼭 신청하라는 권유를 계속 받았었고, 저 역시도 리듬이 깨어지면 안될 

것 같아, 매주 금요일 저녁을, 그렇게 잠깐의 방학 후 2단계에 이어 결국 3단계를 등록하며 계속하여 성경공부의 시간으로 이어가게 되

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는 2단계의 엄청난 숙제에 비해 3단계는 숙제의 양이 적다는 부분과, 아직 여전히 아쉬운 온라인이긴 했지

만, 속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자매들만 소수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모임을 기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물론 소

수의 자매들만 모여 좋았지만, 숙제가 주어졌을 때 양은 줄었지만, 고난이도의 질을 요구하는 묵상과 매일의 훈련과제 그리고 생활 적

용은 또 다른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해야하는 묵상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기는 했

지만, 저에게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규칙적인 큐티나 기도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저를 부끄럽게 하였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신앙이 

좋으신 다른 자매님들의 묵상 간증과 나눔을 통하여, 그리고 김영미 집사님의 탁월하신 지도 덕분에, 지금은 묵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되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

다. 3단계를 들으며 무엇보다 기도 짝과의 기도나눔과, 온라인 수업 중간에 모이는 잠깐 잠깐의 소그룹모임을 통해서 다른 자매들의 고

민과, 힘듦, 격려, 조언, 기도를 통해 ‘나만 이랬던 것이 아니구나, 혹은 나도 이렇게 극복해봐야겠다’ 하는 등등의 깨달음과 공감, 기쁨

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해야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숙제는 오늘은 무얼 해야하지, 이미 숙제의 소스가 바닥이 되었는데 뭘 또 어떻게 해야하나 

당황하기도 했지만, 소소한 것 하나라도 생각해서 숙제로 실천하고 그것을 숙제로 작성하다보니, 나도 공동체에, 혹은 가정이나 이웃에 

필요하고 좋은 일을 귀한 존재였다는 생각에, 내 자신을 칭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동안 내려가 있었던 자존감을 다시 일

으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훈련과 성장’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가지의 훈련- 묵상의 훈련, 기도

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 단순성의 훈련, 홀로 있기의 훈련,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고백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도하심

을 받는 훈련, 축전의 훈련 - 을 통해서 주님의 딸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훈련되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

이며 어떻게 해야 주님과 잘 교제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값진 훈련이었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훈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에는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것처럼 묵상하는 훈련이 처음에는 

어색했고, 기도를 진심으로 하기가 힘들었고, 금식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3단계 공

부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성장하는 나, 변화되는 내 자신을 느끼며 매우 기뻤습니다. 수업시간과 기도짝 모임 때 함께 

해주신 자매님들, 가지고 있던 영적 고민과 가족과 일생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주시며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늦은 금요일 

저녁을 저와 함께 불태워주셨던 자매님들 한분한분께 감사드리고, 매주 빠짐없이 저희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되고 놓칠 세라 열심히 양

치기를 쉬지 않으셨던 김영미 권사님께 뜨거운 감사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역사하도록 계획해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감

사를 드립니다

간증: 뉴비전성경학교

글 | 이정은

뉴비전성경학교뉴비전성경학교

3단계 섬김의 삶3단계 섬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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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등록했던 4단계 바울서신을 아쉽게도 끝내지 못하고 몇 주가 안되어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요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아이가 어와나를 대면으로 등록하면서, 4단계 바울서신을 마쳐야 겠다는 동기부여가 되

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서신을 수강한 후에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폭발을 섬기면서 늘 

전도자 바울의 일생 대해 관심이 많았고 말씀 가운데서 영적 지혜와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이번 학기 매주 숙제로 바울서신을 장별 요약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감사하고 저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서신

서들의 배경과 핵심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서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아래의 말씀은 제가 읽

으면서 늘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사도바울이 받게될 영광의 고난이 이 시작점을 이후로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가 복음전파

로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떠올리게 되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습에 항상 도전이 되곤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르

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

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행 9:15-16)”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평생을 박해 받는 전도자로 헌신할 수 밖에 없었음을 여러 서신서에서 고백했듯이 저 역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

쁘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서신 후반부인 빌립보서에 나와있는 성경구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하여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

지 인내하며 달려간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각자를 부르시고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 푯대,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빌 3:12-14)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면

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려고 힘써왔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그토록 수호했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복음이 전수되고 더 많은 사람

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롬 1:17) 

지금까지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증: 뉴비전성경학교

글 | 정지윤

뉴비전성경학교뉴비전성경학교

4단계 바울서신4단계 바울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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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개론 ! 왠지 좀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이름. 엄청나게 숙제가 

많을 것같은 부담감.4단계를 마친후 다른 과목들을 듣다가 이제

는 꼭 해야만 할것 같아서 등록을 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부터 한장 한장 요약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일독을 하

거나 쭉 읽어 나갈때는 재미있었던 창세기도 50장이라는 방대한 

한장 한장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재미있었다면 좀 과장일까요? 일단 한장씩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기에 전에 자세히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들

어오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픽쳐가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

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미리 요약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피곤한 금요일 저녁도 이겨

낼수 있었던것같습니다. 숙제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큰듯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의 "이 세상의 주인

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의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창조

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

해 가시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님의 백성, 헌법인 율법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부터 시작 되었

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레위기를 통

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와 어떻게 하

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를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해야하는 제사들의 방법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우

리의 마음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

고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것인지 또한 묵

상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과 악한 

왕들을 보며 권력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나약하게 보였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수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 나열 할수는 없지만 이번 구약 개론을 통해 다시한번 창조 말

씀 언약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볼수있게 되어서 감사했고 이 마

음이 계속 제 안에서 뜨겁게 반응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한

번 열정을 다해 준비해주시고 어려운 말씀들을 재밌게 가르쳐주

신 김종식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구약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

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재규 목사님과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한

주에 2-3장씩 성경 본문을 여러번 읽고, 문제를 풀고, 요약을 읽

으니 그 시대의 상황이 머릿속에 잘 그려졌습니다. 싸움에 나갈만

한 자를 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군

대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어

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내 것이라 하시고 거룩하게 구

별하여 성막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도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

서 레위인과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질서있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해야할지 많이 생각해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진군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에 물들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 권위에 

도전해 비방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정말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곳인것 같이요. 하나님

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다양한 즐

거움을 찾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높

아지고 싶은 마음과 질투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잘 

순종하며 나가길 기도합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10명의 정탐

꾼처럼 믿음 없이 현실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양식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

고 신뢰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교회, 가정에서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처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 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곳’ 광

야를 지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어려운 민수기를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안재규 목사님, 매주 은혜와 깨

달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이고 참 많은 인

원이 함께하는데도 이렇게 알찬 배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깊

이 감사드립니다.

간증: 뉴비전성경학교

글 | 신세희 글 | 이지영

뉴비전성경학교뉴비전성경학교

5단계 구약개론5단계 구약개론
뉴비전성경학교뉴비전성경학교

한 길 가는 순례자 - 민수기한 길 가는 순례자 - 민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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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학기 향수 뉴비전 성경학교 1단계를 마치고 곧장 2단계

를 신청했습니다. 1단계 성경공부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를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끝나고 2달 

가까이 되는 겨울방학 동안에 영적 침체기가 왔습니다. 날씨도 춥

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집에서 그것도 이불속에서만 있으면서 

아주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했지만 약한 나만의 의지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단계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와중에 2월 7일 봄학기 향수 예배와 뉴비전 

성경학교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그룹 첫시간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힘든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는데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리더 집사님과 같은 반 자매님들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내주시는 숙제를 통해 매일(해야 했지만 매일은 

아니었고 1주일에 3~4일)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

시지를 내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내내 요한1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

씀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자신을 속이

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생활 속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신앙적으로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지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내 옆

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

는 것임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힘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같이 수강한 자매님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 숙제를 해 오시고 향수 예배

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그 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

는 주님을 보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자매

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2단계도 마치게 되는데 여름방학

은 겨울방학보다 더 길어서 이번에도 다시 침체기가 올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말씀 묵상과 적용하는 연습을 꾸

준히 했던 걸 놓지 않고 이어나가서 3단계에선 더나은 믿음인 상태

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2단계 성경 공부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

에서 더욱 친밀감을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

욱 배울 수 있고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에 부풀어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받은 깨우침과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성령님 챕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

의 열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목장과 또 여러 그룹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부족하

고 연약하기만 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성품을 더욱 닮을 수 있는

지 주님께 기도했었던 터라,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내내 말씀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저의 성품을 훈련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연단하

고 계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감정이 어떠

할지라도 이미 난 주예수안에서 죽고 새로 거듭난 자로서 올라오

는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 뜻대로 더욱 그들을 이해하고 용

납하며 저를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까지 이제는 용서

를 지나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

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여는 대신,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께 그들 대신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온유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도 굳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훈련된 근육의 몸이 건강하며 자

유자재로 잘 사용될 수 있듯,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의 영적인 근육도 훈련을 통하여 주 뜻대로 잘 사용하시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 힘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절제를 통해 온유의 그릇으로 빚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더 오래 참지 못하고 아직도 반응하거나 

흥분했던 저에게 다른 이들을 판단 대신 더욱 이해와 용납할 수 

있도록 오래 참게 하시고, 주께만 문제를 가져가 다른 이들을 사

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

다. 이렇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

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로 수업 마지막까지도 선하게 이

루어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온유의 성품 훈련을 통하여 좀 더 온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

르게 선 주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좀 더 당당히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훈련으로 더욱 연

마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증: 향수

글 | 연인숙글 | 안혜진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하나님께 다시 더 가까이 나아가게하나님께 다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이끌어준 뉴비전성경학교이끌어준 뉴비전성경학교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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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 교회 교인입니다. 지난 학기 향수 뉴비전 성경학교 1단계를 참여하면서 향수 소그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전

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훈련 중에 참여해야 할 활동이 많아서 향수 뉴성 2단계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향수 개강하는 날 아

침, “주님, 2단계 클래스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등록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였고, 개강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문 앞

에서 지난 학기 1단계 같이 들었던 자매님 두 분을 만나게 되어 2단계 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더 집사님께서 수강생 3

명 이하면 폐강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곳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성경 공부는 ‘제자의 삶’, 매주 주제에 따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에 은혜받은 것을 기록하고, 기도와 생활 적용으로 마무리

하는 큐티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 5:30 기상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혀 있었던 터라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니 능력도 주시겠지…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기가 시작되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평

소 잠이 없던 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잠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니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도 느꼈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겨우 끝내면서 하루살이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

마나 교만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2단계 수업을 통해 저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업 중의 저의 나눔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1단계에서는 제가  받은 은혜에 중점을 둔 나눔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 자

신에 대한 약함과 교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저에게 자유함과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약함

을 꺼내어 드러낼 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약 5:16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

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이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경

험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성도와 리더, 모두 4명인 가족 같은 그룹이었기에 더욱 가능하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진솔한 나눔과  섬김

은 저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지난주 멘토링의 시간에 권사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기뻐

하시고, 낮은 곳으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님의 은혜도 풍성히 흐른다.’라는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이 시간 중에 겪은 무기력증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되었기에 이 또한 하나

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달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를 낮추시고 오직 주

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로의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

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간증: 향수

글 | 이영은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하나님의 양육하심하나님의 양육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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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있어 향수는 다양한 단어와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쉼, 기쁨, 희망, 간절함, 길잡이 등.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울 수 있었던 곳이었고, 힘들었던 삶에서 다시 소망하기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향수 예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진 탓도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고 있

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였지만,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

함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향수 예배와 소모임 광고를 보게 되었고, 마더와이즈 실천 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혜, 자

유, 회복반을 했던 때가 생각났고, 클래스가 끝날 때마다 썼던 간증문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과거

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다시금 간증이 되어 확신을 준 덕분에 실천 반에 기쁜 마음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봄학기 주제처럼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자’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든든한 ‘실천 반 어벤져스’를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상황이 

다른 자매님들과 마음을 열고 나눔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걱정은 걱정일 뿐! 첫날부터 저희 반의 왕언니들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각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누며 진솔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덕분이었는

지 소모임 시간은 항상 기다려지고 실천 반의 나눔은 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내로서 엄마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 나

누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날은 ‘낭만적인 가정 만들기’ 주제로 남편에게 이벤트 해주는 숙제가 있었는데, 남편을 위해 편지를 

쓴 자매님,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에게 기도를 받고 큰 위로 받은 자매님의 나눔도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원활한 소통의 

방법으로 애교를 추천해 주신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에서 실천해 봤지만, 저희 집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반에는 육아의 선배님들이 많아서 자녀를 주제로 하는 날에는 2학년 아들을 키우는 저의 고민 상담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가물거리지만, 기억을 더듬으며 저에게 지혜를 보태주는 자매님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에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 주라는 말은 제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봄학기를 마치며 정리를 해보자면, 저에게 있어 실 천반은 ‘샘물’과 같다고 표현 하고 싶습니다. 반복되고 지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

는 위로로 갈증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찾아

가기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내, 그리고 제가 되기로 다짐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간증: 향수

글 | 박은혜

마더와이즈 실천반마더와이즈 실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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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가을 마더와이즈 지혜반에 이어 올봄, 하나님은 자유 반으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둘째 임신으로 점점 불러오는 

배에, 두 살배기 첫째 아이와 운전해 오고 가는 길이 버거워지는 시점에도 이 자리에 끝까지 있게 하신 것은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

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유 반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안정감

을 누리고 싶었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으며,  소중한 관계에 소속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들을 하나님이 아닌 남편과 

아이 또는 세상으로부터 채우려니 기쁨보단 실망과 상처만 커졌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아이를 잘 양육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

짐과 의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무너졌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 깊은 우울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저의 수많은 육신적 모습들을 직

면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제겐 일중독, 무가치하다는 생각, 걱정, 낙심, 두려움, 물질적 사고, 부정적 생각,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등 육신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제가 이 육신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오직 하나님의 힘과 사랑으로 절벽에 매달리라 

요청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제 입술

을 통해 하나둘씩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진행되고 있던 연

구 논문의 거절 결과로 인한 좌절, 내려놓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경력 단절로 이곳에서 원하는 일이나 학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

는 걱정, 함께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시시때때로 육신의 생각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뒤흔들고 지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

으로 얻길 원하는 태도’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기도하기 힘겨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며 울

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옛 자아를 벗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세상의 인정받지 못해도, 존재만

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저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실 자유함의 진리가 

들어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를 한 명 더 만나게 될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 반을 통해 두 아이를 양육하며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권리를 내려놓고 인생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넘

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순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알게하심에 감사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

유를 온전히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증: 향수

글 | 성은진

마더와이즈 자유반마더와이즈 자유반

육신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기육신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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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둘째가 갓 돌 지났을 무렵 첫 번째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제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셋 째를 임

신하고 막달 무렵이 되어갈 무렵 두 번째 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치유하실 거라 약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너의 머

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라” 약속해 주셨었는데, 나에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이 왜 두 번씩이나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 아이의 엄마이기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없어 씩씩하게 버텨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지나갔고, 4년의 세월이 흘러 이젠 정말 저에게 암이란 병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올 초 정기검

진에서 암이 다시 재발했을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말씀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마

더와이즈 자유 반에 등록하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데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재발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의 암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겐 내가 무

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말씀을 배우

는 것이 재밌고, 배움을 쌓아가며 무언가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젖어있을 무렵, 또다시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니 너무나 막막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것 같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며 너덜너덜

해진 마음으로  자유 교재를 펴고 보니 하나님은 첫 장부터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고, 저의 생명은 예수님 가지에 붙

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치료받을지에 대해 고민할 때면 부모의 질병으로 떨어져 지낼 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거절감의 상처에 대해 알려 주셨고, 관계의 상처로 인해 힘들 때면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랑할 것을 

알려 주셨고, 제가 이런 시간을 왜 또 겪어야 하나요 물으면 하나님은 가지치기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며 믿고 예수

님 품 안에 뛰어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재에선 직접 종양과 수술을 예로 들며  더이상 저의 몸속에 있는 종양이 저의 본질이 

아님을 알려주시며 더이상 질병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수술대에 오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

다. 교재의 하루하루 과제를 이어나갈 때마다  어쩜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되었는지 놀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시간 저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의 암 진단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

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셨던 이 시간이 저를 버리셨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 두

고 싶으셨던 시간임을 깨닫게 되니 저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가 찾아왔고,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상처와 소원했던 감정들을 내어놓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믿음 안에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제 안에서 예수

님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제 안에 새 생명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며 또 옛사람

의 모습들이 올라오려 할 때가 있겠지만, 이미 제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 기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며 많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던 리더 권사님과 자유 반 자매님들, 또 향수 모든 자매님에게 깊이 감

사드립니다. 

간증: 향수

글 | 이명아

마더와이즈 자유반마더와이즈 자유반

세번째에 찾게 된 자유세번째에 찾게 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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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 향수

글 | 유정란 

작년 가을 둘 째가 칼리지에 입학하고 두 아이들이 집을 떠나 학교로 가게 되니 허전하기도 했지만,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

다. 그동안 아이들을 양육하며 보낸 시간을 돌이켜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쉬움과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라는 전제로 내 뜻과 판단, 생각이 우선시 되었는지 돌아보게 될 즈음 향수 마더와이즈 자유 반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인 우리를 통해 흘러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하신다. 내 안에 주님의 생

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우고 내가 우선시했던 육신의 것을 가지치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주님을 바라

보고 뜻을 구하며 주님께 맡겨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뜻대로 행했던 삶의 모습이 회개가 되었다. 

내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고 십자가에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셨다. 나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들을 가지치기하며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참 자유를 누려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옛 자아의 본성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마더와이즈 자유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치기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예

수님의 포도나무 생명을 통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리더 권사님과 삶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 하루 은혜의 삶

으로 나아가시는 자유 반 모든 자매님들이 함께한 귀한 은혜와 나눔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반마더와이즈 자유반

포도나무에 매달려 풍성한 열매 맺기포도나무에 매달려 풍성한 열매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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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 향수

글 | 조순임 

참으로 뜨겁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향수 예배가 어느 순간 수동적으로 앉아서 영혼은 다른 곳에 있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가 하는 것 같은 거짓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혼자서 성경 필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 

혼자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심삼일도 못 되어서 그 계획은 언제 세우기나 했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 다시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고 아이들과 남편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도 예전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

다. 육아의 피곤함, 지침, 매일 똑같은 일상에 대한 지루함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연히 저의 언행은 그

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책감을 덮으려고 더 자기

합리화하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찾게 된 향수 예배 마더와이즈 자유 반은 제게 메마른 사막에 한 줄기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예

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은 한 방울의 물의 흔적도 볼 수 없는 메마른 사막 같지만,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난 나의 예수

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 메마른 땅에 작은 생명의 물줄기를 터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내가 그때 그렇

게 예수님 만났었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지.” 회상하며 다시 영적으로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수업을 통해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했지 온전히 마음으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얼마

나 제멋대로 하고 통제하는 엄마인지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남편이 나에게 

하는 배려에 대해 감사함은 없고 그저 나의 편리함과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속으로 항상 불평한 모습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자유 반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온갖 세상 향락을 다 누리고 뒤늦게 

돌아온 탕자와 같이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고 눈이 팔리는 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저라도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품어주셨다는 사

실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며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시는 자도 하나님 한 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며, 우리는 그저 그분의 아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사

실을 매일 머릿속에 새기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치기도 서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나와 우

리 가족을 맡기며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8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새롭게 만난 자매님들, 집사님, 

권사님, 그들의 귀한 나눔과 눈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동력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말을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자유 반 클래스를 하며서 그 말이 더욱 와닿았고 삶으로 살아내

시는 자매님들 존경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반마더와이즈 자유반

다시 내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다시 내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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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와이즈 지혜, 자유, 회복, 실천 편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내 생각과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

다. 주변에 지인들에게 이 좋은 것을 나만 느끼고 싶지 않아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니는 오지랖까지 생길 정도로 마더와이즈를 좋아했기

에 인턴 제안도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두번째 듣는 자유 반은 첫 번째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고 저의 삶의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은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

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으

로 시작된 1과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안한 가운데 공부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말씀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의 마음은 어려워졌습니다. 내 속에 꺼내고 싶지 않은 나의 자아와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을 의지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야 했기 때

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 적당히 내려놓아도 이해해주실거야”라는 생각으로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십자가 앞에 저를 내려놓을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고백을 원하셨다는 듯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할 때 음성으로 반응하여 주시는 경험을 하며 여러 

번 소름이 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동하며 성령님과 깊은 교재를 나누고 있을 때쯤, 사춘기가 무르익고 있는 9학

년 큰아들과의 사이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고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밤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돋힌 말로 서로를 찌

르고 또 찌르며 아프게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통제적인 엄마의 양육에 불만과 상처를 늘어놓으며 이제는 

자기를 좀 믿어주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스윗하고 말도 많고 대체로 순종적으로 잘 따라줬던 큰아

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나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나름 힘든 것 참아가며 열심히 아이를 키운 것 

같은데 난 엄마로서 형편없는 실패자가 된 것 같았고 너무 부끄러워 마더와이즈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6주 차 이후의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소름이 돋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탄은 나를 실패자라고 속삭이지만, 이런 사탄도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나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에 대하여 죽고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아들

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니 내가 아이에게 잘못했던 부분들

이 인정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엉켰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열다섯 살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품에 안겨 예전처럼 애교도 부리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일상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

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매주 팀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힘이 되어주신 리더님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내 일처럼 나눈 사랑

하는 자매님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간증: 향수

글 | 이주현 

마더와이즈 자유반마더와이즈 자유반

나의 생명되신 예수님나의 생명되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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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그리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고등학교 후배가 향수를 나간

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바쁜 그 후배의 일정을 아는데 대화 중에 예배의 사모함을 느꼈습니다. 

부럽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자꾸 불평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참여하고 싶던 향수 예배를 가지 못하게 될 이유들이 여러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의미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모함도, 불편함도 없게 되었습니다.

3월 14일 오전. 목장 식구인 자매님이 향수 예배 라이드가 필요하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라이드 때문에 그분이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침대 속에서 튕겨져 나와서 준비하며 얼떨결에 교회로 갔습니다. 제게는 

생각지도 못한 하루의 일정이 펼쳐졌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에 눈물이 났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강해와 같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엄청 맛난 찌개같이 시원하게 심금을 울리며, 아모스 선지자의 절절함이 꼭 제게 말씀하시듯 느껴졌습니다.

아모스서를 집에 와서 몇 번씩 듣고 읽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목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남의 나라에서 감당하신 그분의 절절함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왔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는 북이스라엘을 향

한 비판과 꾸짖음은 나의 영적 상태와 이땅에서의 삶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인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반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뭐지? 하는 중에 오늘은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따라간 곳은 저에게 딱 맞는 가장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나

누며 아모스서 속으로 풍덩 입수하게 하셨습니다. 따뜻함과 말씀에 열심인 자매님들이 참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4년이 다 되어가는 뉴비

전 교회 생활에서 다시금 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

씀이었습니다. 

한 주 밖에 안 남았네~라고 느끼는 예배의 자리. 제게 소중한 화요일 10시가 되었습니다. 향수 예배를 통해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늦게 조인한 저를 따뜻함으로 인도해 주신 리더 집사님과 모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증: 향수

글 | 성언정  

말씀카페 인내반말씀카페 인내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랍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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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카페 인내반말씀카페 인내반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요나서를 배우면 순종의 대가보다 불순종의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성경의 나오는 요나는 우리와 많이 닮았다. 그래

서 요나의 마음과 행동들이 이해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되지 않을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의 마음을 알려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두 번째 선교를 준비하며, 분주함에 오는 불평이 쏟아졌고, 그 불평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건너 뛰고, 공동체와 리더들에서 나

누었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어그러지며, 내 목을 조여오는 불안이 찾아왔다. 

향수 예배의 설교와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여쭙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

가며, 그분에게 따지고 그분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로 준비하는 마

음을 다시 주셨다.

아모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그 세상은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징계들이 나온다. 우

리는 아이들에게 경고하며 곧 닥칠 엄마의 분노에 대해 얘기해주며 어찌 보면 친절을 베푼다. 아이들이 경고를 듣고 멈추길 바라기 때문

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경고를 잊어버리고 엄마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는다. 내 자식이 아니면 분노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 경고의 메시지는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올 곳이 있다고 알려주신다. 그리고 하나

님의 특권(express ticket) 받은 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생기며, 영적 암흑기의 증상이 나타나고, 성경과 어긋난 지나친 종교성이 나타남을 성경은 말한다. 나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기억상실증은 없나? 지나친 종교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는 점검을 하게 했다. 역시나 기

억상실증이 보인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를 11주 가까이 찬양하며, 두들겨 맞은 듯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상처에 치유를 맛본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이 아니어도’ 아무도 꽃길이라도 말한 적이 없는데, 꽃길인 줄 알고 들어선 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다

시 생각해본다.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점검이 시간이 끝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소

망임을 알게 하신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간증: 향수

글 | 주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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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 향수

글 | 이지영  

말씀카페 인내반말씀카페 인내반

요나, 아모스 공부를 마치고요나, 아모스 공부를 마치고

성경 통독을 하며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었던 소선지서 요나, 아모스를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말씀카페에 등록했다.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읽었던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였고 주시는 말씀과 구체적 삶의 적용을 클래스에서 나누었다. 고난

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진하게 전해져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다른 선지서들도 이렇게 배우고 싶을 만큼 흥

미로운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고 몇가지 결심한 것들이 있다. 

먼저, 물고기의 배 속에 내려가기 전에, 인생 바닥을 찍기 전에 돌이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얼

굴을 피하고 있음을 자각한 요나와, 삶의 밑바닥 경험 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탕자처럼...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삶의 고난에 맞닥뜨

려서야 나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묻지 않겠다. 너무 어려운 레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다짐해 본다. 만약 그래도 씨름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면 상황, 염려, 근심에 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

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겠다. 허락하신 고난은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다..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문제투성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의 부르심을 납득하지 못하여 외면하고 도망갔다. ‘혹 니느웨 원수가 회개하여 구원받을까...’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여 이방인도 구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항하였다. 반면 남 유다 출신의 목자요, 왕족도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던 아모스는 자신의 출신, 직업

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여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였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알길 원하며 기도한다. 묻는 만큼 성경이 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쓰고 싶어 하시니 그 점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길 원한다. 요나도 니느웨도 쓰셨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매일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며 세상 성공을 

향한 헛된 노력에 빠지지 않길 다짐해 본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참 용기를 얻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메뚜

기 재앙과 불 심판의 환상을 보게 된 아모스는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간청하였고, 하나님

은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시며, 다른 방도를 취하여 진노가 아닌 자비를 

베푸셨다. 여기서 진실한 회개와 열심 있는 기도가 얼마나 큰일을 이루는지 보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고 많이 용서하시며 사하심이 그의 영광이었다. “주여, 요나처럼 원수를 향한 적대적 시선을 갖지 않게 하시고... 품을 능력을 주소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로 두려움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제 안에 니느웨와 같은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모스와 같이 하

나님의 본심을 마음에 품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공의, 정의를 알고 추구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한다.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길 기도한다. 지금 시험과 고난보다 미래 회복의 소망

이 훨씬 낫고, 미래의 면류관이 훨씬 좋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회복되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

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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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서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시대 배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영적으로 어두운 지금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거듭할수록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악행을 일

삼는 교만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욕심이 가득한 제게 하나님은 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더 깨

끗하고 정결해지는 삶으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서 돌아가셨으나 죽음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족한 제가 결심하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인 나,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겠노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온전히 내게 돌아오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와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는 일을 기

뻐하시는 분임을 느낍니다. 

저에게는 ‘올라’라는 이름의 우크라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2년 전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 둘째와  

같은 나이고 지금은 같은 반으로 아이들도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고, 혹시나 전쟁

이 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떠는 친구에게 그런 일은 21세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쟁이 시작되었

고 그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밝았던 친구가 수심에 잠겨 고국에 있는 부모님 걱정과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왜 이런 일이 본

인에게 일어나는지 괴로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직 마흔이 채 되지 않은 올라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양쪽 전절제 수술을 한 달 전에 받았고 내일부터 12번의 항암치료를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본인의 수술 얘기도 치료 받는 상황도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투

병하고 있는 올라 가족은 잡채와 갈비찜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는 같이 가끔 산책하며 치료 스케줄과 경과, 가끔 올라

의 딸 픽업을 도와주며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며칠 전, 올라에게 향수 예배 중보기도 팀 목록을 보여주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

도 팀이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얘기했을 때 근심 어린 눈이 반짝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절제 수술 전날, 예수님이 너를 사

랑하신다고 말하며 안아줬을 때 그 친구가 울먹였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복음을 자세히 전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라가 곧 시작되는 긴 항암치료를 잘 견뎌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평화를 사랑하시고 늘 옳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 향수

글 | 박민주

말씀카페 충성반말씀카페 충성반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나는 하나님의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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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학기 향수 클래스를 결정하면서 요나와 아모스서를 딱히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말씀 카페 주제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문구가 나를 향한 부르짖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긴가민가

하며 이번에 새로 생긴 반들도 많고 예전 마더와이즈 책까지 다시 꺼내서 훑어보며 어떤 반이 좋을지 고민하다 결국은 말씀카페로 다

시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 카페 성경공부는 공부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저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롭다는 것이 매력인 듯합니다. 저는 그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물고기 

배 속에 갇히는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나가 왜 하

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순종하기를 거부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니느웨가 아무리 요나 입장에서 구원받기에 악한 나라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지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간절히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하시고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교만하게 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망이 없다고 단정 지어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해 

못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그 하

나님의 자비와 사랑 덕분에 나 역시도 구원 받을 수 있었다는 깨달음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요나서가 끝나고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는 아모스서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시대를 내가 살아가는 걸 알게 되었고 나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경고의 메시지가 설마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기를 바라며 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

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지만 혹시나 내 삶에 심판이 다

가올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심판 전에 하나

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나를 향한 부르짖음임을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여 심판이 오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고 땅에서 뽑힌 자를 다시 심

으시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묵상하며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사모하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임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증: 향수

글 | 정문경 

말씀카페 기쁨반말씀카페 기쁨반

하나님의 마음하나님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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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봄 향수 이슬비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쁜 중에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슬비에 대한 애착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클래

스를 진행시켰다. 나의 집착일 수도 있겠으나 봄학기/가을학기, 습관처럼 암송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허

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

늘 클래스가 열릴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혼자서 암송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는 6명으로 시

작했고 현재 2명은 여행 일정으로 중단하였기에 4명으로 마친다. 4명이면 2명의 2배이니 200% 성취이다. 이슬비 암송 반 리더로 처음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클래스에 은혜가 충만했다. 하지만 그 충만함이 3년이 되는 지금까지 계속될 줄은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

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고, 모여서 나눔을 가질 때, 은혜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당연

한데, 그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상하기만하다. 언제부턴가 클래스에서 누리는 충만함이 이슬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익숙해진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0~21) (누가복음 17:20~21)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49~50)  (요한복음 12:49~50)  

영생인 말씀을 암송하며 클래스에서 은혜를 나누니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매번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체험

을 이슬비 암송 반이라는 공동체를 통하니 더욱 은혜 위에 은혜이다. 나 혼자서 영생인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내가 혼자서 암송을 할 수 있는 자였다면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슬비 암송반을 한지 3년이 됐지만,  매주가 새롭고 신명 나는 도전이다. 2023 가을학기도 어떤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지 벌써 기대된다. 

간증: 향수

글 | 박순희 

이슬비 암송반이슬비 암송반

하나님 나라하나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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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암송반이슬비 암송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난겨울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이제 대충 씹어먹는 것은 그만하고 음미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릴 적부터 암기에는 소질이 없다

고 생각해서 말씀 외우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던 내가 어느새 봄학기에 암송 반이 열리는지 문의하고 있었다. 그렇게 100구절 암송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파트타임으로 하던 공부를 1월부터 풀타임으로 수강하게 되어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홀로 있는 

이동시간에 음악을 듣는 대신 그 주에 외워야 할 구절을 녹음해서 반복하여 듣고 읊조렸더니 외워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봄학기 내

내 말씀의 검이 내 안의 죄악된 부분을 찌를 때면 회개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꼭 필요했던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을 때면 환

희에 차서 운전대와 함께 춤을 추었다. 

얼마 전 어떤 분의 유품인 한의학 관련 자료 여덟 박스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새크라멘토에 직접 가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갈 수 없었

고, 전해 주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야 했다.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다. 며칠 노력한 보람이 없자 도움이 될

지, 쓰레기일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정말 가지고 와야 하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분과 연결된 경로를 되짚어 보며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재물이 아닌 시간과 지식의 value에 집중하자 마음먹었을 때 그날이 저물기 전에 모든 박스가 도착했다. 꼭 필요

한 강의 노트와 구입을 미루고 있던 기기들이 비밀 상자(mystery box)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공부를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슬비 그룹 방에 나누며 감사했고, 함께 외웠던 잠언 16:9절과 시편 150편으로 감사와 찬양의 메

아리를 울려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다. 

이슬비 암송 반은 3주 치를 누적 암송하는데 지금까지 외운 말씀을 잊어버리기 싫고, 누구도 훔쳐 갈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싶어 매일 아침 차 안에서 100구절을 암송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주 많이 버벅거렸고, 어떤 날은 특정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긴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음미하

도록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Praise be to you, Lord; teach me your decrees.  Praise be to you, Lord; teach me your decrees. 

With my lips I recount all the laws that come from your mouth."With my lips I recount all the laws that come from your mouth."

(Psalm 119:11-13)(Psalm 119:11-13)

간증: 향수

글 | 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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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었을까요?

식당에서 목장 가족들과 점심을 나누던 중 한 형제님이 파더와이즈 3기를 신청하는 것을 보며 저도 따라서 함께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하

지만 파더와이즈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어미의 배 속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심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어느덧 훌쩍 커버린 두 딸과 늦둥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딸을 키울 때는 우리 부부가 어렸고, 일하느라 바빠

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라는 자리가 처음이라 실수가 잦았다고, 부족한 아버지였다고 핑계를 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늦둥이 아들에게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겠지요. 예전보다는 경험과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아버

지 임은 변함이 없고 갓 태어난 아기를 다시 처음부터 키우는데 또 다른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완벽한 아버지가 무엇인

지 막연하였던 제게 이 파더와이즈를 시작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엄하고 고집이 세신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이십니다. 어릴 적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분이었지만 또한 많이 

무서우신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법이었으니까요. 지금도 한국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면 아직도 외박은 안 된다고 초저녁

부터 일찍 들어오라고 엄하게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어릴 적에 그런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나는 후에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에게 친구같이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된 후 나 역시 아이들에게 목소리가 커지고 눈물을 떨구게 만

들며 아이들의 방 문을 잠그게 만들어 버리는 내 자신을 보며 나 또한 이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려하고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외로운 아버

지의 길을 가고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바로잡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자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버린 외로운 우두머리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서 가족을 섬기며 존중하고 먼저 표현하는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지혜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나의 직업, 그리고 믿음의 사

역 안에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

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삶에 기초이자 기준이며 동시에 진리에 대한 근원적인 권위입니다. 지혜에 관한 물음에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많

은 정보와 책들이 주변에 허다하지만 그어느 것도 성경의 권위 위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헤로운 아버지로서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동료와 부하들에게, 교회와 사역 터에서 동역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모습처럼 내가 먼저 다가서고 섬길 때 그들도 나를 인정하고 섬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파더와이즈 안

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매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고 단순한 숙제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실천 

사항이 처음에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조심스레 시작하니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내게 다가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나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먼저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내와 대화가 더욱 많

아지고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두 딸들에게 전화 통화

로 또는 문자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표현하니 서로의 그리움이 더욱 커지고 아내와 내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자주 방문하

고 아이들도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간증: 파더와이즈

글 | 정 진 

파더와이즈 지혜 3기파더와이즈 지혜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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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억이 남는 실천 사항 중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 에베소서 6장 10-17절 말씀에 아이들의 이름이 넣어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넣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과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

속 이어지는 경험을 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차고 넘쳐 늘 주안에서 안전하고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

던 체험이 아직도 나를 벅차게 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특별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늘 깨어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며 몇 배나 더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로서의 우선순위는 첫 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 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섬기고 보호

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안에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 째가 일터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

거하는 주의 제자로 사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저를 아버지로 허락하시어 축복하심에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화목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참된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간증: 파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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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봄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미루어왔던 전도 폭발 훈련에 헌신하였습니다. 등록한 후에도 자신이 없

어, 훈련 시작하는 날까지 마음 한구석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폭 훈련은, 저의 삶과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훈련받으며 잘 정리된 복음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하며,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침체하였던 저의 영의 상태를 깨닫게 되었고, 복음

이 저를 살리고 저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고 또 완곡히 닫

힌 마음이 열리고 영접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시며 저를 사용하시도록 도구로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단계씩 훈련을 계속하며 임상 훈련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훈련생으로 훈련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 속에, 전도

의 눈을 뜨고 그 기쁨을 누렸다면, 임상훈련은 전폭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주와 캐나다 동부와 서부에서 오신, 같은 꿈을 꾸는 19명의 동역자와 3박 4일 구별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교제로 주님 앞에 모였

습니다. 저의 영의 먼지와 때를 벗겨 내며, 배부르며 기뻐하고 꿈꾸며 만족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주관하시는 교회의 따뜻한 섬김에 

우리는 감격하고, 간식시간마다 환호를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아마도 이러하였을까요? 시간이 지나며 저에게 부어주시는 아버

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편안, 변명, 자아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 너머를 바라보도록 시야와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더 많은 심령을 품으라

는 말씀에, 어떤 민족이든 편견이나 구별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받고 누려만 오던 훈련생의 모습에서, 섬

기고 나누며 저에게 낮선 훈련자의 희생을 하라 하십니다. 한 명의 훈련생을 양육하고 훈련자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주님이 기

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의 길을 같

이 가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감사로 꼭 잡으니 감격이 넘칩니다.

훈련 중에 알게 된 박승목, 박영자 부부 전도자의 간증을 통하여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에 무관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

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사역의 준비는 계획이 없고, 주님의 가라고 하시면 그동안 가꾸고 간직했던 것을 정리하며 떠나는 것이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다면 기쁨이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관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으로 알아, 자신

이 살던 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들이  RV로 미국 50 개 주를 횡단하며, 생명을 내어놓은 28년의 순회 전도 후, 코비드 19로 잠시 쉬는 

중에도, 노령의 몸으로 다시 그 전도자의 길 떠날 날을 기다리며, 전하는 그들의 권면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기

쁨으로 갑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간증: 전도폭발

글 | 홍기출  

제76차 국제전도폭발제76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지도자 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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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유익받은 유익

일, 가정, 사역에서 벗어나 나흘의 시간을 온전히 전도 훈련과 하

나님의 소원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도 유익했습니다. 오

기 전부터 임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호수에 온몸과 마음

을 풍덩 담그고 은혜를 만끽하길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에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과 환경을 위해 수고

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

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들의 임상 훈련도 이런 시간이 되

도록 돕고 싶습니다.

받은 축복받은 축복

지금까지의 전도 훈련과 전도에 대한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힘겹

게 끌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싶고, 핑계 대고 빠

지고픈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주위에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들과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덕분에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

나 ‘붙어만 있어라’하는 명령에 제 나름의 ‘순종’을 보였더니 임상 

훈련까지 왔고 이번 임상 훈련을 통해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예

수님과 나란히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안 듣고 

고집부리는 저 같은 죄인을 인내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상 훈련을 통해 캘거리의 많은 선

한 사마리아인들,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고 있

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결단나의 결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기 싫지만 그래도 

붙어는 있자’라는 모습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영혼이 구

원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고, 결신하지 않

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얼마나 아픈지 아는 이제는 전도

를 ‘즐기는 놈’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즐기는 모습이 다

른 훈련생, 훈련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제자를 세우는 데 쓰임 받

고 싶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예배 끝나고 로뎀 식당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앞에 계신 차동희 권사님께서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을 소개하

시면서 권면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권사님이라 글쎄요! 전도 폭

발은 생각도 안 했고 뜻밖이라 기도해 볼게요! 답을 드리며 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무조건 순종하고 줄을 

섰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부족하고 자신 없는 것이 복음전도거든요. 더 늙

기 전에 이 건강 주셨을 때 축복의 기회로 주신 것으로 믿고 시

니어 전도 폭발 훈련에 임했습니다. 너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

기에 기도로 무장하고 떨며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외우고 또 외우

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하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

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복음 제시할 때 은혜를 받으

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요일마다 

전도 폭발 훈련 시간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도전하

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노방전도 훈련 나갔을 때는 처음이라 떨리고 자신도 없고 두려움

이 많았지만, 저와 조인된 권사님은 다정하고 친숙하게 친동생 대

하듯이 옆에 다가앉으시며 복음제시를 하시는데 대상자분의 어둡

던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

님이 하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

을 하는 동안에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망설

였는데 이제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어 훈련 과정을 

통해 제가 더 은혜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은 결국 저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

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복된 사역에 두려

워 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십시요.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에 동

참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조에서 부족한 저를 기도와 사랑으로 훈련해주신 차 권사님

과 유 집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전도 폭발 대원들 모

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

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간증: 전도폭발

글 | 현경란   글 | 최정원  

제76차 국제전도폭발제76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지도자 임상훈련

시니어 전도폭발 5기 훈련시니어 전도폭발 5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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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신앙으로 교회와 예배가 친숙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와 내 가족의 구원 외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영

혼에 대한 긍휼함이나 복음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며 살아왔습니다.

작년 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작년 가을학기 전도 폭발 전도 대상자로 복음을 접하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잊고 살아온 걸까,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리고 내 안에 

정리되어 있다고 착각했던 그 복음이 그제야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저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봄학기 전도 폭발 훈련에 등록하게 되었지만, 책자를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던지….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하나

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나를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암기하면 할수록, 그

리고 현장 전도를 할 때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제 안에 벅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딸과 아들에게도 연습 삼아 복음을 제시했었는데, 딸은 저의 간증을 듣고 "이리 와 엄마" 하며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며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도 나를 항상 이렇게 안아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울컥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오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 “오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 

지난 몇 주간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떠난 친구에

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 거절당했지만, 그 영혼을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도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바뀐 저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오빠와 

형부에게 이제야 직접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처럼 모태 신앙이나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들께 복음 제시를 했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해하시고, 예수님과의 첫사랑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며, 재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신자인 성도들도 복음을 다시 듣고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구

나, 복음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도 폭발을 권유하시는 분들로부터 매번 도망다니며 “절

대 전도 폭발은 안 할거야”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은혜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며 모든 관심과 집중이 내 자녀, 내 남편에게만 머물다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가 싶

을 때,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무심한 딸을 끝까지 인내하시

며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훈련기간에 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

길 원해요” 이 가사처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딸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지인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여

기저기 알리기 좋아했던 저는, 이제 값없이 거저 받은 귀한 선물인 영생, 즉 복음을 더 널리, 더 많이 알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먼저 제안에 복음이 심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시는 주

님의 시선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다음 학기에 전도 폭발 훈련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증: 전도폭발

글 | 나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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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폭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외우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또

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등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즈음 미국에 와서 처음 사귄 콜롬비아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해

서 제가 아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다 한계를 느꼈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훈련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전도 폭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전도 폭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제시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

었는데 매주 현장 보고를 통해 비신자들이 결신하는 현장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하

는 보고를 들을 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둘째로 주변의 지인들이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살면

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녀보라는 말은 아주 가끔 해 보았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에게 부담이 될까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통해 전도하자는 마음으로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에게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보라 권하는 용기 또한 주셨습니다. 물론 복음 제시를 거절당하여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훈련자들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들을 거라는 말씀과 그들에게 우리는 계

속 권해야 한다는 말씀에 그들의 때를 위해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복음 제시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의 작은 생각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 전도와 보고를 통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

으신 분들도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을 보았고, 이미 잘 믿는 분들도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며 복음은 정말 누구에

게나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하셨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느꼈고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듣는 과정 중에서 복음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복음

을 전할 때 제가 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훈련을 위해 또 저를 위해 훈련자분들, 

기도 후원자분들,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싶다던 친구가 사고가 나서 얼굴의 뼈가 세 군데 부러지고 뇌가 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뤘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도 폭발 훈련이 끝날 무렵에 친구에

게 영어 전도 폭발 훈련자를 소개해줘 복음을 듣게 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순종으

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때는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첫 발걸음이 저는 전도 폭발이란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간증: 전도폭발

글 | 차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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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도 폭발의 한 번의 기도 후원자였고, 복음 제시를 들었지만 제가 참여한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1월 이번 학

기 훈련생으로 등록하신 자매님께서 권유하시며 "기도해 보세요!'라는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발대식날 아침, 고전 9:16 말씀을 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전 9:16)(고전 9:16)

훈련 시작과 동시에 저는 제 신앙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비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하나님도 만나고 성

령님 임재도 강하게 체험하였던 터라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주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지금까지 뭐 한 건가요? 저 가

짜였나요?"라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사탄이 "너 지금까지 가짜였어."라고 

말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파트를 읊조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마음에 심게 되었습니

다. 어느 날 저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암기했던 부분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의 울림이 왔습니다. 또한 자유함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크리스천의 면죄부 

같다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은 회개함으로써 오는 죄로부터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의 은혜로 인한 

주님과의 연합의 과정, 동시에 성화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폭발의 훈련 과정은 저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

다. 그 순간에 영접하는 것 또는 안 하는 것보다 씨뿌리는 것이 중요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성령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하나님의 때)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대상자에게 전하는 것이 

은혜이지만 더욱 큰 은혜는 전하는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한번은 천국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신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이, 

불과 몇 년 전 그 대상자분과 같았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증인 자리에 있음을  순간 깨달으면서 감격하였습니다. 그분 역시 저와 

같이 되시기를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의 신앙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눈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기 전에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훈련 후

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전도해야 할 상황에 정확하게 전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간단한, 너

무 간단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훈련 시작쯤 고구마 전도 왕으로 유명하신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행 1:8)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

며, 우리가 이웃에게, 혹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내 가족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

게 가족에게 임하였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친정아버지는 성금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지난 부활 주일 친정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카톨릭에서 개종하셨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참여하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

니다.

간증: 전도폭발

글 |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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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동네 교회 목사님 아들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한 친

구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닌 덕에 친구가 좋아 교회를 계속 출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구원에 대한 아무런 확신

도 없이 친구들을 따라 학습과 세례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 내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취업 후 아내

와 결혼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1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만 참석하겠다는 각오로 교회 문턱만 겨우 넘어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에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여겼던 교만

하고 무지했던 저를 하나님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 기어코 만나 주셨습니다. 비로소 저에게 하나님은 티끌만도 못한 저를 만나기 위해 천

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구속주가 되셨고, 부활 승천하시

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심판 주가 되셨습니다.

2018년 미국 주재원 발령을 받고 산호세에 왔을 때 아이들에게 섬길 교회 선택을 일임했고, 침례교회 출석은 처음이었지만 약속대로 아

이들이 선택한 뉴비전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침례식을 봤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았는데 굳이 침례를 또 받을 필요가 뭐 있

겠냐는 생각으로 등한히 여겼는데,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다시 받은 형제, 자매들님의 감격과 권면으로 고민하게 되었

고 이번 봄에 침례식이 있다는 광고를 접했습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괜한 망설임이 생겼고, 한국 갔다 와서 뉴비전교회에 재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격이 안 될 거라는 억지 구실을 만들어 결국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뉴비전교회 봄 부흥회를 통해 16년 전 부흥회에서 만나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벅찼던 감격을 다시 떠올리며 재헌신의 기회로 삼고자 침

례식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렇다면 앞뒤 재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의지해 침례를 통

해 저의 죄와 허물은 물속에서 장사되고 다시 떠오를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기쁨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침례에 순종함으로 저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뉴비전교

회의 지체로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방울의 눈물을 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제자로 살 것을 다시 한 번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간증: 침례식

글 | 정상규

침례 간증침례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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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무서워했던 김동규입니다. 중학교 때 어느 한 날, 하교 후 잠시 침대에 누웠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

어왔습니다.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세상에서 그냥 없

어지는 건가. 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보니 그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넘다 보니 나만의 기도 방법도 생겼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이라 기도하

는 것이 서툴고 엉망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간절했습니다. 어떤 날은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을까 봐 방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1년쯤 지난 후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신앙은 시작되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헌신적일 것 

같았던 나의 신앙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일과 후 잦은 회식과 술자리, 그리고 정기적인 산악회.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

는 최악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못 가는 날도 많아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소원해져 갔습니다. 머릿속에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몸은 멈춰지

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세상과 한 몸이 되어 방황할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의 가족들이 미국에 살기에 저희도 미국으

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신앙은 조금씩 회복 되어가며 주일성수도 기도하는 생활도 좋아지고 있었습니

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에 아찔하기만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삶의 터전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나의 손을 꼭 다시 잡아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예수

님과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며 예수님만 있어도 마냥 좋았던 그 믿음을 체험하길 원하오니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청년때 이미 세례를 받아 침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주위의 관심과 권면으로 이번에 침례를 받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오

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의 방관한 죄들과 세속적이었던 습관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간증: 침례식

글 | 김동규     

침례 간증침례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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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라 아기 때 유아세례를 받았고, 중학교 때 그

저 때가 되었으니 해야 하는 과정으로 입교했던 것 같습니다. 뉴비

전교회에 오면서 세례는 한번 받았기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줄곧 생각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 당시의 세례는 저의 신앙고

백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고백이었던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

서 저의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다시 받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침례를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수술 날짜가 침례식  5일후로 잡히

게 되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일정으로 준비하게 하셨고, 침례를 준

비하며 하나님은 매일 십자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다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십자가 없이는 무엇도 나

를 자유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늘 내 힘으로 애쓰고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

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하셨습

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

이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생

각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병주 목사

님이 부흥회 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는 살아.. 내가 죽을게 

’하시며 저를 살리려 생명으로 들어 올리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

니, 십자가의 생명이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질병또한  치

유해 주실 거란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암이 완치되었다는 싸인

과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는 예수님

으로 살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침례식을 통해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고 새 사람으로 예

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아픔 또

한 예수님께 모두 맡깁니다. 육체 가운데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

에 연연하며 세상의 기준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

며  또 다시 옛사람의 모습들이 올라와 십자가를 밀어내며 살아가

려 할 때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생

명이 저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제 안에 새 생명이 흐르기를 소

망합니다.

두 딸아이의 아빠이고,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는 23년이 되었습니
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와이프가 교회에 먼저 다니게 되었고, 저
도 교회나 목장에서 모임이 있으면, 가끔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말
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한 저는 지역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운동하였고, 축구
대회에서 뜻하지 않게 무릎을 다치게 되었고, 무릎 수술을 받게 되
었습니다. 첫 번째 무릎 수술은 재활을 통하여 비교적 잘 회복하였
고, 1년 후에는 다시 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해진 무릎은 다시 부상을 입었고, 여러 가지 치료 후에
도 차이가 없어서 다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
릎 수술의 회복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였고, 저의 몸과 마음을 
매우 지치게 하였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져서 걷고 앉아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해졌고, 마음 또한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
정속에서, 교회 예배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자
세히 귀담아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고, 순리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
니다. 마음속의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일상생활의 소중함
과 감사함을 마음에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전의 잘못된 모습과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
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간증: 침례식

글 | 이명아 글 | 이동수    

침례 간증침례 간증 침례 간증침례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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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은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권유로 다니게 되

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

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 후에도 교회가 많이 멀었고 여러가지 이유

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뉴비전교회

에 처음 오게 되었던 것은 사촌오빠가 뉴비전교회를 다녀서 2014년

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뉴비전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부나 목장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했

고, 계속 겉돌았고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갈 마음이 생기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디모데 공동체에서 같이 다녔던 

언니가 새 가족팀을 함께 섬길 수 있겠냐고 제안해 줘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예배, 찬양,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아

가게 되었습니다.

1년 새 가족 사역을 그만둔 후로부터 다시 방황이 시작되었고 디모

데공동체 와도 많이 멀어지고 1부 예배만 드렸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디모데 공동체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청년

부 담당 목사님께서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새 가족팀을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팀을 다시 섬기면서 한없이 내성적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조금씩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 어떤 일로 인해 심적

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고 

체험하게 되었고 여전히 어둠의 상태에 처해 있던 저를 붙잡아 주시

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시기에 리

더십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고 청년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교류하며 조금 더 말씀을 알아가게 되었고 기

도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상처

들을 섬김을 통해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미국에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제 의지로 침례를 새롭게 받고 싶었고, 

아직 제 과거와 마주하는 저를 침례받으면서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서고 싶었습니다. 뉴비전교회를 9년 정도 다니면서 침례식 광고를 

많이 봤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번에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

례받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갖는 각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

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의 말씀처럼 지난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

고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청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ince childhood, I was raised in a Christian household and 

went to church. Though I attended church services and 

youth camps, a part of my mind was clouded with doubt in 

regards to my faith.

In third grade, I participated in a youth summer program in 

Maryland. During one sermon, the pastor asked, “Is there 

anyone here who questions God’s existence?” Immediately, 

I raised my hand without reading the room and found myself 

the only one in the crowd with a hand raised. I was called to 

the stage and saw more brothers and sisters begin to raise 

their hands as well. That night, I learned the essence of 

faith: that with proof, there would be no faith.

With time, I grew my faith in God. I found comfort in prayer 

and saw how God worked in my life. I used to be someone 

who was very anxious about having answers and set time-

lines in my own life. However, I learned to put my trust in 

God and come to realize that my life was in His hands. Re-

cently, I was not only accepted into my dream dental school 

but received a waiver for my tuition costs. I would’ve never 

imagined receiving such blessings in my life wouldn’t exist 

without Him. Despite my sins, He has always accepted, for-

given, and saved me and continues to do so. I am blessed 

to know Jesus and to accept him as my Lord and savior.

Following baptism, I seek to follow the path God has provid-

ed for me, utilize his gifts to serve one another, and actively 

share his greatness to others. I will stray away from be-

ing engrossed in worldly possessions as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worldly riches" (Matthew 6:24). I accept any 

means by which God decides to act in my life, as it is his.

간증: 침례식

글 | 김나희 글 | Emily Yang

침례 간증침례 간증 침례 간증침례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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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림을 배울 기회는 좀처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열린 학교 강

좌 중에 아크릴화 수업이 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이번 아

크릴화 반을 이끄신 정진희 선생님께서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

로 인해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묵상하며, 더 많이 사랑

할 수 있다는 것, 그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진

다는 것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모든 사물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했습니다. 작은 풀잎 

하나도, 심지어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조차도 이전과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간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 등 하늘

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론과 실기를 함께하는 수업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수업 내용과 자료들을 프로젝트나 구글 클래

스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 때마다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셔서 사회에서의 그 어떤 학원보다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대충 일반 문화 교실 정도로 생각하고 등록하고 시작하였건만, 수업 때마다 참여하는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혼신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함께 그림을 그리며 격려하고 웃으면서 일상을 나누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던 모든 자매님이 있었기에 더욱 즐겁고 감사가 넘

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 계속 참여하고싶은 욕심이 굴뚝 같지만, 다음 학기에는 좀 더 많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하므

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끝까지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수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간증: 열린학교

글 | 문혜영     

아크릴화 아크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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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역원 안에 있는 회복팀에는 '동행하는 헵시바'(이하 동바)라

고 이름 지은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교회에서 있습

니다. 2021년 가을 부흥회 때 오신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8명의 회복팀원이 그해 마지막 월

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큐티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

월부터 큐티인을 가지고 매일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 나누는데 지금은 동바 4개의 모임에서 24명이 모이

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주신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작업을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며 나에게 주신 도전을 팀원들의 격려를 받

으며 적용해 나갑니다. 

동바 모임은 연중무휴로 진행됩니다. 2022년에 딱 하루 추수감사

절 목요일에  쉬었습니다. 동바 모임의 목적은 인생에서 힘든 시기

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어려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눌 장소를 제공하여 성경 말씀에 따른 적용의 삶과 자

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과 구성원들 간의 공

감 및 격려에 힘입어 인생의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잘 통과해 나

갈 수 있도록 들어주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한 치유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일은 혼자서는 참 힘이 듭니

다.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편과 사는 사이, 이민 사회에

서 자란 자녀들이 어느새 사춘기를 맞아 예전처럼 내 말을 듣는 것

은 고사하고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소통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로 인한 슬

픔과 마음의 무거움이 잘 정리되어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항상 뭔가 불편하고 나만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

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의 대인관계도 뭔가 계속 어렵고 

순조롭지 않은 일이 생겨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때, 또 어느 날 

갑자기 진단된 질병으로 맘과 몸이 힘들 때 어딘가 가서 맘 놓고 

툭 털어놓고 싶은데 이야기할 곳이 마땅치 않아 늘 가슴에 돌덩이

를 얹고 사는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

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인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말

씀하신 것처럼 어느 인생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동바 모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 서로에 대한 판단, 

평가보다 '지금-여기'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이야기와 느낌을 위주

로 이야기하고 모임 안에서 다루었던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는 모

임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모임

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나눔에 아무도 억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pass'라며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넘길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려 하지 

않고 피상적인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만 하지 남의 이

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주시는 은

혜로 동바 모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으로 여기며 그런가 하며 순종하고 가는 여정 중에 참으로 살아계

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올 8월에는 직장 동바 모

임으로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직장 여성들이 모여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하며 서로 격려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여 주시는 이 동바 모임을 통

해서 날마다 매 순간 더욱더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바 모임 문의: 정은정 (juliasjca@newvisionchurch.org)

사역원 소식

글 | 정은정

회복팀 큐티모임회복팀 큐티모임  
'동행하는 헵시바''동행하는 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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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마음이 제일 편하다고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며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 싫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피하거나 그곳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다툼과 저에 

대한 평가와 정죄 또는 시기 어린 시선들을 받지 않고 갈등을 피해 조금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차

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살아가면 되니까요.

2022년 1월 큐티 모임을 시작하며 회복 팀장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시작 날

짜가 다가오니 큐티 모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필요한 일들만 돕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큐티 모임과 여러 클래스를 인

도도 했지만 모임 안에서 저를 드러내야 하는 일이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많은 감정들, 찌질한 모습들을 

나누기가 귀찮기도 하거니와 다른 분들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분들과의 큐티 모임이 너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와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악몽도 꾸며 버티다가 아버지의 강권하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나눔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조절할 수 없는 감정들과 상처들이 튀어나와 울며 찌질한 모습을 나누고 나면 모임이 끝난 

뒤에 후회가 밀려오며 (소위 이불킥이라고 하지요) 다음 주에는 냉정하게 조절하고 적당히 나누자고 다짐하고는 했습니다. 매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죄악되고 연약한 저의 모습과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사랑뿐입니다. ‘이제 그 사람

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 20:7)’.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보낸 찌질한 남편 아

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유로 편을드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 하

시는 말씀을 보며 자녀 된 나를 사랑하시어 내가 실수해도 못나도 무조건 미영이는 내 자식이니 건들지 마라 하시며 내 편이 되어 주

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또 울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감정을 조절하며 냉정하며 유머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모임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와는 다른 분들의 인생과 매일의 삶의 나눔을 들으며 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 힘들었다는 자기 연민과 

교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오신 집사님들의 삶의 고백들을 들으며 망할 수 밖에 없었던 인생들에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서로에게는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십니다.

70세가 되면 조금 더 철이 들어있을까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100세가 넘어야 할까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자유와 회복을 누리면 되는 것을 아직도 얽매인 것이 많고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

다 오늘 더 자유함이 조금 커졌고 남아있는 기억들은 과거의 일들이 되었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나의 죄와 고난과 지나온 시간 속에

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약 재료가 된다면 앞으로도 만나게 해 주시는 모든 

분께 제가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도망가려던 자, 다 포기하려던 자, 꼭 붙잡고 살리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끌어가실 아버지 사랑, 나에게 우리

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 가사로 간증을 마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역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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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7주간 진행된 Mustard Seed 

Generation(MSG) 세미나에 참석했다. 

MSG는 2007년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 후 버지니아텍 학장이 

하버드 대학에 재직하던 조세핀 김 교수에게 학교 주변 한인 공동

체와 한인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인 사

회의 정신 건강 교육을 위해 달라스에 설립된 단체이다. MSG는 기

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비영리 단체로서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역

량을 높이고 가족,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정신 건강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컨퍼런스, 워크샵 , 교육 등으로 미주 한인이 정

신 건강의 대화를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 째, 참가자가 '쉼'과 '안식'에서부터 다른 사

람을 섬기고 성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한다. 둘 째, 참가자가 섬기는 성도들이 내적으로 건강하

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기 원한다. 

셋째, 참가자의 교회가 그 지역의 피난처가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되

기를 소망한다는 것이다. 

1주차 : 한국계 미국인 기독교 정신 건강1주차 : 한국계 미국인 기독교 정신 건강

기독교와 정신 건강: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정신

적인 것(영과 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 정신 건강의 기본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을 때 그 여인은 

즉시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음

에도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니 이전 나의 모습을 숨기거나 회

피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1-21-2 정신 건강에 대한 침묵 깨기: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력을 기

르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방법을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

하다.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을 낙인찍고 두려움에 침묵하게 만든다.  그러나 교회는 

치유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며 그

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침묵을 깨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야 한다. WHO에서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완전함)의 

상태라고 한다. 

2주차: 부부 갈등, 이혼, 그리고 가족 관계2주차: 부부 갈등, 이혼, 그리고 가족 관계

2-12-1 결혼과 정신 건강:  하나님은 건강하고 기쁜 결혼 생활을 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결혼을 통해 하나

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배우도록 하신다.  우리는 서로에 대

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를 위한 많은 헌신이 필

요하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서로에게 배우

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정신이 건강해야 결혼이 건강해진다.  

2-2 2-2 자녀 양육과 정신 건강: 자녀들의 성장 발달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지적 분야가 연령대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일어나

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속감 즉 함께하

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서로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

는 것이다. 자녀와 문제가 있는 부모를 위해 알맞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그 부모들과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3주차: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정신 건강3주차: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정신 건강

3-13-1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정신 건강: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성장 배경은 다양한데 여기에서 오는 차이와 그런 문화 속에서 오

는 고민이 세대 간 갈등, 부모와 자녀 간 문화 격차, 학업 스트레스

와 완벽주의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모의 정신 건강에 대한 오명과 

낮은 정보 이해 능력 때문에 도움을 받기란 어렵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안전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바꾸고 부모를 대

상으로 워크샵을 제공하며 멘토링 기회를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3-23-2 청소년을 위한 위기 관리: 위기란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 & 그 사람의 일반적 대처법이 실패해 그 삶에서 제

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위기 관리 대응 방

법으로는 이야기 경청, 신뢰 형성과 유지, 감정의 정상화, 목회자

와 부모의 협력,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연결과 마지막으로 비밀 유

지이다. 

4주차: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자살4주차: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자살

4-14-1 우울증: 우울증이란 일종의 심리적 장애로 우울장애(DSM)라

고도 하는데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슬픔, 절망감, 공허감,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등이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핵심은 그들의 

사역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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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리더를 위한한인교회 리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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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 변화와 지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조언이나 판

단하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들어주며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말

아야 한다.  그냥  '내가 여기 있을게,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준다.

4-2 4-2 분노조절: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내린 분노의 정의는 좌절에

서 오는 많은 긴장과 적대감의 감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

제 또는 허구의 상처. 인식된 부당함이라고 한다. 분노 그 자체는 

장애가 아니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일으

킬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애

정을 보여주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있어 준다. 그러면서 

신뢰 쌓기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될 때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들을 이야기한다.

4-34-3 자살예방: 누군가가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

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점임을 기

억하자. 

5주차: 셀프케어, 소울케어5주차: 셀프케어, 소울케어

5-1 5-1 자기관리, 영혼관리: 번 아웃 예방 평가로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 관계적 그리고 업무 및 행정적 자기 관리가 있다. 번

아웃은 한 번에 오지 않고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시

작하여 그 괴롭고 힘듦이 지속될 때 번아웃이 되고 그것이 더 심

해지면 장애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가 진단을 통해서 자신부터 관리해야 한다. 영적 관리로는 하나

님에 대한 진정한 의존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신체적 관리로는 업

무 제한 시간, 사역의 휴식기, 규칙적 운동, 취미 활동 즐기기 등 

자기 돌봄과 영혼 관리가 필요하다.

6주차: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회 만들기 6주차: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회 만들기 

6-1 6-1 교회에서 정신 건강 위원회 시작하기: 교회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 영혼 모두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부분을 돌보는 임무를 가

지고 있다. 교회가 2-5명의 정신 건강 전문가 및 비전문가를 모집

하여 작은 예산부터 만들어서 정신 건강 위원회를 시작한다. 위원

회를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6-26-2 교회 리더를 위한 실천 단계: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적으로 정

서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 단

계는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팀 형성, 교회 내외의 상담 정

보와 자료 찾기, 돌봄과 상담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정, 건강한 대

화를 나누며 우리 교회와 적합한 모델 찾기, 이용가능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기 등이다. 

7주차: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7주차: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7-1 더 안전한 교회로 만들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

협이 되지 않은 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

해 교회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명확히 하며 건강한 경계선 지키

기,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기, 외부 자원 연결, 무조건적 수용을 보

여주기, 진실되게 대하기이다. 

7-2 교회 내 정신 건강의 체계적 관점: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

을지에 대하여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보편적 

단계로 여기서는 교회 모든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2단계인 

집중적 단계는 특정 그룹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중독, 애도 모임

(Grief Group), 남성/여성, 청소년 사역, 리더쉽 훈련등 그리고 마

지막 3단계는 집약적 단계이다. 매우 개별적이며 집중적으로, 개

별 만남을 갖고(제자훈련이나 목회 사역 케어) 필요하면 정신 건

강 전문가의 리스트를 갖고 소개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

고 예방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비밀스럽거나 수치심으로 인

해 숨기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분들이 

와서 편하고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러

한 공간으로 회복팀을 더 전문화된 정신 건강을 위한 팀이나 위원

회로 발전시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역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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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전인

취재 | 배난모

향수 소그룹에서 마더와이즈 실천 반 리더를 맡고 계신데, 마더와이즈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향수 소그룹에서 마더와이즈 실천 반 리더를 맡고 계신데, 마더와이즈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더와이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말씀 공부와 자녀 양육의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수 소그룹에서는 자유, 지혜, 회복, 실천, 동행, 5개 반이 있습니다. 특별히 실천 반은 마더와이즈 교재 안에 있는 ‘마더링 스킬’을 중심

으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나눔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저도 마더와이즈 자유, 지혜, 회복을 들었는데 실천이 꾸준히 안 되고 있어서 실천 반을 듣고 싶네요. 하지만 이 수업을 들어도 저도 마더와이즈 자유, 지혜, 회복을 들었는데 실천이 꾸준히 안 되고 있어서 실천 반을 듣고 싶네요. 하지만 이 수업을 들어도 
결국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봐 수강 신청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결국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봐 수강 신청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반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이 되는 것이 

있고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더링 스킬들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향수 리더로 섬기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나요? 향수 리더로 섬기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나요? 

가족과의 관계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결국 내가 문제의 원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

달아요. 그럴 때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더와이즈 리더님의 가정은 크리스천 모델 가정이실 것 같은데 가족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마더와이즈 리더님의 가정은 크리스천 모델 가정이실 것 같은데 가족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남편 이정우 집사와 12학년 딸 윤서가 있습니다. 모델 가정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작은 것에 감동을 잘 해서 부족함이 있어도 만족하

며 살아요. 

저는 8살 때 집 앞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었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

에 대한 공포, 떨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신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자 저한테 헌금을 주시며 교회에 데

려다 주셨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교회에 보내졌다고 생각해요. 결혼 후 몇 번의 이사로 교회를 몇 번 옮기

게 되었을 때도 저희가 비록 교회를 선택하긴 했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믿고 섬겼어요. 2014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뉴

비전교회에 3년 나오다가 2017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뉴비전교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뉴비전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네요. 끝으로 뉴비전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뉴비전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네요. 끝으로 뉴비전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교회 어느 사역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들어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향수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비전뉴비전  人人
'그리스도의 향기' 최희주 집사'그리스도의 향기' 최희주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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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고전

영화 소개 

* 감상영화:      키다리 아저씨       Daddy Long Legs

* 감      독:          장   네굴레스코    Jean Negulesco

* 제      작:          1955, 미국

* 상영시간:      126분

* 장      르:          뮤지컬/로맨스/멜로

* 출      연:

*  프레드 아스테어     Fred Astaire (저비스 펜들턴 역)   

*  레슬리 카론          Leslie Caron     (줄리 앙드레 역)   

*  샬롯 오스틴     Charlotte Austin (샐리 맥브라이드 역)

*  켈리 브라운       Kelly Brown (지미 맥브라이드 역)

글 | 안재규 목사

영화로 만나는 아름다운 고전 (23)

<키다리 아저씨>

* 진 웹스터 “ 키다리 아저씨 Daddy-Long-Legs” (소설의 줄거리)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아 소녀 제루샤 애버트(애칭 주디)는  자기가 사는 고아

원의 단점을 글로 썼다가, 뜻밖에 고아원을 후원해 주던 한 평의원에게 문장력을 인

정받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후원자(한 평의원)의 도움으로 제루샤 애버트

는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후원자가 주디를 대학에 보내주는 조건은 학업 진행 상

황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쓴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것입니다. 정

체를 숨기고 존 스미스라고 불러달라는 그를,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편

지를 보냅니다. 주디는 대학교에서 샐리와 줄리아라는 친구를 사귀면서 행복한 나날

을 보냅니다. 약속대로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으며 작가

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디는 샐리의 오빠 지미와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팬들턴과

도 우정을 나눕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비스 팬들턴은 주디에게 청혼을 하지만 주디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저비스 팬들턴을 사랑하고 있는 

주디는 절망에 빠져 키다리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와 

만나게 된 주디는 저비스 팬들턴이 키다리 아저씨였다는 것을 알고는 행복해합니다. 

**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

<키다리 아저씨>의 작가 진 웹스터는 실제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끼

고 경험한 것들을 본 소설에 담아 내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는 상큼한 편지 형식의 글과 주디의 발랄한 성격이 돋보이는 작품입

니다.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디와 베일에 싸인 키

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소설을 읽는 내내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젠가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는 삶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들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신자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뉴비전의 모든 가족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

랑하는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의 편지를 보냄으로, 키다리 아저씨의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과 응원을 받은 주디처럼,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과 격려 속에 행복한 믿음

의 여정을 완주해 주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SOLI DEO GLORIA!     청년사마리탄 안재규목사

영화로 만나는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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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 설

아버지의 편지 중에서아버지의 편지 중에서

나는 군(사위)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나는 군(사위)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굳은 의지력을 읽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하고 있네.굳은 의지력을 읽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하고 있네.

이 세상 어딜가나 거센 풍파를 극복 해 나갈 위력을 믿기 때문일세.이 세상 어딜가나 거센 풍파를 극복 해 나갈 위력을 믿기 때문일세.

“ 설” 적성, 확고한 의지와 영특의 소유자라 군(사위)의 좋은 내조자가 되리라 믿네.“ 설” 적성, 확고한 의지와 영특의 소유자라 군(사위)의 좋은 내조자가 되리라 믿네.
멀리 미국 땅에서 하루빨리 서구적 물질 문명에 적응도 되고멀리 미국 땅에서 하루빨리 서구적 물질 문명에 적응도 되고

또한 정중함이랄까 조용한 속에서 정미의 동양적인 취향도 가미시켜서또한 정중함이랄까 조용한 속에서 정미의 동양적인 취향도 가미시켜서
성실하고 착하고 멋진 생활을 영위해 주길 바란다.성실하고 착하고 멋진 생활을 영위해 주길 바란다.

사람이란 변화를 추구하는 동물이니 만큼 참신한 노력과 지상의 투지로써사람이란 변화를 추구하는 동물이니 만큼 참신한 노력과 지상의 투지로써
자꾸만 달라지는 인생을 만끽하라.자꾸만 달라지는 인생을 만끽하라.

물론 건강한 상태에서 말이다.물론 건강한 상태에서 말이다.

편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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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만큼 행사도 다양하다.

특별히 가정을 돌아보고 이제 아득해진 부모님을 떠올리며

추억을 생각하는 때임은 분명하다.

그 옛날 미국에 있는 딸 사위에게 처음으로 보내신 편지.

오래되어 너덜너덜해졌지만 너무나 소중한 내용의 편지라

가끔 5월엔 읽어보곤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아버지의 편지 내용에

가슴이 뭉클하고 많이 그리워진다.

워낙 한자를 많이 사용하신 글이라 꼼꼼히 읽어보았다.

사위에게 이렇게 살아 주길 부탁하시는 편지 내용을 보면

새삼, 아! 그렇구나

멀리 있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고 그려보며 쓰신 글임을 뒤늦게 느껴진다.

사위에게 더불어 딸의 미래를 그리며 써 주신 편지인 게다.

다시 한번 편지를 읽은 남편인 그이가 하는 말

“내가 이 편지 내용대로 살아온 게 뭘까” 하는 표정을 보며

한참 웃고는 내 마음 속으로 그이에게 전했다.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귀한 말씀도 껴안고

누구보다도 당신 덕분에 살아 계신 구주를 믿고 따름이요.

사노라 희로애락 주의 능력으로 견디고

당신의 성실하고 착하게 본분을 지키려 노력하는 마음에 더불어

우리 인생 이리 동행함이 지상에서 최고 효도와 선물인 게요

5월은 어버이 달

지금은 미국 이곳이 고향이 된 셈이지만 그 옛날 한국을 떠나 

살아 갈 우리들에게 그리 살라고 간절히 바라는 권면의 손 편지이다.

아득한 옛적의 글이지만 읽을수록 딸인 나 역시 힘이 생김이다.

사랑하는 딸의 적성까지 사위에게 소개하는 자상한 아버지시지.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이 때가 되면 부모님의 은덕과 그리움

더불어 46년 된 멋진 아버님의 첫 편지 속으로 가노라 … 나는

2023년 5월

이제는 할머니가 되는 시절임에도 어버이 달을 맞으면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래 전 작고하신 아버님의 첫 편지를 읽으며 육신의 아버지께

받은 귀한 사랑과 은덕을 회상하며 내 사는 동안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두 손 높여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린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오뚜기 같음이 아버지의가르침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살전 5:16-18)

편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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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을 부흥회 <회복이 있는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2023.8.25(금) 은혜의 회복 (히브리서 4:16)>

1.  갈급한 이들에게는 (1)쌓아두신 은혜로, 평안한 이들에게는 (2)이미 주신 은혜로, 하루 하루 견디기 힘든 이들에게는 

(3)(              ) 은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2023.8.26(토) 기도의 회복 (출애굽기 17:8-16)>

2.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직접 싸우지 않고 산꼭대기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후 모세의 관점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              )로 변합니다. 

<2023.8.26(토) 갈릴리의 회복 (요한복음 21:15-22)>

3. 갈릴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할 때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2)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곳 

 (3) 직함, 직분으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내 첫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곳 

 (4) 주님을 향한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곳

 (5) 각자의 몫으로 주신 사명의 (         )를 회복시켜 주신 곳 

 

<2023.8.27(주일)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 (하박국 3:17-19; 스가랴 4:6-7)>

4.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의 산이 있지만 (       )으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5.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의 산을 만날 때,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산을 마치 평지처럼 뛰어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      )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답: 1. 오고 있는        2. 여호와                3. 십자가     4. 믿음         5. 사슴

글 | 출판팀

설교 톺아보기

성경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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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뉴비전호로 보내 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2023 디모데 공동체 수련회2023 디모데 공동체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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